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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개 요

본 연구에서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

움과 지원 요구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이를 통해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고,지원 방안에 대한 시

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2.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가 원하는 지원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2011년 5월 27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서울,경기,강원,

부산,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 12명을 대상

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 1명은 1회,

나머지 11명의 부모는 개인당 2∼3회의 개별면담을 진행하였다.연구기간

동안 수집된 면담 전사본과 현장 노트를 토대로 내용을 반복적으로 읽고 분

류,범주화하여 자료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의 어려움은 생활 속에서 겪는 어

려움과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면서 겪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신체적으로 자녀의 간지러움을 해소시켜주기 위해 밤마다 제대



- ii -

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심리적으로는 자녀의 아

토피 발병에 대한 죄책감,불확실한 아토피의 지속 시기,아토피 재발에 대

한 우려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녀의 아토피를 치료 하는 과정

에서 부모들은 병원에서 처방하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의 두려움과 약을 사용

하여도 자녀의 아토피가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

다.또한 한의원 치료를 하여도 자녀의 아토피가 쉽게 개선되지 않거나 악

화되는 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민간요법과 아토피

관련 제품 사기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었다.뿐만 아니라 아토피 영유아

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과 무심코 하는 말로 인해

상처를 받고 있었으며,외부 활동에 대한 제약과 아토피가 있는 자녀와 없

는 자녀를 함께 양육할 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들은 아토피 치료를 위해 자녀를 유아교

육기관에 보내지 못할 시 기관장과 유아교사가 부모와 자녀를 지지해 주지

않는 태도를 보일 경우 심리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유아교육기관과 유아교사가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한 부탁을 들어주지 않

을 경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인식 부족은 부

모와 교사간의 소통을 막고,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에게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없도록 하여 부모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주고 있었다.아토피 증상을

지닌 자녀들은 아토피로 인한 간지러움으로 인해 수업 활동 시 어려움을 겪

지만 유아교사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유아교

육기관의 먹거리 문화와 생일파티 시 먹는 음식들로 인해 아토피에 부정적

인 영향을 받고 있었다.또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부모들은 아토피로 인한

피부상태로 인해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한 걱정을 하였으며,실제 일부 부모

의 자녀 중에는 직접적으로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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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가 원하는 지원은 국가와 의료기관

에게 바라는 요구와 유아교육기관에게 바라는 요구로 나타났다.

아토피 관련 치료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모들은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길 원하였다.또한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아토피 캠프가 활성화되길 기대하였으며,다양한 아토피 치료법으로 인한

부모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가적으로 체계적인 기준을 세워 의료기관 및

보건소를 통해 부모교육을 해주길 바라고 있었다.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양

육하는 부모들은 가족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을 필요로 하였으며,의료진에

게 자녀 상태와 스테로이드에 대한 충분한 설명,부모에 대한 정서적 지지

를 요구하였다.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아토피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

아교육기관이 설립되길 바라고 있었다.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들은 아토피 관련 정보 교류와 활발한 의

사소통,아토피 자녀에 대한 적절한 교육,부모와 교사간의 연계 등을 위해

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인식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었다.또한 아토

피 유아와 일반 유아들을 위한 아토피 관련 이해교육과 아토피와 연계된 먹

거리 교육이 실행되어지길 원하였으며,자녀의 아토피 관리를 위해 가정과

기관의 협조 체계가 형성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부모들은 유아

교육기관에서 친환경 간식과 급식이 제공되어 지고 아토피 유아를 위한 식

단이 구성되어지길 원하였다.뿐만 아니라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

들을 위한 모임을 필요로 하였으며,유아교육기관에서도 아토피 자녀 둔 부

모를 위해 모임이 구성되어지길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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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우리 사회는 문명의 끊임없는 발전으로 편리하고 윤택한 생활을 하

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생활패턴 변화,환경오염 증가,식생활 변화 등으로

인해 환경성 질환이 증가되고 있다.특히 대표적인 만성질환 아토피 피부염

은 급격히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환경부,2011),우리

나라에서도 높은 유병률을 보이고 있다.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2012)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1세 이상의 아토피 피부염 의사진단 유병률이 6.1%라

고 하였다.또한 아토피 피부염은 1∼5세,6∼11세의 영유아기 및 아동기에

높은 유병률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2010),아토피 피부염 발병도 영유아기에 집중적으로 많다고 보고되었다(김

영미,이윤미,2009).아토피 피부염이 영유아기에 많이 유발되는 만큼 초기

에 적절한 관리를 시행해야(장원수,2012)아토피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아토피 피부염은 초기에 관리 하지 않을 경우 아토피 개선에 어려움

을 주고,아토피가 평생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시초가 되도록 한다.이는 아

토피를 지닌 영유아들의 치료 및 예방적 차원의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렇게 영유아기에 많이 발병하는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일반

부모들과는 조금 다른 양육 경험을 하게 된다.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둔 부

모들은 양육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자녀의 아토피 증상에 대한

죄책감과 자녀의 소양감으로 인한 수면 장애로 인해 신체적․심리적인 스트

레스를 받게 된다.또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약을 바르거나 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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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하는 상황에 부담감을 느끼기도 한다(유일영,김동희,2004).정휘정,오칠

환,조숙행(1990)은 불안과 우울빈도가 중도의 아토피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

머니들에게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다.이외에도 부모들은 자녀의 성격과 학

업,발달지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유일영,김동희,

2006).특히,부모들은 자녀의 친구관계나 취미활동의 제약으로 인해 자녀의

사회성 발달 저하에 대한 걱정을 하며(Lapidus& Kerr,2001),실제 아토피

가 있는 아동들은 학습과 놀이 등에 제한을 받아 또래관계나 사회적 활동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Howlett,1999).또한 아토피 아동들은 또래들에게

놀림을 받고 거부를 당하기도 하며,소양감으로 인해 수면 부족현상을 겪거

나 자신감 부족 및 우울적 성향 등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경험을 한다

(Lewis-Jones,Finlay,& Dykes,1995).

아토피 자녀를 둔 부모들이 겪는 신체 및 정서적 어려움은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가중시킬 수 있는 요인이며,이는 자녀의 아토피 증상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정휘정,오칠환,조숙행,

1990).이에 따라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아토피 증상

을 지닌 영유아들의 어려움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아토피

가정을 위한 지지체계를 마련 할 필요성이 있다.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어려움과 아토피 피부염 인

구의 증가는 아토피에 대한 국가와 사회적 관심을 높여 주고 있다.근래에

들어 정부에서는 아토피에 대한 관리를 국가차원으로 접근하려고 하며,이

에 따라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과정 중에 있다.즉,정

부에서는 아토피․천식 예방교육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근거중심

전문 교육과 상담을 위해 서울시에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를 설립하였

다.또한 2008년에는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으며,204

여개의 학교,유치원,어린이집과 42개의 보건소에서 학교 및 지역사회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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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질병관리본부,2009).그러

나 현재 아토피와 관련된 지원 사업은 시범 운영 상태로 초기 단계에 있다

고 볼 수 있다.이는 아토피를 지닌 영유아 부모들의 실제적이고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자녀를 양육할 시 느끼는 어려움과 요구에 대해 모색하고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또한 아토피 관련 지원 사업은 아

토피를 지닌 영유아의 특성과 상황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장기적이고 통합

적 안목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한편,아토피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점점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영유아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부모와 가장 가까운 사회체계이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아토피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현저히 부

족한 실정이다.과거에는 유아의 건강에 대해 부모의 책임이 컸으나 현재에

는 유아의 건강은 부모를 포함한 교육기관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관

심사이자 책임의 일부가 되었다(조경자,이현숙,2006).그러나 아토피가 있

는 유아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생활하지만,유아들의

건강 관련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유아교사들은 아토피에 대한 이해가 부족

한 편이다.유아교사들의 아토피 유아의 질병관리에 대한 안일한 대처와 여

건 부족은 유아교사가 아토피 유아들을 지도할 시 부모에 의존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박미혜,2006).또한 아토피가 있는 영유아들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들을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기관도 부족한

상태이다(김정은,2011).이러한 상황을 통하여 부모가 자녀를 유아교육기관

에 보내면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이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에 부모들이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면서 겪는 어려움과 요구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아토피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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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은 주로 의학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유아교육분야에서는 유아

교사의 아토피에 대한 인식과 지도방안(김정은,2011;박미혜,2006)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유아교사들의 어려움(송효현,2010)에 대해 알아본 연

구가 있다.또한 아토피 치료(홍정효,2008)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아

토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및 생활양식(강의정,2007;전주영,2007;전주

영․임재택,2007)에 대해 살펴본 연구가 소수 있다.

이상 논의된 선행연구들은 현장 유아교사의 인식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거

나 유아들을 대상으로 실행된 연구들이다.즉,아토피 증상을 지닌 영유아를

양육하면서 부모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부모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심도 있게 분석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부모의 어려움

은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과 연결이 되고 자녀의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것이기에 부모들의 아토피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구체적으

로 분석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요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들의 어려움과 요

구하는 바를 심층면담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본 연구 결과는 아토피 증

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이해하고,지원 방안

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의 어려움은 무엇인가?

2)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가 원하는 지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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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용어의 정의

1)아토피

아토피란 알레르기 질환의 발생과 연관된 유전적 성향을 의미하며,아토

피 질환에 포함되는 아토피 피부염,알레르기 비염,기관지 천식 등의 임상

증상이 있을 시 사용되는 용어이다(질병관리본부,2009).본 연구에서 사용

되는 아토피는 아토피 피부염을 의미한다.

4.연구자

1)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아토피 유아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 나

대학원에 진학하기 바로 직전 제주도 보건소와 교회가 주체로 하는 아토

피 캠프에 보조교사로 참여 하게 되는 기회가 있었다.아토피가 있는 자녀

들을 위해 올바른 음식 교육과 생활습관형성,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기 위

해 각 지역의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제주도까지 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그러한 부모들의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해서든 자녀의 아토피를

고쳐주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

아토피 캠프에는 유아기부터 아동기까지의 아이들이 참여하였으며,아토

피의 정도도 연령만큼이나 다양하였다.특히 눈에 띠었던 유아기의 지호는

아토피가 심한 아이였고 캠프 기간 동안 짜증스러워 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

으며,소극적인 성향을 보이기도 하였는데 이는 아토피로 인해 기인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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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게 되었다.또한 지호는 캠프 기간 동안 밤마다 아토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잔적이 거의 없었다.이를 돌보는 부모 또한 자녀의 아토피를 돌보

느라 여유가 없다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다.나는 아토피 캠프에

서 본 것 이외에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

는 부모와 아토피 증상을 지닌 영유아들만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이라

고 호기심이 생기게 되었다.

또한 캠프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 영유아기에 아토피가 많이 발

병되고 유병률도 높다는 것이다.캠프에 참여한 아이들 중에는 초등기의 아

토피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아교육을 전공한 나는 아토피 아이들에게

있어 영유아기는 중요한 시기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이

러한 아토피 캠프에서의 경험은 내가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과 아

토피가 있는 영유아들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었다.

2)연구자로서의 나

대학원 진학 후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

녀의 부모들과 아토피 증상을 지닌 유아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유아교육정책 과목을 수강할 시 다양한 국내외 정책들을 공부하면서 아토피

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정책 현황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뿐만 아

니라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아토피를 지닌

유아들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다.그러나

그 당시에는 지금 보다 더 아토피가 있는 자녀의 부모와 아토피 유아들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유아교육분야에서

는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아토피 유아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발견하게 되었다.나는 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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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하는 부모와 아토피를 지닌 유아들의 어려움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아

토피와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태였다.이에 따라 국

가와 유아교육 현장에서 아토피 영유아 부모들을 이해하고 보다 올바른 인

식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를 시행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 무렵 질적 연구와 관련된 학문을 배우면서 질적 연구의 대표적인 연구

방법인 심층면담을 접하게 되었다.이를 통해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세계와

관점 및 감정을 이해하는데 적합한 연구방법이 심층면담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계기와 배경을 통해 나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들의

어려움과 지원 요구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하였다.이를 통해 유아교육 현

장에서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아토피 증상을 지닌 영

유아를 이해하여 적절한 교육과 교사와 부모간에 상호협력이 이루어지길 기

대한다.

3)연구현장에 있는 나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다 아토피 자녀를 양

육하는 부모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었다.연구 초기에 나는 다

양한 배경의 부모들과 면담을 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수 없음에

답답함을 많이 느꼈으며,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에 대한 지

원이 국가차원 및 유아교육차원으로 시급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아토피가 심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중에는 우울적 성향이 있거나

적대심이 있기도 하여 연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는 부모들이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은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인

해 기인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으며,이에 부모들의 이야기를 더 경청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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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면서 마음을 열수 있도록 노력하게 되었다.

한편,연구자는 면담을 하면서 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고 공감하

는 역할을 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이 위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이에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들어 주는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

로 내가 부모들에게 힘이 된다는 것이 기쁘기도 하였다.

이렇게 연구를 진행하면서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들의 어려움과

요구에 대해 실제적인 이야기를 듣는 다는 것은 중요한 것임을 느낄 수 있

게 되었고 의미 있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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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이론적 배경

1.아토피의 개념 및 원인

1)아토피의 개념

아토피(Atopy)라는 말은 로버트 쿠크와 코카가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아토

피는 “이상한”또는 “알 수 없는”이란 뜻이며,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증상도 규칙성을 띄지 않아 붙여진 이름이다.아토피 질환에는 아토피 피부염,

천식,알레르기 비염 등이 포함된다(곽은희 외,2011).아토피 질환 중에 하나

인 아토피 피부염은 대체로 영유아기에 시작하는 만성 재발성 염증 피부 질환

이자 정신신체장애범주에 포함되는 질환이다(Gil& Sampson,1989).경기도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 센터(2012)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을 영유아기에 흔하게

생기는 염증성 피부질환이라고 명시해 주고 있다.또한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2012)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을 대체로 생후 2∼3개월에 시작하여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라고 하였으며,“태열”이라고 부르는 영아

기성 습진을 아토피의 시작으로 볼 수 있다고 제시해주고 있다.아토피 천식

예방관리(2012)에서는 피부에 발생하는 만성적 알레르기 염증성 질환이 아토

피 피부염이라고 하였으며,염증이 생길 시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또한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은 피부를 자주

긁게 만들고 피부손상을 일으키거나 염증을 악화시키고 더욱 가려움증을 심하

게 만들어 악순환을 일으킨다고 하였다.뿐만 아니라 아토피 피부염은 흔히

영유아에게서 나타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아토피 증상이 지속될 수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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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두산백과사전(2012)에서는 아토피성 피부염은 아토피 체질인 사람에게

발생하는 습진 모양의 피부병변이며,내인성습진(內因性濕疹),베니에양진(痒

疹)”이라고 정의 하였다.

이와 같이 살펴본 아토피에 대한 다양한 개념들을 종합해보면 아토피 피

부염이란 영유아기에 발생하여 성인까지 지속될 수 있는 가려움을 동반한

피부 질환을 의미한다.또한 아토피 피부염은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으며,

육체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성 질

환이라고 볼 수 있다.

2)아토피의 원인

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이 모두 관계되어 있는 복합

적인 원인에 의한 질환이다(Sandstrom & Faergmann,2004;박영립,박준,

2007에서 재인용).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는 원인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지만 면역적 기능 이상,유전적 요인,환경적 요인 등이 다양하

게 연결되어져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성현철 외,2006).김태윤(2009)의

연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의 원인을 피부장벽의 저하된 기능,면역적 병리,

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의 발생1),유전성 등에 의한 것이라고 제시해 주고

있다.또한 아토피 피부염은 대기 오염과 모유수유 감소,핵가족화 형성,항

생제 사용 증가에 의한 항원 노출의 증가 등이 관여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Wollenberg,Kraft,Oppel,& Bieber2000).이에 따라 아토피 피부염의 원

인을 유전적 유인,환경적 요인,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요인,정신적 요인으

로 분류하여 살펴보고자한다.

1) 면역세포의 상호작용을 간접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단백질을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며,화학물질을 케

모카인이라고 한다.사이토카인과 케모카인은 세포의 증식,분화,기능과 활성의 변화를 유도하는 특성

을 지닌다(곽은희 외,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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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아토피 피부염은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발병될 수 있다.즉,아토피

피부염은 가족적 경향을 나타낸다.알레르기 가족력이 영아의 아토피 피부

염 발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김혜영 외(2009)는 가족력에 따른 아

토피 발생률의 차이는 알레르기가 없을 시 14.7%,한쪽 부모만 알레르기 병

력이 있을 시 27.0%,부모 모두가 알레르기 병력이 있을 시 41.7%로 증가한

다고 보고하였다.또한 한쪽 부모만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어머니

만 있을 시 30.7%,아버지만 병력이 있을 시 22.2%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

다.이는 알레르기 병력을 지닌 부모의 자녀에게 아토피 피부염이 생길 확

률이 높고,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다고 볼 수 있다.

둘째,아토피 피부염은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다.최근에 걸쳐

아토피 피부염의 급격한 증가는 유전적 요인으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산업

화,서구적인 식습관,주거형태 등 환경적인 요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즉,산업화로 인한 매연과 같은 환경 공해로 인해 호흡기 질환

이 급증하고 있는 현황이다(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2012).특히,요즘 들어

아토피 원인인자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공해인데,자동차 배기가스와 매연

은 체내에 있는 유해산소를 증가시켜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키

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으며,영유아․아동의 아토피를 성인까지 진행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곽은희 외,2011).또한 식품의 다양화와 첨가

물 사용의 급증 또는 인스턴트 섭취는 음식물 알레르기 질환을 증가시켰다.

고도의 경제성장은 침대,소파,카펫을 이용한 서구적인 주거 형태로 변화되

게 하여 집 먼지진드기의 서식 환경이 조성되었고,애완동물 사육으로 인해

사람들이 원인물질 알레르겐2)에 노출될 위험이 증가될 수 있는 상황에 놓

이도록 하였다(국립독성연구원,2006;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2012).

셋째,아토피 피부염은 식품에 의한 알레르기로 인해 발병될 수 있다.아

2)알레르겐이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을 의미한다(위키백과,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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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피 피부염을 지닌 영유아․아동의 30% 정도가 음식물에 의하여 아토피

증상이 악화되기 때문에 음식물과 아토피 피부염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특히,영유아에게 아토피가 발생되거나 중증 아토피 피부염은 아토피

의 원인으로 음식물 알레르기를 주요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곽은희 외,

2011).아토피 피부염을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주요 식품 중에는 우유,달걀,

밀가루,대두,쇠고기,닭고기,돼지고기 등이 있으며,크게는 땅콩,호두,잣

과 같은 견과류와 등푸른 생선 또는 생선류,어패류 등이 포함된다(곽은희

외,2011).강정우 외(2009)의 연구결과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중증 영유아․

아동이 계란흰자와 우유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조사 되었다.

넷째,정신적인 요인은 아토피 피부염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

다.가려움증으로 인한 수면부족,아토피로 인한 정서적 불안감은 아토피 피

부염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곽은희 외,2011).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한 심한의 감정 변화와 긴장감은 영유아와 아동들에게 가려움을 유발한

다.아토피가 있는 영유아 및 아동들은 부모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초등기의 아이들은 수면 부족으로 인해 학습적인 성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즉,아토피 피부염은 정서적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정서적 스트레

스가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국립독성연구원,2006).

이외에도 실내 건조 및 높은 온도,땀을 흘린 경우,어린 영아가 침을 많

이 흘릴 때,몸에 끼는 의복이나 재질이 거친 속옷을 입을 시,정신적 스트

레스 등으로 인해 아토피 피부염이 유발되고 악화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질병관리본부,2009).

이와 같이 아토피 원인들에 대해 살펴본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아토피 피

부염은 한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병되는 것이 아니라 유전,환경,면역성,

정신적인 요인,피부장벽 이상,실내 환경 등 다양한 요인의 의해 영향을 받

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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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토피의 증상

아토피 피부염의 주요 증상은 심한 소양증과 피부건조증 및 피부병변이

일어나는 것이다.아토피로 인한 피부 건조는 가려움을 유발하고 악화시킨

다.또한 가려운 부위를 긁게 될 경우 습진성 피부 병변이 발생하고 이 병

변이 진행되어 더 심한 가려움을 유발시키는 악순환이 일어난다(서울대학교

병원,2012).강태진과 이상로(2010)는 아토피 피부염의 부증상으로 피부 건

조,어린선,모공 각화증,두피 부위의 만성적 인설,피부의 감염,유두 습진,

결막염,눈 주위의 색소 침착,땀이 난 이후의 간지러움증 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곽은희 외(2011)는 아토피 피부염을 단계별 증상에 따라 붉은 정도,

부종이나 구진 정도,긁은 정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구체적인 내용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붉은 정도는 아토피가 경증일 경우 피부에 붉은 빛이 띠는 정도이

나 더 진행될 시 색깔이 진해지고 범위도 넓어져 화상을 가볍게 입은 것처

럼 보인다.중증일 경우 붉은 곳과 붉지 않은 곳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광범위해지며 심한 곳은 실핏줄이 터질 듯한 느낌을 준다.

둘째,부종이나 구진 정도는 초기에는 좁쌀크기만한 점이 군데군데 나타

나며,육안으로는 부어보이진 않는다.그러나 조금 심해질 경우 붉은 부위가

구진 주변으로 넓어지며 전체적으로 부풀어 올라 육안으로 부어 보인다.심

해질 경우 관절 부위를 구부리기 어려울 정도로 부어오르며 화상을 입은 것

같다.

셋째,긁은 정도는 경증일 경우 긁은 표시가 나지 않지만 좀 더 긁을 경

우 딱지가 앉고 상처가 점점 커지게 된다.이러한 상태를 방치하고 심하게

긁었을 시 광범위하게 상처가 생기면서 딱지가 앉게 되고 치료 후 흉터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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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아토피 피부염은 나이에 따라 비교적으로 특징적 양상을 보인다.이

에 따라 영유아기,소아기,성인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질병관리본

부,2009).연령에 따른 아토피 피부염의 특징적 부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연령에 따라 아토피 피부염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부위

출처:질병관리본부(2009).아토피․천식의 역학과 관리 (p.67).

첫째,영유아기(출생∼2세)에는 뺨,이마,두피에 전형적인 홍반성 구진 및

수포 양상을 보인다.병변은 주로 얼굴,몸통,폄쪽에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

고,경계가 분명하지 않다.주로 “태열”이라 불리 우며 생후 2∼3개월에 뺨

이 붉고 건조하며 비늘이 있는 습진 소견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둘째,소아기(2∼12세)에는 일반적으로 손,발,손목,발목,신체의 굽어지

는 쪽에 흔히 발생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병변이 폄쪽에 처음으로 보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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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얼굴은 영아기에 잘 나타나지 않았던 눈 주위,입 주위에 국한되어 많

이 나타나며,가려움증이 매우 심해 수면 방해를 유발한다.습진 병변은 건

성으로 구진이 발생하여 빠르게 융합하고 판을 형성한 다음 심하게 긁을 경

우 태선화3)가 될 수 있다.

셋째,성인기(12세 이후)에는 대체로 사춘기쯤에 발생되며 원인은 명확하

지 않지만 호르몬 변화와 스트레스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소아형과

유사한 형태를 띄며 여러 부위에 태선화 양상을 보이고,포도상구균에 따른

2차 감염으로 인해 삼출4)과 기피가 형성되기도 한다.자주 발생하는 부위는

얼굴,목,팔의 상단 부위 등 신체 굴곡부위에 많이 생기며 손,눈,항문 생

식부위에 습진이 생기기도 한다.

이상 아토피 증상들에 대한 견해들을 종합해 보면 아토피 피부염은 간지

러움증,피부 건조 외에도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다.또한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은 아토피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연령에 따른 특징적 증상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아토피 질환 발생 현황

과거 1960년대 이전에는 아토피 피부염 발생률이 소아의 2% 정도뿐이었

지만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국립독성연구

원,2006).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07)에서는 Datamonitor자료를 분석하여

미국,일본,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 등 나라의 4,000만명 이상이 아토

피 피부염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세계 여러 나라의 아토피 전

3)태선화란 피부를 지속적으로 긁을 경우 피부가 두꺼워져 심한 주름이 보이는 현상이다(네이버 지식사

전,2012).

4)삼출이란 혈관 밖으로 혈액이 흘러나오는 것을 의미한다(네이버 백과사전,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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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탈리아 전체

영유아

(0-4)
4,455 1,180 797 734 731 569 8,941

아동

(5-14)
7,123 2,160 687 539 1,047 310 12,057

성인

(>15)
7,960 3,646 1,647 2,351 1,634 1,652 20,134

전체 19,538 6,986 3,131 3,624 3,394 2,531 41,112

전체인구수 303,354 128,326 60,940 82,618 60,018 59,173 737,033

아토피발병률

(전체인구수)
6.4 5.4 5.1 4.3 5.6 4.3 5.5

체 인구 발병률은 미국,6.4%,일본,5.4%,프랑스,5.1%,영국,5.6%으로 나

타났다.즉,국가별로 아토피 피부염의 발병빈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이

다.각 국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 수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각 국의 아토피 피부염 환자 수

(단위:천명,%)

출처: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07).아토피 치료제 국내외 특허 분석을 통한 기술

개발 트랜드 및 국내 보유기술 분석 연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세 이상 아토피 피부염 의사진단 유병률이 2009년

에는 5.4%에서 2010년에는 6.1%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질

병관리본부,2012).2008년 아토피 피부염 진료환자를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

경기도가 28만명으로 가장 높고,서울이 23만명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

다.또한 거주지에 따른 10세 미만의 진료 환자 수는 농어촌 보다 중소도시

나 대도시에서 진료 환자수가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국민건강보험공

단,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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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여러 나라에서 영유아기에 아토피 유병률이 높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07).우리나라에서도 아토피 피부염이 영유아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2008년 국민건강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의 영유아는 19.2%(07∼08년)즉,5명 중 1명이 아토피 피부염을 지니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0).아토피 피부염 유병률

을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아토피 피부염 유병률

출처: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0).보도자료.

위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1∼5세가 19.2%,6∼11세가 18.2%로 영유아를 포

함한 아동기에 아토피 피부염의 유병률이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또한

12∼18세가 10.7%정도인데 이는 아토피가 나이가 들수록 줄어든다는 사실

을 알려주면서 한편으로 아토피가 영유아기부터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까지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이혜영(2008)은 인천지역 일부 유치원에 다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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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진단율 결석률

아토피 피부염

2009 2010 2011 2009 2010 2011

18.9 22.0 23.1 7.7 8.0 7.2

만 3세에서 만 6세의 유아들을 대상으로 역학 연구를 실시하였다.이 연구

결과에서는 총 2523명 중 475명(18.8%)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진단되었으며,

성별에 따른 아토피 유병률은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1:1로 거의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유치원에 아토피를 지닌 유아들이 적지 않음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2012)의 보도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아토피

의사 진단율이 2009년 18.9%에서 2011년 23.1% 즉,2년 사이 14.2%가 늘어

났음을 보고하고 있으며,이에 따른 결석률이 2009년에는 7.7%,2010년에는

8.0% 2011년에는 7.2%를 차지하고 있었다.2011년 청소년 건강행태온라인조

사에 의한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의사 진단율 및 결석률 추이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의사 진단율 및 결석률 추이

(단위:%)

출처: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2012).보도자료.

2008년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에서는 서울시의 천식 및 아토피 증상이

있는 환자 10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아토피를 지닌 환

아의 1/3이 주 1회 학교를 조퇴하고,1/3은 주 1회 학교를 결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또한 아토피 증상이 있는 환아의 보호자는 주 1회 이상 직장에

서 조퇴를 하고 주 1회 이상 직장을 결근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강은주,

2010).이러한 결과는 아토피 피부염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지장을 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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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부모들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

타낸다.

이렇게 아토피 피부염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증가 되고 있는 실정인데,이

는 천식의 유병률 증가와 평행을 이루게 된다.일반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의

징후들은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의 발생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이는 아토피 피부염이 뒤이어 발병하게 되는 아토피성 질환의 시작임을

시사하는 것이다.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있는 환아들을 대상으로 8년 동안

이루어진 종적연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 환아 43%가 천식으로,45%는 알레

르기 비염으로 발전되어 아토피 행진과 일치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또한 중

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70%가 천식으로,경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의 30%

가 천식이 발병하여 아토피 피부염의 중증도가 천식의 위험 요소로 나타났

다(김정희,2004).

위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아토피 피부염은 세계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에

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아토피 피부염은 영유아기에 높은 발병을 보

이고 있으며,청소년층에서까지 증가하는 추세 있다.또한 아토피 피부염은

천식과 알레르기 질환을 유발시키는 시초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4.선행연구

1)아토피 증상 영유아 부모의 어려움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

알아본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영유아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모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자료들을 모두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아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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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어려움은 육체적 어려움,치료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고충,정신적 고통,경제적인 부담감 등이 있다.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는다.유일영과 김동희(2006)에 의하면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

은 끊임없는 청소와 음식 조절과 같이 일상생활에 부가되는 일로 인하여 신

체적으로 힘들어 하며,자녀의 가려움증으로 인한 수면 부족 현상으로 피곤

함을 느낀다고 보고하고 있다.즉,아토피 영유아․아동 어머니들은 낮에는

자녀의 일상생활 관리로 인해,밤에는 자녀가 긁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밤마다 자녀의 손을 잡고 있거나 약을 발라주는 일을 하고 있어 휴식과 잠

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다(나혜경,2006).영아를 양육하고 모유수유를

하는 어머니일 경우에는 자신이 식이 제한을 하여 육체적인 부담을 느끼기

도 하며,자녀를 돌보느라 끼니를 거르기도 한다(장은영,정승원,이자형,

2006).

둘째,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치료하는 과

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자녀가 아플 시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은 의료기

관이다.그러나 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병원 치료를 잘

하지 않게 된다고 하였는데 그 이유로 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걱정 때문이었

다(김민주,최미혜,2011).나혜경(2006)에 의하면 부모들은 치료진에게 연고

와 약의 부작용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들었던 적이 거의 없으며,연고와 약

처방만을 일률적으로 하고 있는 치료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 하였다.

셋째,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

는다.정승원 외(2005)의 연구에서는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아닌

어머니들 보다 높은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경험한다고 조사되었다.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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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아토피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는 우울증 증상과 유사하게 슬픔,불안,

흥미 부족,평소 보다 말수가 줄고 잊어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어머니들은 자녀의 아토피 증상이 좋아지고 나빠지기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예후에 대해 불안과 조급함을 느끼고 치료가 안 되면 어떡할지에 대한 불안

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은영,정승원,이자형,2006).뿐만 아

니라 관리방법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울 경우,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구체적 정보가 부족할 경우,질병의 만성화로 인하여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다고 조사되었다.그리고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 원인이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유일영,김동희,2006).허

영호(2007)는 어머니들이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불안과 우울은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높다고 하였으며,이는 부모의 유전적

인 영향을 받아 자녀의 질병이 생기게 되었다는 죄책감 때문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다.이러한 죄책감이 있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적절한 훈육을 하지

못하고,부적절한 양육 태도를 보이며,이에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환아는

의존감,문제행동과 같이 심리사회적인 문제점과 부적응 양상을 보이게 된

다(Daud,Garralda,& David,1993).

넷째,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부담감을

느낀다.아토피 피부염은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이기에 치료와

관련된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유일영,김동희(2004)의 연구에서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동 어머니들이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치료로 인해 경제적

지출 증가에 대하여 양육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보고하였다.아토피 증상

이 있는 환자들의 경제적 비용 부담에 대해 직접비용(병원,한의원)과 간접

비용(민간요법,보습제,주거환경 개선,식이요법 등)으로 구분하여 연구한

유승민(2011)은 아토피 환아들은 일년동안 한 달 평균 28.4만원의 직접비용

과 44.7만원의 간접비용을 지출하여 매달 총 73.1만원을 지출하였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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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또한 경제적 비용은 아토피 피부염의 정도가 심할수록 증가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김은정,김형옥,박영민,2008;Ehlkenetal.,2005).허영호

(2007)에 의하면 월수입이 어머니의 불안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소득이 적은 부모의 경우 아토피 치료에 대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자녀에게

적절한 치료를 해줄 수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이는 아토피 증상

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치료비 지원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이지희,2011).

이외에도 부모들은 아동의 성격과 행동상의 특징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즉,부모는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해 자녀가 고집

이 세고,산만하고,짜증내는 성격을 지니게 되어 지속적으로 아토피 질환이

자녀의 성격 형성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기며 걱정스러

움을 지니고 있다(유일영,김동희,2004).그리고 부모들은 식사,외출,가족

여행 등에 활동제약을 많이 받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해 갈등과 무력감

을 경험한다(정승원 외,2005).또한 중증 아토피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토피가 없는 다른 자녀와의 관계가 나빠지기도 한다고 보고되었다(장은

영,정승원,이자형,2006).뿐만 아니라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문제행동 및 훈육방법에 대하여 고민을 하며 걱정을 한다(Lapidus

& Kerr,2001).

위와 같이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어려움은 아토

피 피부염이 있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가족의 어려움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이것은 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와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교육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알려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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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토피 증상 영유아의 어려움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려움에 대해 알아본 연구가 많

지 않기 때문에 본 장에서는 영유아와 아동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자료들을

모두 포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들이 겪는 어려

움은 수면 부족과 가려움,또래관계와 학습 등으로 인한 것이다.아토피 증

상이 있는 영유아들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들은 수면 부족과 가려움으로 인해 어려

움을 겪는다.영유아들은 아토피 피부염의 증상인 가려움증으로 인하여 수

면 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동의 수면 문

제는 성장 호르몬의 분비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Stores,Burrows,& Crawfors,1998).또한 수면부족은 낮 동안에 피곤함과

집중력 저하의 문제를 일으킨다(Lapidus& Kerr,2001).

김정은(2001)에 의하면 유아교사들은 기관에서 아토피를 지닌 유아들의

부적응 행동으로 주의산만으로 인한 집중력 부족을 가장 크게 생각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이러한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어려움은 수면부족으로 인한 것

뿐만 아니라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으로도 기인된 것이다.

조복희,오세영,정자용과 이형민(2008)은 아토피 피부염의 특징 중에 하

나인 가려움증으로 인해 아토피를 지니고 있는 유아들이 피부를 수시로 긁

어 집중력이 짧아지고 산만하게 되어 외현화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였다.이

로 인해 아토피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가 지시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수행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고,기관생활의 부주의함은 다른

또래들이 아토피 유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

고 하였다.이는 수면 부족으로 오는 피곤함과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은 유

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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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정(2007)은 아토피가 있는 유아는 주의산만과 참을성 부족으로 인하

여 사회적 규범에 맞게 행동하는 능력과 변화상황에 따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였다.자기조절능력의 부족은 아토피 피부염의 특징인

가려움으로 인한 것이며,가려움은 유아에게 고통과 짜증을 유발하고 한 가

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려움을 가져다준다.이에 따라 아토피가 있

는 유아는 신체뿐만 아니라 사회 및 심리 발달과정에도 영항을 받아 유아교

육기관에서의 적응문제를 일으키고,인격형성에도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

다고 하였다.

둘째,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들은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또래

는 유아들의 성격과 사회적인 행동 또는 가치관과 태도형성에 독특하고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배지희,1995).유아기의 또래관계는 성인이 되었을 시

사회적 관계와 행동 등의 근간이 되고 개인의 행복한 삶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말할 수 있다(Denham,Mckinley,Cuchoud,& Holt,1990).

또한 사회적 환경에서 영유아들의 또래와의 상호작용 경험은 사회생활과 관

련된 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를 습득할 수 있게 해주며,후기 사회와 학습

적인 기초를 형성하게 해준다(오채선 외,2008).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또래

관계의 형성은 유치원 적응에 도움을 가져다주며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높은 학업성취와 연관이 있다(Ladd,Kochenderfer,& Coleman,1996).그러

나 아토피 피부염을 지니고 있는 아동들은 특징적 외모로 인해 또래에게 소

외 될 가능성이 크며,친구에게 거절을 당하여(Lewis-Jonesetal.,1995)또

래관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아토피 피부염은 만성적이고 재발가능성이

높기에 영유아기 뿐만 아니라 이후 아동기 및 청소년기의 학업성취와도 관

련하여 지속적으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조복희 외,2008).이와

마찬가지로 박미혜(2006)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영유아와 아동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환부를 노출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 쉽게 자괴감에 빠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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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인기피증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으며,이는 영유아의 연령이 높아지면

서 정체성이 확립될수록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신체질환은 자신의 신체이미지를 왜곡 시키

며 부정적 자기상을 형성하게 만든다(안나영,김경순,2010).신체이미지 손

상은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동들에게 심리적 위축과 불안,우울을 느끼게

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고립되게 만들어(송인섭,1998;안나영,김경순,

2010에서 재인용)또래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가져다준다.

이외에도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유아들은 일반 유아들에 비해 정서적 문

제가 더 높다고 보고되었으며(Daud,Garralda,& David,1993),편복양

(2005)은 심한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유아들은 자신의 질환에 대해 분노하

며,외형적인 창피함을 느끼고,자신감 상실 및 사회적인 고립감을 호소하기

도 한다고 하였다.

이상 아토피 증상을 지닌 영유아와 아동들의 어려움에 대한 견해들을 종

합해 보면 영유아들의 아토피 피부염은 신체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학습 및

또래관계와 연결될 수 있으며,영유아들의 정서 및 심리적인 부분에 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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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참여자 연령 학력
아토피

자녀연령

자녀의

유아교육기관

아토피

정도*
형제자매

정현 어머니 31세 고졸 만4세(여) 민간 어린이집 중간 만6세(남)

하라 어머니 40세 대졸 만0세(여)
-

민간 어린이집
약함↔중간

만4세(여)

만6세(남)

아영 어머니 34세 대졸 만4세(여) 놀이 학교 심함→약함 -

Ⅲ.연구방법

1.연구 참여자5)

본 연구에서는 서울,경기,강원,부산,제주 지역에 거주하는 아토피 증상

이 있는 영유아 부모 12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Spradley(2003)가 제시한 좋은 정보제공자 선택 요건에 따

라 연구와 관련된 문화를 잘 알고 있으며,그 문화에 현재 속해 있고,연구

자가 익숙하지 않는 문화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자를 찾아야 한다는 요건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이에 따라 병원에서 아토피 피부염 진단을 받은 자녀

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연구 참여자로 한정하였으며,아토피가 약한 정도에

서 중간 정도 또는 심한 정도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다양하게 포함하

여 선정하였다.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최소 1년에서 최대 13년 정도까지

아토피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었다.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들의

구체적인 배경은 다음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3>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5)본 연구에 사용된 부모와 영유아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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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 어머니 39세 전문대졸 만3세(여) 사립 유치원 약함
만8세(여)

만11세(여)

정호 어머니 38세 대졸
만2세(남)

만5세(여)

민간 어린이집/

사립 유치원
심함 -

주원 아버지 40세 대졸 만4세(남) 민간 어린이집 심함
만6세(여)

만9세(여)

승아 어머니 46세 고졸 만3세(남) 국공립 유치원 심함 만11세(여)

소희 어머니 37세 전문대졸 만3세(여) 국공립 유치원 심함↔중간
만5세(여)

만6세(남)

현민 어머니 31세 대졸 만0세(남) - 심함 -

지훈 어머니 46세 고졸 만2세(남) 법인 어린이집 중간 만20세(남)

민지 어머니 42세 대졸 만5세(여) 사립 유치원 심함 -

정수 어머니 47세 전문대졸 만5세(남) 국공립 어린이집 약함 만9세(여)

*자녀의 아토피 정도는 부모의 면담에 의거하여 반영하였다.

1)정현 어머니

정현 어머니는 31세이며 사무직 일을 하는 어머니이다.만 4세 여자와 만

6세 남자 자녀를 두었으며 이중 만 4세 여자 아이가 아토피를 지니고 있다

고 한다.정현 어머니는 5년 정도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한 경험

이 있었으며,자녀가 음식을 잘 못 먹을 시 온 몸에 아토피가 번져 종종 응

급실에 데리고 간다고 하였다.정현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한

검사 비용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으며,이에 국가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길 기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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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하라 어머니

하라 어머니는 교육학 전공자인 40세 어머니이다.만 0세 여자,만 4세 여

자,만 6세 남자 모두 세 자녀를 두고 있다.이중 만 0세 여자 아이에게 아

토피가 있으며,만 4세 여자 아이는 아토피가 약하게 있다가 거의 없는 상

태이고,만 7세 남자 아이는 만성질환인 비염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하라

어머니는 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6년 정도 양육한 경험이 있었으며,다수의

자녀가 아토피,비염과 같은 만성질환이 있어 다면적으로 관리해야하는 상

황에 부담감을 크게 느낀다고 하였다.뿐만 아니라 하라 어머니는 아토피가

있는 자녀와 아토피가 없는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느끼

고 있었다.

3)아영 어머니

아영 어머니는 전업주부에서 현재 예술관련 일을 하고 있는 34세 어머니

이다.과거에 자녀의 아토피가 심한 수준에 있었으나 좋은 치료 방법을 만

나 많이 좋아진 상태라고 한다.자녀의 아토피 증상은 생후 3개월부터 시작

되었다고 하였으며,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6년 정도 양육한 경험이 있었다.

아영 어머니는 만 4세 여자 자녀를 두고 있는데 자녀를 또 낳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로 둘째 자녀마저 아토피 일까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영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를 고치기 위해 겪었던 고통들을 둘째 자녀를

낳고 다시 겪고 싶지 않다고 하였다.아영 어머니 세계적으로 아토피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아토피 관련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야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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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민정 어머니

민정 어머니는 유아교육을 전공한 39세 어머니이다.만 3세,만 8세,만

11세 여자 자녀를 두었으며,이중 만 3세 아이에게 아토피가 있다고 한다.

자녀의 아토피 증상은 1살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으며,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5년 정도 양육한 경험이 있었다.민정 어머니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아토피가 심한 유아들의 경우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동화,연극 등과 같이 여러 가지 교수 방법을 이용하여 아토피가 있는

유아와 일반 유아를 위한 아토피 관련 인식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5)정호 어머니

정호 어머니는 교육관련 일을 했었으며 현재는 전업주부인 38세 어머니이

다.만 2세 남자 자녀와 만 5세 여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두 자녀 모두

아토피가 있다고 한다.자녀들의 아토피 증상은 생후 2∼3개월부터 나타났

다고 하였으며,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7년 정도 양육한 경험이 있었다.자녀

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낼 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였으며,기관장 및 유아교

사들이 아토피 관련 지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정호 어머니는 아토

피 관련 교육의 필요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으며,이를 위해 아토피에

대한 유아교사들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함을 주장하였다.

6)주원 아버지

주원 아버지는 유아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40세 아버지이다.만 4세

남자,만 6세 여자,만 9세 여자 자녀를 두고 있으며,세 자녀 모두가 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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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자녀들의 아토피 증상은 3∼4살 때부터 나타났다

고 하였으며,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9년 정도 양육한 경험이 있었다.주원

아버지는 자녀들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다양한 치료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다고 한다.하지만 주원 아버지는 적극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녀들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7)승아 어머니

승아 어머니는 46세 전업주부인 어머니이다.만 3세 남자 자녀와 만 11세

여자 자녀를 두고 있으며,두 자녀 모두가 아토피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자

녀들의 아토피 증상은 생후 2∼3개월에 시작되었다고 하였으며,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13년 정도 양육한 경험이 있었다.자녀의 아토피 개선을 위해

시골로 이사를 갔었으나 배우자의 직장 문제로 인해 다시 도시로 이사 오게

되었다고 한다.승아 어머니는 자녀를 유아교육기관 보내면서 아토피 관리

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해주었다.이에 아토피 자녀를 믿고 맡

길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이 설립되는 것도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

들을 지원해 주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8)소희 어머니

소희 어머니는 직장에 다녔다가 지금은 전업주부인 37세 어머니이다.만

3세 여자,만 5세 여자,만 6세 여자 자녀를 두고 있으며,이중 만 3세 여자

자녀가 아토피를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자녀의 아토피 증상은 1살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으며,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5년 정도 양육한 경험이 있

었다.소희 어머니의 자녀는 아토피에 대한 2차 감염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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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던 경험이 있었으며,다리 쪽에 아토피 증상이 심해 걸을 수 없었던 시기

가 있었다고 한다.소희 어머니는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낼 시 아토피

자녀에게 맞는 넓은 공간과 쾌적한 환경이 있는 곳을 찾았지만 그런 곳이

없었다고 하였다.실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낸 후 아토피가 심해져 어려움

을 겪었다고 하였으며 그 기관에 자녀를 더 이상 보내지 않았다고 말해주었

다.

9)현민 어머니

현민 어머니는 31세 교사이자 만 0세 남자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이다.

자녀의 아토피 증상은 생후 3개월부터 나타났다고 하였으며,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1년 정도 양육한 경험이 있었다.자녀의 아토피 개선을 위하여 현민

어머니는 음식 일지를 작성하고 있었으며,모유수유를 위한 음식조절도 하

고 있었다.현민 어머니는 자녀를 보고 많이 웃어 줘야 하나 아토피로 인한

걱정으로 인해 자녀를 보면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게 된다고 하였다.이로

인해 자녀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운 마음을

내비췄던 어머니였다.

10)지훈 어머니

지훈 어머니는 46세 화장품 관련 판매업을 하는 어머니이다.만 2세,만

20세 남자 자녀를 두고 있으며,이중 만 2세 남자 아이에게 아토피가 있다

고 한다.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4년 정도 양육한 경험이 있었으며,자녀가

과자,우유,인스턴트 음식을 먹을 경우 아토피 증상이 특히 심해진다고 하

면서 이를 위해 음식 조절을 한다고 하였다.지훈 어머니는 절친한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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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아토피가 지속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였다.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자녀의 아토피가 만성화되지 않도록 어린

시기에 고쳐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11)민지 어머니

민지 어머니는 전업주부이자 42세인 어머니다.만 5세 자녀를 두고 있으

며 자녀의 아토피가 심한 상태라고 한다.자녀의 아토피 증상은 2살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하였으며,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6년 정도 양육한 경험이 있

었다.병원에서 주는 약이 자녀의 아토피에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는 상

태까지 가게 되었다고 하였으며,현재에는 자연치유 방법으로 아토피 치료

를 하고 있다고 한다.민지 어머니는 자녀가 아토피 치료로 인해 유아교육

기관에서 충분한 학습을 못한 것에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였다.또한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 한 후 학습 및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지 걱정스

럽다고 이야기하였다.

12)정수 어머니

정수 어머니는 47세 판매직에 종사하는 어머니이다.만 5세 남자,만 9세

여자 자녀를 두고 있으며,이중 만 5세 남자 아이에게 아토피가 있다고 하

였다.자녀의 아토피 증상은 생후 1개월부터 나타났다고 하였으며,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7년 정도 양육한 경험이 있었다.정수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

개선을 위해 좋은 보습제를 자주 사용한다고 하였으며,인스턴트 음식을 되

도록 안 먹이려고 한다고 말해주었다.정수 어머니는 지역사회에서 아토피

관련 교육 및 캠프활동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머니였다.



- 33 -

2.연구절차

1)예비연구

예비연구는 면담 질문 구성 참조와 연구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

하였다.예비연구는 2011년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연구 참여자가 아닌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어머니 2명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진행하였다.개별면담을 하면서 부모의 어려움은 자녀의 아토피 정도에 따

라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이에 따라 연구 참여자

선정 시 자녀의 아토피 정도를 고려하여 다양한 부모들을 포함시키려고 노

력하였다.

예비연구 결과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를 대상으로 어려움 및

요구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면담

내용을 토대로 질문 구성 시 참고할 수 있었다.

2)본 연구

본 연구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

과 지원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2011년 5월 27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면담을 실시하였다.

(1)연구 참여자 선정

연구 참여자는 2011년 4월 25일부터 2011년 5월 21일까지 총 6명의 부모

를 선정하였다.이후 다양한 부모를 모집하여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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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2011년 5월 27일부터 연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총 6명의 부모를

추가로 모집하였다.면담에 참여한 부모들은 연구자와 기존에 친분이 있는

자를 선정하거나 주변 지인을 통하여 소개를 받았다.연구자는 부모를 직접

만나거나 연락을 취하여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부모에게 연구에 참

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이에 본 연구에 참여한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

아 부모는 총 12명이다.

(2)심층면담

본 연구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의 어려움과 지원 요구에 대하

여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에 연구 참여자의 관점에서 현상을 볼 수

있는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을 연구방법으로 사용하는 것(Seidman,

2006)이 효과적이다.면담은 연구 참여자들의 생활세계,의식,감정 등을 이

해하기 위한 자연스럽고도 목적적인 연구방법이며,대화를 통해 참여자의

행동을 유발시켜 심층적인 정보와 이해를 획득할 수 있다(김영천,2006).이

에 본 연구는 2011년 5월 27일부터 2012년 1월 31일까지 개별면담 형식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을 시작하기 전 레포형성을 위해 부모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 통화

를 시도하여 일상적인 대화와 부모 및 자녀에 관련된 질문들을 하며 편안한

면담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기존에 친분이 있었던 부모는 연

구자와 편안한 관계가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따로 레포형성 기간을 두지

않았다.면담은 부모들이 면담하기 편안한 장소를 고려하여 카페나 집에서

진행하였다.면담 횟수는 1명 부모만이 1회,그 외 11명의 부모는 개인당 2

∼3회씩 이루어졌으며,면담 시간은 40분에서 1시간 30분정도 소요되었다.

본 연구의 면담은 개방식 질문과 반 구조화된 질문을 혼합하는 방식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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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면담 질문은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떠한 어려

움을 겪는지,어떠한 지원을 해주면 좋을지에 대한 것을 중점으로 물어 보

았다.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면담 내용은 부모들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 녹

음하였으며,면담 내용은 연구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전사(transcribe)하도록

노력하였다.이외에 추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

우 전화와 e-mail을 통해 면담을 실시하였다.

(3)현장 약기와 현장 노트 작성

잘 쓰인 현장기록은 이후 보고서를 작성할 시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Graue& Walsh,1998).이에 따라 부모와 면담을 진행하면서 본 연구의

내용분석에 참고하기 위해 의미 있거나 중요한 부분은 간략하게 적어 현장

약기(fieldjottings)하였다.현장 약기한 것은 연구 당일 완전한 문장을 구성

하여 현장 노트(fieldnotes)를 만들었다.

3.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면담 전사본과 현장 노트를 이용하여 자료분석을 실시하였

다.면담 전사본은 총 254장이었으며,현장 노트는 총 36장이었다.수집된

자료는 여러 차례 읽는 과정을 실시하였으며,반복되는 사례의 규칙성을 찾

아 주제별로 부호화 과정을 거쳤다(Bogdan& Biklen,1992).이후 연구문제

에 따라 사례를 추출하여 유목화 하였으며,범주는 다시 하위 범주로 분류

하였다.또한 분류된 범주들을 하나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반복하였으며,범

주에 따라 내용이 적합한지 검토하였다.이와 관련된 범주들을 살펴보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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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들의 어려움은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면

서 겪는 어려움으로 범주화 되었다.또한 부모들의 지원 요구는 국가와 의

료기관에게 바라는 요구와 유아교육기관에게 바라는 요구로 범주화 되었다.

이후 각 범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례들을 선정하였다.각 하위 범주들에 대

한 소제목은 면담 내용의 함축적인 의미가 나타나도록 알맞게 정하여 제시

하였다.

연구의 정확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에게 면담 내용을

확인하는 참여자 확인 과정(membercheck)방법을 실행하였다.또한 연구를

객관화 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질적 연구 경험자 지도교수님과 유아교육

동료연구자 1인의 조언과 검증(peerdebriefing)을 받아 신뢰성 있는 연구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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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들의 자녀 양육에 대한 어

려움과 지원 요구에 대해 알아보자 한다.이에 따라 개별면담으로 수집된

자료를 통해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어떠

한 어려움을 겪으며,이를 위해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아토피 증상 영유아 부모의 어려움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의 어려움은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분류 되었다.

1)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

생활 속에서 겪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들의 어려움은 잠을 못

자는 고통,부모들의 심리적 고통,자녀의 아토피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사람들의 시선과 말로 인한 아픔,외부활동에 대한 어려움,아토피

자녀와 아닌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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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잠을 못자는 고통 -“아이도,부모도 함께 힘들어요”

부모들은 자녀가 아토피로 인해 힘든 점으로 밤마다 잠을 못자는 것이라

고 하였다.부모들은 자녀가 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 때문에 아토피가 있는

부위를 긁게 되어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잠을 못자는 시간이 거의 1년 넘었던 것 같아요. 새벽 두시에서 네시 사이

에 긁거든요. 긁는게 한 시간 이상을 긁어요. 간지럽다는 정신에 잠을 자

면서도 긁기 시작하다가 자면서 깨겠죠? 계속 긁지 말라고 해도 애라서 조

절을 하지 못하니깐 피가 나요. 그러다 보니깐 밤에 계속 약을 계속 발라

주는 거예요.                              (소희 어머니, 2011. 10. 05)

밤에 잠들 때가 가장 힘들어 보여요. 한참 움직일 때에는 노는 것에 정신

이 팔리다 보니깐 간지러워도 참아요. 그런데 밤에 잘 때에는 온 신경이 

다 느껴지잖아요. 자면서 긁다보니 이불에 피가 묻어 있어요. 제가 옆에서 

자다가 아이를 보면 손을 잡고 막 비벼줘요. 얼음을 대주기도 하고…

                                          (지훈 어머니, 2011. 09. 23)

위 사례에서 소희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의 정도가 심해지기와 약해지기

를 반복한다고 하였다.소희 어머니는 특히 자녀의 아토피가 심한 정도에

이르렀을 때 아토피로 인한 간지러움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잠을 못자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두 번째 사례의 지훈 어머니는 자녀가 밤에 지속적으로 아토피 부위를 긁

다 보니 피부에 손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언급 하였다.또한 아토피로 인한

간지러움은 오전의 활동 시기보다 밤에 특히 심해진다고 말해주면서 자녀가

밤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려주었다.위에 사례에 제시된 부모들의 자

녀 외에도 대부분의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들은 잠을 제대로 못자는 어

려움을 겪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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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영아를 양육하는 현민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 개선에 효과를 보기

위해 모유수유를 하고 있었으며,부모가 알레르기와 관련된 음식을 제한하

며 음식 조절을 하고 있었다.이러한 음식 조절로 인해 현민 어머니는 몸이

많이 지쳐있다고 하였다.현민 어머니는 자녀가 아토피로 인한 간지러움 때

문에 밤에 많이 울고,30분마다 잠에서 깬다고 이야기했다.특히 현민 어머

니는 밤마다 자녀를 재우기 위한 방법으로 자녀가 깰 때마다 젖을 물리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건 진짜 간지러운 고통이 엄청난거 같아요. 아이가 많이 울어요. 특히 

막 졸릴 때 눈을 엄청 비비거든요. 그 때 극도로 간지러운 것 같아요. 간

지러워지니깐 울면서 깨요. 너무 너무 간지러우니깐 힘들잖아요. 그거를 

보는 것이 진짜 힘들어요. 애가 밤에 잠을 못자요. 30분에 한 번씩 깨거든

요. 젖을 물려야 되요. 젖을 물려야 애가 잠을 자거든요. 아이가 잠을 자지 

못하니깐 긁어 줘야 되요. 물로도 닦아주고, 아토피에 좋다는 보습제도 발

라주고요.                                 (현민 어머니, 2011. 09. 11)

위 사례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히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들은 밤마

다 잠을 못자는 어려움이 있었다.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밤마다 약을 발

라 주거나 젖을 물리거나 보습제를 발라 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

여 자녀의 간지러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노력 하고 있었다.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부모도 잠을 잘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특히,주원 아버지와 정호 어머니,민지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서

부모들의 수면 부족으로 오는 육체적 어려움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주원 아버지의 세 자녀는 모두 아토피를 지니고 있었으며,주원 아버지는

자녀의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 아토피 캠프에 직접 참여하는 자녀 양육에

적극적인 분이였다.이러한 특성을 지닌 주원 아버지는 밤마다 자녀들의 간

지러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다.주원 아버지는 밤마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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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돌보느라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할 시 자녀를 돌보는 것에 한

계를 느낀다고 했다.또한 잠을 자지 못해 피로감이 높아지면 자녀들에게

화를 내게 되어 자녀와의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고 이야기하였다.

부모가 밤마다 긁어 줘야 하는데 부모도 한계가 있잖아요. 부모도 힘드니

깐 폭발하는 거죠. 밤새 긁어 주다가 해가 떠올라요. 그게 하루 이틀이지 

그게 오래 되도 힘든데… 애들이 긁더라도 제가 잔 다음에 일어나서 긁어

주는 건 참을만해요. 그런데 잠이 쏟아지는데 그 때 아이들이 긁기 시작하

면 힘이 드는 거죠. 그게 오래 되면 폭발하는 거죠. 아! 아! 아! 그게 다 

아이들한테 가는 거죠. 아이들한테 화를 내게 돼서 아이들하고 관계를 힘

들게 하죠. 아토피 아이들은 비교적 성숙한 편이예요. 참고 해야 되는 상

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기가 힘들 때 백번 도와주고 한번 안도와 주

면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부

모가 도와줘야 되니깐…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깐…

                                          (주원 아버지, 2011. 08. 13) 

정호 어머니는 두 명의 자녀 모두 아토피가 있다고 하였다.정호 어머니

는 현재 전업 주부지만 이전에는 일을 했던 직장맘이었다고 한다.정호 어

머니는 전업 주부인 지금보다 일을 하면서 자녀를 돌볼 때 몸이 더 힘들었

다고 하였다.일이 끝난 이후 자녀의 아토피에 좋은 음식을 찾기 위해 바빴

으며,집에 와서는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기에 분주했다고 이야기했다.특

히 밤에는 자녀의 아토피로 인한 간지러움을 해소 시켜주기 위해 약 2∼3시

간 정도 밖에 잠을 못자는 일이 빈번하였음을 말해주었다.

몸이 지쳐요. 제가 얘네 둘 할 때 하루에 두 시간이나 세 시간 뿐이 자질 

못했어요. 일어나면 출근 했다가 일이 끝나면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

이 먹을 수 있는 간식을 사요. 어떤 음식이 좋다더라 하면 그거를 찾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걸 막 만들고요. 그리고 인터넷 같은데서 

어떤 음식이 좋은지 알아보고요. 그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먹였어요. 밤에 

잠잘 때에는 아이들이 간지러워 하니깐 간지러울 때마다 계속 약 발라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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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져줬어요. 그러다 보니 그 때 잠을 정말 못 잤어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위 사례의 정호 어머니의 경우 전업 주부 때보다 직장에 다녔을 때 몸이

더 지쳤다고 하였다.그러나 아래 사례의 민지 어머니는 전업 주부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어려움이 다른 부모들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났다.민지

어머니는 자녀에게 병원에서 주는 스테로이드 약을 사용하다가 효과가 없어

약을 끊고 한약을 먹이게 되었다고 한다.새로운 치료방법을 시행하면서 자

녀의 아토피는 이전 보다 더 심해지는 상황까지 갔고 자녀는 밤마다 간지러

운 고통과 싸워야 했다고 말했다.이로 인해 부모도 자녀를 돌봐주느라 6개

월 이상 2시간을 연속해서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하였다.이것은 민지 어머니

의 올바른 수면 습관을 형성 할 수 없게 만들었으며,자녀가 없을 경우에도

오전에 잠을 취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결국 민지 어머니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피곤함 때문에 임파선이 심하게 붓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약을 안 쓰니깐 민지 아토피가 막 뒤집어 졌어요. 그때 잠을 못자니깐 제 

몸이 탈이 나는 거예요. 제 수면상태가 두 시간 이상을 연속해서 자본적이 

없는 거예요. 잠을 자면 중간에 깨서 시프 가지러 가야 되고 밤에 또 자다

가 일어나서 움직여야 되고 이런 생활을 한 6개월 이상을 했어요. 물론 애

를 데리고 있으면 혼자 자는 그런 것도 없지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잠을 

자도 잠을 쭉 못자는 거예요. 잠자는 수면이 습관이 되버리거든요. 잠을 

푹 들어가면 누가 자꾸 당기면서 나를 깨워요. 그러면서 잠을 계속 못자니

깐 임파선 붓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CT도 찍고 뭐 이상한 거 다 

찍고 이랬는데요. 병원에서 검사결과는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 같다고 했

어요. 그래서 인제 나도 안 되기도 하고… 애도 너무 괴로워하고…

                                          (민지 어머니, 2012.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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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들은 특히 밤에

잠을 못자고 있었으며,부모들은 자녀를 돌봐주기 위해 수면을 제대로 취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이러한 수면 부족으로 인한 부모의 육체적

어려움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부모에게

다른 질환을 가져오게 만드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이는 자녀의 아토피가 부

모의 삶의 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2)부모들의 심리적 고통 -“죄책감…두려움…걱정…”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죄책감과 두려움 또는 걱정 등과 같은 심리적 고

통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부모들은 자녀가 아토피로 인해 고통스러

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으로 인해 아토피가 생겼다 생각하

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민지 어머니와 하라 어머

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아토피는 밤에 수시로 깨요. 수시로 삼십분씩 한 시간마다 깨서 십분씩 이

십분씩 긁어요.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도 보여줬지만 순간적으로 살이 뚝 

떨어져가지고 진물이 흘러요. 아침에 내의를 안 갈아입히면 내의에 진물이 

묻어 있을 경우 굳어지면 딱딱해지잖아요. 그럼 움직일 때마다 딱딱한 것 

때문에 살이 진짜 아프거든요. 그러니깐 새 내의로 갈아 입혀야 되는 거예

요. 밤에 그 정도로 그런 고통을 당하면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개

월, 수년을 이러고 있으면요. 이 과정 속에서 겪는 민지가 갖는 고통을 보

는게 현실적으로 감당하기가 너무 큰 거예요. 어쩔 땐 내 죄가 이렇게 깊

은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요.             (민지 어머니, 2012. 01. 31)

한의사가 “체질이 좀 타고 나신거 같으시네요” 그런 한마디만 해도 내 아

이가 나를 닮아서 이럴 수밖에 없다고 들리니깐 개선의 여지가 없는게 아

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뭘 청소라도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관리

를 잘못해서 그런가?, 음식을 잘못해서 그런가? 그런 죄책감이 있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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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나는 한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개선이 안 될 때 굉장히 좌절하죠. 또 

하라가 긁고 그럴 때는 그걸 쳐다보는 것도 힘들고요. 

(하라 어머니, 2011. 05. 27)

첫 번째 사례에서 나오는 민지 어머니의 자녀는 6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

서 아토피가 심해지는 케이스였다.민지 어머니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현실

적인 생활에서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이는 우울한 마음을 느끼게

만든다고 했다.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지 어머니는 아토피로 인

해 자녀가 수면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피부 손상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것

을 오랜 기간 동안 보면서 자신의 죄 때문에 자녀의 아토피가 생긴 것이라

생각한다며 죄책감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두 번째 사례에서 나오는 하라 어머니는 자녀를 돌보면서 자신이 청

소를 못해서 또는 음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또는 관리를 못해 자녀의 아

토피가 생긴 것은 아닌지 죄책감을 느낀다고 언급하였다.뿐만 아니라 자녀

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아토피가 개선되지 않을 시 좌절

감을 느끼고 있었으며,때로는 자녀가 긁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조차

힘들다고 하였다.

한편,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가 임신 전 또는 임신 과정 중 자신이 음식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는 현민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현민

어머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이다.임신을 하였을 때 학생들을 지도하

면서 어려움이 따랐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짜고 맵고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들을 주로 먹었다고 하였다.이에 따라 현민 어머니는 임

신 도중 자신이 먹은 안 좋은 음식들로 인해 자녀의 아토피가 생겼다고 생

각하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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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생각해 보면 임신 했을 때 인공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을 많이 먹었어

요. 음식을 먹을 때에도 태도가 중요한데 그게 전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게 아토피로 다 나오는 거 같아요. 솔직히 현민이가 이렇게 된 건 제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현민 어머니, 2011. 09. 11)

반면 정호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가 생긴 것이 부모의 전적인 책임이 아

니라고 생각하였다.정호 어머니도 초창기에는 주변사람들의 말로 인해 자

녀의 아토피가 부모의 잘못된 음식 섭취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현

재에는 환경오염요인이 자녀의 아토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주위의 사람들은 아토피는 부모로 인해 발병 되는 것이라고

여기고 있어 이로 인해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가 크다고 이야기하였다.

사람들이 애기가 엄마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원죄를 따진 다면 부모한테서 

온 거다 라고 해요. 부모가 결혼하기 전 부터 평상시에 자기 몸을 관리하

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아토피가 나온다 라고 하면서 아이의 아토피

가 생긴 것이 부모의 탓 이다 라고 해요. (중략) “빵 많이 먹었지?”, “인스

턴트 많이 먹었지?” 부모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결론

적으로는 예전과는 다른 환경 때문에 그런 영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아토피는 전적으로 부모의 잘못이다 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받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한편,부모들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불확실한 아토피의 지속 시기로 인

해 두려운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아토피가 초등기와

청소년기 또는 성인기에 재발할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제일 힘든 건 심리적인 것 같아요. 이게 언제 까지 지속 될지 확신이 없으

니깐 두려운 거죠.                         (하라 어머니, 2011. 0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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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친구도 못 만나면 어떻게 해? 학교도 못가면 어떻게 하지? 그런 것

들… 앞날이 더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무조건 낫게 해줘야겠다 오로지 그 

생각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영 어머니, 2011. 06. 24)

지금은 나아졌다고 해도 커서 드러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없다가도 성인이 되어서 드러나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희는 더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그런 걱정이 있어요. 앞으로의 

경우…                                    (소희 어머니, 2011. 10. 05)

이러한 심리적 고통 속에서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를 고쳐주기 위해 갖

은 노력을 한다고 하였다.이는 자녀의 아토피가 성인까지 지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토피는 또 생각하고 틀려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수술 같은 거를 

단거리 달리기라고 친다면 아토피는 장거리 달리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들이 하다가 지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훈이 아토피를 초장기에 잡

으려고 아로마를 온몸에 다 바르는 거예요. 접히는 부분, 겨드랑이 부분, 

목 부분은 더 철저하게 발라주는 거예요. 한군데를 긁으면 다른 곳도 가렵

잖아요. 그런 상황이 안 되게 하려고요.      (지훈 어머니, 2011. 09. 23)

아토피가 심한 상태로 초등학교까지 가거나 성인까지 가면 나을 수 없는 

불치병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깐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빨리 나으면 나중에 커서 재발할 확률이 훨씬 

적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를 쓰고 유아기 7세 전, 6세 전에 고쳐주려고 하

는 거예요.                                (아영 어머니, 2011. 06. 24)

위의 첫 번째 사례에서 지훈 어머니는 절친한 친구의 아들이 성인기까지

아토피가 지속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다고 하였다.친구의 아들은 심한

아토피로 인해 피부 상태가 심하게 훼손 되어 있으며,사회생활에까지 지장

을 받고 있다고 하였다.아토피가 있는 주변인의 사례들을 본 것은 지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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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가 자녀의 아토피를 성인기까지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요인

으로 작용하고 있었다.지훈 어머니는 아토피가 쉽게 낫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아토피 치료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지만 자녀의

아토피를 어린 시기에 고쳐주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었다.

두 번째 사례의 아영 어머니의 자녀는 영아 때부터 아토피가 시작 되었다

고 한다.아영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를 고치기 위해 친환경 재료로 매일

조리하여 자녀에게 먹이고,철저히 음식 조절을 했다고 하였다.또한 자녀의

아토피를 낫게 하기 위해 양방,한방,민간요법 등 다양한 치료방법을 시도

했던 어머니였다.아영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가 지속될 것에 대해 우려하

는 마음이 컸었다고 한다.이러한 마음이 든 이유는 아토피가 청소년기 성

인기까지 지속될 경우 자녀의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또는 학교생활에 어려움

이 생길 것이라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이것은 곧 자녀의 성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결국엔 자녀가 인생의 낙오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

는 생각을 했다고 하였다.이에 따라 아영 어머니는 아토피가 불치병이 되

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재발확률을 낮출 수 있는 초등기 이전에 자녀의 아토

피를 낫게 해주려고 온 힘을 쏟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위 사례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가 자신으로 인해

생겼다고 생각하며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주위의 사

람들이 자녀의 아토피가 부모로 인한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또한 부모들은 아토피의 지속

시기와 아토의 재발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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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녀의 아토피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를 낫게 해주기 위해 병원에 가거

나 한의원에 가거나 또는 민간요법을 사용 하는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을 시

도하고 있었다.그러나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를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시

행착오를 겪고 있었다.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은 병원과 한의원 치료를 하면

서 겪는 어려움,민간요법과 아토피 관련 제품 사기로 인한 어려움이었다.

➀ 병원과 한의원 치료를 하면서 겪는 어려움

-“병원 치료와 한의원 치료를 시도해도 쉽게 낫지 않는 아토피…”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 증상을 발견 할 시 제일 먼저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경향을 보였다.그러나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병원 치료를 하

는 것을 꺼려하였다.이는 병원에서 아토피 치료를 위해 처방해 주는 스테로

이드 약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부모들은 스테로이드에 대

한 정보를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주위 사람과 TV 및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모들의 스테로이드 기피 현상에 대한 것은 다음의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스테로이제를 쓰라고 했는데요. 저는 스테로이제 부작용도 있고 해서 쓰기 

싫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발라 줬어요. 심할 때는 조금씩 발랐어요. 그런데 

바를 때 뿐이더라고요. 2~3일 지나면 또 그래요. 이거를 계속 발라주면 부

작용이 생겨요. 이것보다 강한 거, 독한 약을 계속 쓰면 나중에 성인이 되

어서는 피부가 시커매져요. 피부가 까만 사람들은 스테로이제 쓰는 사람들

이에요. 왜 두꺼비 가죽 피부처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스테로이제를 

많이 바르고 많이 긁고 딱지가 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영 어머니, 2011.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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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로이드제제나 그런 치료약은 단기적으로 효과는 발휘하지만 부작용도 

있잖아요.                                 (하라 어머니, 2011. 05. 27)

자녀가 아토피를 겪은 선배 엄마들에 의하면 약은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된

데요. 주변 엄마들이 굳이 병원에 가서 좋지 않은 약을 바르고 먹일 필요

가 없다고 해서 병원은 좋지 않아서 안 갔어요.  

                                          (정수 어머니, 2012. 01. 12)

또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경우 단기간의 효과는 보지

만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자녀의 아토피 개선에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했

다.이는 현민 어머니와 민지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가라앉는 건 연고뿐이 없어요. 현민이 아토피가 심할 땐 썼는데요. 이제 6

일을 썼는데도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애가 5단계를 쓰는데 단계별로 더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아토피를 시작한지 한 달 

만에 1단계를 높일 수가 없잖아요. 얘가 10월 달에는 주사 맞아야 된다고

도 했었어요. 스테로이제 주사요. 병원에서는 치료를 할 수 없는 것 같아

요.                                       (현민 어머니, 2011. 09. 11)

민지가 스테로이드를 3단계까지 썼는데요. 그러니깐 옛날엔 3단계를 삼일

만 쓰면 사일째 되는 날 싹 가라앉거든요. 그럼 한 이틀 안 써요. 그러면 

한 칠일쯤에 또 올라와요. 그러면 한 삼일 써요. 그러면 한 사일간은 싹 

가라앉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일주일 내내 써도 안 듣는 거예요. 의사 선

생님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민지가 워낙 아토피가 만성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약이 잘 안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민지가 장기적으로 약을 쓰고 있

었기 때문에 더 센 약은 처방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3단계 이

상의 높은 약을 쓰기에는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센 약은 더 이상 처방해 

줄 수 없다는데 그 약이 이제 듣지도 않는 거예요. 민지가 그래요.

                                          (민지 어머니, 2012. 01. 31)

위 사례에 나오는 현민 어머니는 병원 치료와 한방 치료를 시도 했던 경

험이 있으며 현재에는 자연치유법으로 자녀의 아토피를 치료하는 과정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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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현민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여도 아토피가

가라앉지 않았다고 했다.현민 어머니는 아토피를 병원 치료로 고칠 수 없

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사례의 민지 어머니는 장기간 동안 스테로이드 연고를 자녀에게

사용했다고 한다.민지 어머니의 경우는 아토피 치료약이라고 속여 파는 장

사꾼들에게 사기를 당하여 가장 높은 1등급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보습제를

자녀에게 사용했던 경험이 있었다.이러한 상황과 맞물리면서 민지 어머니

는 스테로이드를 자녀에게 사용할 시 효과가 더 반감 된 것 같다고 하였다.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지 어머니는 병원에서도 3등급의 스테로이

드를 처방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하지만 스테로이드를 사용할수록 효과가

없었다고 했다.민지 어머니는 병원에서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3등급 보다

높은 강도의 스테로이드를 처방해 주지 않았다고 했다.민지 어머니는 병원

에서는 더 이상 처방을 해주지 않고 약 마저 듣지 않는 자녀의 상황에 답답

함을 느끼고 있었다.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병원에서 아토피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처방은

약을 주는 것뿐이 없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였다.이는 민지 어머니와

정호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처방이 그냥 올라오면 바르고 올라오면 바르고 그것 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니깐 약을 무조건 쓰라는 거예요. 아토피가 올라오면 그냥 발라주고 올라

오면 발라주고 그게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방인 거예요.   

                                          (민지 어머니, 2012. 01. 31)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 피부염이라 생각을 하고 연고를 처방해 주고 평상시 

관리를 잘 해줘라 라고 하세요. 그러니깐 병원에 갔을 때에는 조금 무책임

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결국은 의학이라는게 그렇잖아요. 바르고, 

고치고, 자르고, 치료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토피조차도 그런 맥락

에서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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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부모들은 병원에서 처방하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과 약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이에 따

라 부모들은 자녀를 병원치료 보다 한의원에 데리고 가서 고쳐주려는 경향

을 보였다.그러나 부모들 중에는 한의원에서 주는 아토피 치료 한약 및 침

요법과 마사지 요법을 시행하여도 자녀의 아토피가 쉽게 나아지지 않았으

며,더 심해지는 경우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제가 한약을 다섯제 먹였어요. 한약을 심할 때부터 한제에 사십만원짜리를 

한 달에 팔십만원을 주고 먹였는데요. 소고기를 시도하잖아요. 완전 뒤집

어 지는 거예요. 낫지 않은 거잖아요. 아토피가 나으면 음식을 먹어도 반

응을 안해야 되고 날씨가 바뀌어도 좀 괜찮아야 되는데 한약을 다섯제 까

지를 먹였는데도 완전 뒤집어 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으면 모르는데 한약 

값도 비싸고… 낫지 않으니깐 일단 한약을 끊었고요.  

(현민 어머니, 2011. 09. 11)

한약으로 인한 명현반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일수도 있는데 제 생

각에는 약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그걸 먹고 애

가 뒤집어졌어요. 얼굴에 조금 있던 애가 아주 심하게 됐어요. 나중에는요. 

얼굴에서 진물이 나오는데요. 정말 제가 한의원에 일 년 정도 갔어요. 매

일 매일 갔어요. 하는 일이 한의원 갔다 집에 오는 거였어요. 집에 올 때

에도 애가 울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아토피가 반응하는게 이런 환경도 있

지만 짜증나거나 애가 울거나 열이 나면 또 간지러운 거예요. 그런데서도 

아토피가 다 반응하는 거예요. 일 년 다니다가 도저히 괴로워서 제가 살수

가 없는 거예요. 한의원을 바꿨어요.         (아영 어머니, 2011. 06. 09)

한편,한의원 치료를 하면서 특히 어려움을 겪었던 부모들 중에는 한의원

에서 주는 한약을 아토피가 있는 자녀에게 먹였으나 부작용이 일어났던 경

험을 겪기도 하였다.또한 아토피 이외에 다른 알레르기 질환이 드러나기도

하였다고 한다.이는 주원 아버지와 소희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 51 -

한의원도 몇 군데 가봤고요. 약 처방을 받았는데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약

을 먹였는데 주원이 눈이 막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실도 갔어요. 옛

날에 주원이가 경끼를 했어요. 생후 10개월 정도 됐을 때 검사를 받았었는

데 그때 간질이라고 판명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약 안 먹이고 키웠고 건강

하게 자랐어요. 그런데 아토피 때문에 그 약을 먹은 다음부터 눈이 돌아가

더라고요. 아토피를 낫게 하기 위해서 간에 안정을 잡아 주는 건데요. 저

희가 한의원에서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안하겠다고 했어요.

                                          (주원 아버지, 2011. 08. 13) 

소희 같은 경우는 여름에 더 많이 들어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약을 먹

고 침을 맞았어요. 그런데 아토피가 비염으로 발전을 했어요. 아토피하고 

비염하고 천식은 연결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소희가 천식이

라고 판정을 받았는데요. 약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했었고 감기에 걸

려도 심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비염이 생겨가지고… 침 맞고 한

약 먹고 했는데도 크게 나아지진 않더라고요. 돈도 많이 썼었어요. 좋아졌

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을 하기 때문에 별로 효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소희 어머니, 2011. 10. 05)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원 아버지는 한의원에서 주는 아토피 치료

제를 먹고 자녀의 눈이 돌아갔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이에 한의원 치료를

멈추었다고 한다.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면 소희 어머니는 아토피 치료를 위해 자녀에게 한

약을 먹이고 침을 놓았으나 비염이 발생했다고 한다.또한 자녀에게 한약을

먹였으나 아토피가 나빠지고 좋아지기를 반복하여 아토피에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을 한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자연 요법 치료를

시도하거나 다시 병원 치료를 시키는 등 또 다른 치료법을 찾아 나서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는 아토피가 심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서 공통적

으로 나타난 특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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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민간요법을 시도해도 낫지 않는 아토피

-“민간요법도 자녀의 아토피 치료에 소용 없어요…”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가 잘 나아지지 않자 자녀의 아토피를 고치기 위

해 주변 사람들의 경험담과 인터넷 정보를 통해 민간요법을 시도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그러나 민간요법을 시도한 이후 자녀의 아토피가 개선되지 않

거나 아토피가 더 악화되었다고 부모들은 이야기했다.이는 소희 어머니,주

원 아버지,아영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호주의 타조 목에서 나온 기름이 있대요. 그것도 생협 같은 곳에서 팔아서 

제가 부탁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많이 샀어요. 엄마들 후

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진물이 나고 피날 때 바르면 피부가 재생이 

된데요. 그런 거는 조금 반신반의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효과는 크게 없

었던 것 같아요. 워낙 심하다 보니깐 큰 효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소희 어머니, 2011. 10. 05)

큰 효과는 못 봤지만 해보긴 다 해봤어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목초액

도 해봤고요. 별거 다 했어요. 딸기풀이라고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려

진 뱀딸기풀이랑은 조금 틀리더라고요. 뱀딸기풀을 끓여가지고 얼굴에다가 

맨날 바르고 목욕을 하면 피부가 좋아진다고 하는 그런 것도 해보고요. 그

리고 열이 많으니깐 민들레로 열 식혀 주는 그런 것도 해보고요.    

                                          (주원 아버지, 2011. 08. 13)

처음엔 솔깃하죠. 네네?? 내가 당하면 누구한데 어떻게 해요? 도움을 청하

게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찾아봤어요. 들으려고 하고 해보려고 했

어요. 다 나았다고 목초액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해봤

는데 애가 더 심해졌었어요. 낫는지도 모르겠고 더 심해지니깐 아휴… 애

가 너무 괴로워하니깐 또 다른거 해요. 약 같은 건 바르면 다 보이는데 민

간요법이나 자연요법은 무조건 장기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

주일 정도 해봤는데 호전이 있으면 하겠지만 호전이 되는지 잘 모르겠고 

더 심해진다 생각하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무서워서…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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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눈물이 나고… 이제 그건 엄마의 판단이에요. 거기서 더 했을 때 아토

피가 더 심해지면 아이는 실험대상인 거예요.

                                          (아영 어머니, 2011. 06. 09)

위 사례에서 제시된 아영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민간요법

을 시도하였으나 자녀의 아토피가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아영 어머니는 민

간요법은 장기간 동안 시행해야 하지만 자녀의 아토피가 악화 될 시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 민간요법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후 자녀의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다시 찾게 된다고 하였다.

③ 아토피 관련 제품 사기

-“엄마들의 마음을 이용하는 장사꾼들…”

연구에 참여한 일부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로 고통 받고 있는 부모의 상

황을 이용하여 약 혹은 보습제와 같은 제품을 아토피 완치 치료제로 속여

파는 장사꾼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었다.

아토피는 아이들이 정말 힘든 건데 어른들은 이거를 장사로 생각하더라고

요. 그러니깐 “이것만 먹으면 아토피가 완치된다, 이것만 바르면 아토피가 

완치된다” 라고 해요. 그게 또 되게 비싸요. 그런데 부모들은 아이가 하루

하루 힘들어 하니깐 사야 돼요. 하지만 그걸 사용해도 아토피가 낫질 않아

요. “아, 속았구나”… 한 번, 두 번, 세 번을 그렇게 하다보면요. 부모들이 

좌절감을 많이 느껴서 포기해 버릴 수 도 있을 것 같아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부모들은 보통 인터넷을 통해 아토피 치료용 보습제를 구입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일부 부모들이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보습제는 스테로이

드 부작용 위험 있는 스테로이드가 첨가된 보습제였다.이는 소희 어머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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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지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인터넷상에 아토피와 관련된 크림이 많았었거든요. 그걸 사용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깐 의심하면서도 잠을 잘 수가 있었으니깐 쓸 수밖에 

없는 그런게 있었어요. 사실 이건 아니지 싶으면서도 믿었던 것 같아요. 

반신반의 하면서도 식물성 대나무 추출을 했다고 하니깐 믿어보자 했던 거

고 너무나 후기도 좋았기 때문에 믿고 썼어요. 나중에 불만제로인가 거기

서 터졌어요. 스테로이제 성분이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크림이라고요. 한

마디로 사기죠. 그 이후에는 안 썼는데 세상에 그 다음날부터 완전 다 뒤

집어 졌어요. 매번 바른건 아니고 씻기고 한번 바르고 자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처방받았던 스테로이제를 얇게 발라주면서 

두세달 고생하다가 조금 나았어요.          (소희 어머니, 2011. 10. 05)

그게 보습제거든요. 78,000원 인데 50g 밖에 안들어 있어요. 일본박사가 

연구했고 대나무 추출액으로 만들었대요. 처음엔 안 믿었어요. 친한 동생

이 권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토피하고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발라서 낫

는 건 스테로이제 뿐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그걸 썼어요. 

(중략) 한 삼일 발라보니깐 싹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분명히 스테로이드 인

데 정말 의심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스테로이드가 

아니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인증해 주는 거 있

잖아요. 한국과학시험연구원에서 검사를 해서 스테로이드가 없다고 증거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홈페이지에 광고를 해요. 그러면서 나는 이 사

람들이 스테로이드 들어있는 걸 왜 제출 하겠냐고 그걸 섞기 전에 원료를 

내서 했을 거다 이걸 믿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 이거 발라가지

고 애들 잠도 잘 자고 저렇게 깨끗해지는데 나만 불신만 가득해서 이거 안

써서 우리 애 잡나 싶어서 썼어요. (중략) 그 사람들은 몇 년에서 몇 년까

지 자란 대나무 순을 구해가지고 죽염을 아홉 번을 고아내서 엑기스만 쓰

기 때문에 염증이 가라앉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린 순에서 나온 

추출물이 죽염에 아홉 번 고아내면 상처에 스테로이드 보다 강력한 항암작

용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믿음이 생겨가지고 썼어요.                .   

                                          (민지 어머니, 2012.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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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들은 아토피 보습제를 자녀에게 사용하면서 의심을 하였지만 믿고 발

라주게 된다고 하였다.이러한 이유는 사용했을 시 아토피가 좋아지는 효과

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또한 보습제 관련 홈페이지에 인증을 받았다는 과대

광고와 보습제에 대한 자세한 효능 설명은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면서 지쳐

있는 부모들에게 보습제에 대한 믿음을 더욱 심어 주었다.뿐만 아니라 인

터넷에 나와 있는 좋은 후기와 주변 사람의 경험담에 의존하는 경향을 부모

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다.

일등급 스테로이드가 들어간 보습제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부모들은

자녀에게 보습제를 발라 주지 않았다고 하였다.그러나 이후 아토피가 더

악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자녀가 힘든 생활을 하였다고 부모들은 말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모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던건 사기로 보습제품을 팔

았던 제조자들에게 법적인 처벌이 약한 수준이 미치는 것이었다고 부모들은

이야기했다.

그런데 너무 웃긴건 그거를 제조해 가지고 판 사람들이 몇 백 만원으로 끝

난다는 거죠. 그걸 법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게 그냥 화장품에 넣지 말아

야 될 것을 넣었다는 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깐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면 그 화장품에 넣어서 안 되는 성분을 넣은 죄는 그렇게 크지 않거든

요.                                       (민지 어머니, 2012. 01. 31)

(4)사람들의 시선과 말로 인한 아픔

-“우리 아이 그렇게 보지마세요”

부모들은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해

심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또한 이웃들이 무심코 하는 말로 인해

부모들은 스트레스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었다.이는 아토피가 얼굴에 있

거나 아토피가 접히는 부위에 심하게 드러나 있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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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서 크게 나타났다.

아이가 아토피가 심하니깐 저랑 나가면 사람들이 애기 얼굴 한번 보고 엄

마 얼굴 한번 보고 이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우울 했겠다 이런 생각

이 들어요. 아줌마들이 안쓰러우니깐 어떻게 하냐고 말시키잖아요. 그러면

서 아토피에는 이게 좋다고 막 그래요. 처음에는 들었는데 나중에는 내가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한 두 사람도 아니고 나를 그렇게 안쓰럽고 안타

깝게 보는게 너무 싫었어요.                (아영 어머니, 2011. 06. 09)

특히,부모들은 아토피 자녀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은 부모에

게 상처가 되며 더 나아가 자녀에게도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이

는 소희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길을 갈 때 엄마들이 우리 애를 보면 정말 심할 때는 “쟤, 데인 거야?”, 

“쟤, 화상 입은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들려요. 아무래도 여름이면 노출

이 있으니깐 아토피 부분이 노출 되잖아요. 그 얘기 듣고 좀 기분이 그랬

었어요. 그게 지금은 저한테 상처지만 나중에 애기가 커서 알았을 때에는 

애기한테 상처가 될까 봐요.                (소희 어머니, 2011. 10. 05)

위 사례의 소희 어머니 자녀는 팔,다리의 접히는 부위에 아토피가 드러

나 있다고 하였다.소희 어머니는 여름이 되면 반팔을 입어야하므로 자녀의

아토피가 외부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자녀를 쳐다보는 시

선이 느껴진다고 하였다.위 사례는 소희 어머니가 유치원이 끝나고 난 후

자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다른 아이의 부모들이 자녀의 모

습을 보고 말한 내용이 담겨있다.이에 소희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주변사

람들의 시선과 말들은 자신에게 상처가 된다고 하였으며,자녀가 성장할 경

우 자녀에게도 아픔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외부 사람의 시선과 말로 인한 어려움은 정호 어머니 사례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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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타나있다.

아무리 여름이라도 긴 옷을 입을 순 없잖아요. 아토피가 보이니깐 최대한 

긴 치마를 입혔어요. 일단은 그걸 해보니깐 아토피가 막 올라올 때 그런 

아이를 외부에 보여주는게 상당히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치마를 길

게 입히고 나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이 탔다가 “아이

고 얘 아토피구나, 엄마가 먹는거 잘해야 겠다” 탁 그 말을 하는데 순간 

정말 엘리베이터를 확 나오고 싶었어요. 내가 그때 뭘 느꼈냐면 아토피 아

이 엄마한테 사람들은 “어머, 아토피구나”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만 그 말

을 듣는 부모는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화도 확 나고… 그런 말을 

함으로써 부모들도 그렇지만 조금 큰 아이들 같으면 인식을 해요. “아 다

른 애들은 피부가 괜찮은데 나는 남들과 다르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인식

도 할 것 같더라고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위 사례의 정호 어머니의 첫째 자녀는 여아인데,목을 비롯해서 팔,다리

접히는 부위에 아토피가 드러나 있었다고 한다.정호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이웃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은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화가 나게 만든다고

하였다.정호 어머니는 이웃사람의 자녀를 보며 하는 말들이 자녀에게도 영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이로 인해 자녀가 다른 사람과 자신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에 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

위 사례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들은 주변사람들이 자녀를 보고 불쌍

히 여기거나 “화상 입은 거야?”,“먹을 거 잘해야 겠네”와 같이 무심코 뱉

는 한마디들을 통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아

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를 위축되게 만들고 자녀에 대한 죄책감을 느

끼게 하며 자녀가 정상인이 아닌 존재로 구별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여 부

모의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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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외부 활동에 대한 어려움 -“밖에 나가기 힘들어요”

본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로 인해 외부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정호 어머니와 하라 어머니의 사례를 통

해 알 수 있다.

밖에 나갔을 때 어디에 가면 뭘 먹잖아요. 그러면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요. 보편적으로 친환경 매장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걸 먹이면 마

트나 식당에 가게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어요. 한참 할 때

에는 데리고 나가는 것을 가급적 최대한 줄여요. 왜냐하면 나가면 아이들

이 음식을 보고 먹고 싶어하니깐 부모도 마음이 약해져서 이번 한번만 먹

이자 하면서 다 먹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밤에 보면 몸에 막 

올라오고 간지러워하고 그런게 있어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아토피 아이 엄마들은 이웃집에 잘 못가요. 아무리 친해도요. 음식을 조절

해야 되는데 애는 못 먹잖아요. 오늘도 갔는데 거기서 국수를 주려고 하더

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기서 와버렸죠. 왜냐하면 국수를 보면 먹고 

싶어 할 거고, 그거를 못 먹게 하면 짜증을 낼 거고, 짜증이 나면 더 긁고, 

가렵거든요. 아예 안 보는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만약에 가더라도 

내 아이 음식은 따로 싸가야 되는 거예요.   (하라 어머니, 2011. 06. 17)

첫 번째 사례의 정호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양약,한약,민

간요법,자연치유방법 등 여러 가지를 시도했던 부모다.정호 어머니의 자녀

는 아토피가 심한 상태이며,인스턴트,기름진 음식 등에 피부가 반응하여

아토피가 악화되기 일쑤였다고 한다.이에 정호 어머니는 한방 및 자연치료

로 자녀의 아토피를 치료하면서 친환경식으로 음식을 제공하고,인스턴트

음식들을 먹지 못하도록 제한하였다고 말했다.친환경 음식을 자녀에게 제

공하는 것은 면역력을 강화시켜 아토피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

문이라고 하였다.그러나 이러한 제한된 생활 습관은 자녀와 함께 외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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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호

어머니는 자녀와 놀러가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이는 자녀의 음

식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정호 어머니는 제한음식을 자녀가 먹고 싶

어 할 시 자신의 마음이 약해져 먹도록 놔두지만 이후 아토피가 심해지는

경우를 겪게 된다고 하였다.이에 정호 어머니는 자녀와의 외부활동을 최대

한 줄이려고 하였다.

두 번째 사례의 하라 어머니는 현재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한의원

치료를 시도하는 중에 있었으며,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한 음식조절을 시

행하고 있었다.하라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음식조절을 하고

난 이후부터 외부활동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다.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라 어머니는 자녀의 음식 조절로 인해 친한 이웃집에 가는 것에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하라 어머니의 경우에는 음식을 먹이기보다 피하

는 방법을 더 취하고 있었으며,가까운 거리에는 음식을 챙겨가는 수고를

하고 있었다.그러나 멀리 사는 친지들을 만나러 갈 때에는 자녀를 위해 음

식을 해주기 어려웠다고 하라 어머니는 이야기하였다.

이번에 큰 할머니 댁에 갔었는데 전혀 차단을 못했어요. 가까운 교회는 신

선하게 보존을 해서 갈 수 있는데 그 곳에서는 몇박 몇일 동안 있으니깐 

식사 준비를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랬더니 아토피가 더 올라온 거예요. 애

가 외부 환경이니깐 스트레스도 받았을 거고 조그마한 거에도 예민해 지니

깐 이후에 상처가 더 붉어 졌어요. 그거 가라앉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

요.                                       (하라 어머니, 2011. 06. 17)

위의 사례들이 음식으로 인해 자녀와의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모

들의 이야기였다면 다음의 사례는 음식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외부활동 시 자녀의 아토피가 악화되는 경험을 한 부모의 사례이다.이는

아영 어머니의 사례에서 잘 나타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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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나 백화점이나 숯불갈비 집에는 공기가 탁하고 건조하고 안 좋잖아요.

그 공간에 민지가 30분 있잖아요. 그럼 아토피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

래서 아영이가 어렸을 때에는 백화점이나 마트에 같이 안 가려고 했어요. 

맡기고 저 혼자 갔어요. 그런 곳에 데리고 가면 한 달 내내 고생해요. 

(아영 어머니, 2011. 06. 09)

밖으로 놀러가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요. 음식을 아래부터 위까지 

다 싸가야 되는 거예요. 음… 놀러가는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아영

이는 놀러가서 놀지도 못해요. 또 어른들이 주잖아요. 안 되는데… 그 거

를 말해야 되는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얘는 정말 안 돼요. 그런데 어른들

은 아토피 있어도 괜찮다고 다 먹어야지 큰다고 그러세요. 안된다고 말하

는게 더 힘들었어요. 그런 거에 철저한 사람으로서 스트레스도 받고요. 그

니깐 저도 너무 심하게 예민해 지는 거예요. 성격이 이상해 졌던 것 같아

요. 이렇게 하고 나면 나도 힘들고 애도 힘들고요. 그런데 이게 잠깐 일주

일 힘든게 아니고요. 아토피가 심해지기 까지 얼마가 걸리고 진물이 나서 

얼마가 걸리고 다시 굳을 때까지 얼마가 걸리면서 아이는 계속 긁는 거예

요. 이게 3주 이상 가니깐 계속 반복이 되면요. 아토피가 나을 수 있는 퍼

센트가 훨씬 줄어들어요.                   (아영 어머니, 2011. 06. 24)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영 어머니는 공기에 의해 자녀의 아토피

가 발병되는 경험을 하였으며,이에 백화점,마트 등과 같은 공간에 자녀

와 함께 가지 않으려고 하였다.또한 가족과 함께 놀러갈 시 자녀의 음식

을 일일이 싸가야 되는 것에 어려움을 느껴 외부 활동에 대한 부담감을

아영 어머니는 가지고 있었다.특히,웃어른들이 자녀의 아토피에 안좋은

음식을 아무렇지 않게 줄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큰 스트

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례에서 살펴 본거와 같이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놀러가는 일,가

까운 이웃집에 가는 일,교회,친지들을 만나러 가는 일,가족 여행 등 자

녀와 같이 하는 외부활동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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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대한 어려움은 보통 자녀의 아토피 관련 음식과 연결되어 나타났

으며,오염된 공기와 주위 사람들의 태도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아토피 자녀와 아닌 자녀를 함께 양육 하는 어려움

-“아토피 자녀와 일반 자녀 … 함께 키우기 힘들어요”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와 아

토피 증상이 없는 자녀를 함께 양육 할 시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특히,아토피 자녀의 아토피 치료 및 개선을 위해 음식조절이나 음식제

한을 할 시 부모들이 더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하라 어머니와

정현 어머니,소희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한명은 아토피가 심하고 다른 아이들은 거의 없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음식

을 조절 하는게 엄마로서는 쉽지가 않아요. 아이들의 입맛도 지금껏 먹었

던 것은 자극적으로 구미가 당기는 건데 지금 주는 음식은 그렇지 않기 때

문에 그걸 적응하는 데에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가지는 심

리적인 부담도 엄마로서 느끼게 되는 거죠. 아토피가 거의 없는 아이들도 

부담이 되고 잘 이해를 못하죠. 왜 나는 아토피가 아닌데 나까지 이래야 

되는 거냐 이러기 때문이에요.              (하라 어머니, 2011. 05. 27)

우리는 이걸 먹고 싶은데 정현이 아토피 때문에 먹고 싶은 걸 못 먹는 경

우가 많아요. 우리 큰 애는 치즈과자도 자기는 먹고 싶은데 동생 때문에 

먹지 못하죠. 또 큰애가 유독 먹고 싶은게 있어도 우리는 사주고 싶은데 

동생이 아토피니깐 못 사게 하게 돼요.      (정현 어머니, 2011. 06. 04)

둘째도 소희랑 같은 유치원에 다녀요. 현장학습에 갈 때 점심하고 간식을 

싸오라고 하면 저는 과일을 싸주거든요. 그런데 과일은 아무도 안 싸오고 

과자에 뽀로로 음료수 사오잖아요. 일반적으로 엄마들도 소풍가니깐 아이

들 기분 맞춰 주려고 과자 이런 거 싸주더라고요. 어느 날은 둘째애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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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도 간식을 안 먹고 오는 거예요. (중략) 그런데 둘째가 왜 친구들은 되는

데 나는 왜 안 되냐고 그러고 소희가 아토피면 소희만 안사주면 되지 나까

지 왜 그러냐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갈등이 되요. 너는 되고 소희

는 안 되고 그러기도 좀… 소희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해요. 한번만 주지 뭐 이러다가도 한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니깐 안 되지 그러다가도…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먹는 부분에서 갈등

이 많이 생겨요.                           (소희 어머니, 2011. 10. 05)

한편,부모들은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와 아토피 증상이 없는 자녀와의

음식부분 뿐만 아니라 놀이를 할 때에도 아토피 증상을 지닌 자녀를 더 위

하게 된다고 하였다.이는 하라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개가 특별히 잘해서가 아니라 첫째는 말길을 다 알아들으니깐 엄마가 야단

치는 일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이가 오빠도 별로 야단을 안치고 

동생은 아토피가 있으니깐 봐주고 자기만 많이 야단맞고 소외된다고 생각

해요. 그러니깐 먹는 거나 놀이 부분에 있어서요. 둘째랑 셋째가 같은 성

별이니깐 같이 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아픈 아이를 배려하려는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둘이 놀다가 동생이 잘못한 경우라도 언니가 봐줘라 

하는 말을 하는 것이 더 쉬우니깐… 둘째 아이가 이제 밤에 쉬가 안 마려

운데 쉬가 마렵다는 소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염증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서 산부인과에 갔거든요. 일주

일 정도 그렇게 했어요. 지켜보니깐 그 약을 먹으러 가면서 자기도 병원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아픈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도 아프

면 엄마가 신경을 써주는 구나… 그래서 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둘째를 

보니깐 마음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하라 어머니, 2011. 05. 27)

위 사례의 하라 어머니는 세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이다.하라 어머니는

놀이를 하면서 갈등이 일어날 경우 아토피 증상이 없는 자녀에 비해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더 배려하게 된다고 하였다.이로 인해 아토피가 거의

없는 둘째 자녀가 소외감을 많이 느꼈고,밤마다 소변이 마렵다는 이상 현

상이 일어났다고 했다.하라 어머니는 둘째 자녀의 이상 현상이 엄마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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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과 사랑이 부족하여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아토피 자녀와 아

닌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부담감을 지니고 있었다.

하라 어머니 이외에 소희 어머니도 세 명의 자녀 중 셋째 자녀에게 아토

피가 있다고 하였다.소희 어머니도 놀이갈등 시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

를 더 위하였다고 말했는데,다른 자녀의 시샘과 아토피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로 인해 생각을 바꾸었다고 한다.

큰 아이들이 “엄마는 왜 소희 편만 들어?”, “소희만 왜 이거해?” 이런 부

분… 소희가 잘못을 했는데 다른 큰애들만 혼내게 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도 아토피 애한테 마음이 쏠리는게 있어요. 짠하고… 그런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마음을 바꿨어요. 노는 부분에 있어서 소희가 잘못했

다고 소희 편을 들어 줄 수 없더라고요. 잘못한 부분에서는 잘못했다고 해

줘야지 나중에는 자기를 예뻐하는걸 알기 때문에 버르장머리가 없어지더라

고요. 큰 애는 또 그런 거 가지고 시샘하고 그 상황에서 제가 힘들어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다 싶어서 잡았어요. 

                                          (소희 어머니, 2011. 10. 05)

 

위 사례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들은 음식조절과 놀이부분에 있어 아

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와 없는 자녀들 사이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부모들은 아토피 증상을 지닌 자녀가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아토피

증상이 없는 자녀에게까지 적용시키려는 경향이 있었으며,놀이 갈등 시에

도 아토피 자녀를 더 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이는 아픈 자녀에게 마

음이 쏠리는 부모들의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그러나 아토

피 증상이 있는 자녀와 다른 자녀에 대한 차별적 태도는 아토피 증상을 지

닌 자녀와 아닌 자녀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

해 부모들이 올바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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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들이 자녀를 유야교육기관에 보내는 과정

에서 겪는 어려움은 자녀를 기관에 보내지 못함으로 인한 어려움,아토피

관리 부탁을 거절하는 유아교육기관,유아교사의 아토피 인식 부족으로 인

한 어려움,수업 시 겪는 어려움,유아교육기관에서 먹는 음식으로 인한 어

려움,또래관계와 관련된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1)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지 못함으로 인한 어려움

-“부모와 자녀를 지지해 주지 않아요”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자녀가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면서 아토피가 심해

진 경우를 경험하였다고 한다.이로 인해 자녀의 아토피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개선 및 치료 목적으로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지 못하는 경

우가 있음을 알려 주었다.이러한 과정 속에서 부모들은 자신과 자녀가 유

아교육기관의 지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었다.이는 정호 어머

니와 민지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큰애는 어린이집 다니는 중간에 야채 스프를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 한 달 

정도 먹으면 석 달까지 아토피가 심하게 올라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실제

로 먹어보니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한 달 쉬겠다고 했어

요. 그런데 어린이집도 원장님과 선생님의 차이도 있긴 하지만 그걸 말하

는데서 부터 원장과 선생님들의 반응이 좀 그랬어요. 싫어 하는게 느껴지

더라고요. (중략) 어린이집에서 “어머니, 그러셨어요. 괜찮습니다. 한 달 동

안 잘 치료하고 보내십시오. 자리는 걱정하지 마세요. 중간에 들어올 애도 

없다, 만약에 들어온다고 해도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비워두겠다 한 달 동

안만이라도 잘 치료하고 와라” 라고 해주면 부모도 힘이 날텐데… 아토피

를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예요. 엄마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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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엄마한테 응원해 줄 수 있는 건 엄마를 둘러싼 공간이잖아요. 아이를 

보내는 어린이집 그리고 지역사회 그리고 주변 이웃들인 거잖아요. 어린이

집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를 가진 아이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몇 개월씩 탐색하고 그 과정을 계속 이야기 하면서 

아이들이 이루어내는 성과에 대해서 결과물을 내거든요. 인위적으로 학습

을 시키지 않고 아이가 자유롭게 선택해서 놀이를 하고 거기에서 이루어지

는 과정을 생각 하고 이야기 할 수 있고 이런 교육과정이 너무 좋아서 보

냈어요. 이제 졸업을 하면서 너무 아쉬웠던게 민지의 상황에서 그걸 하나

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석도 

너무 많이 했거든요. (중략) 졸업을 하려고 결과물들이 포트폴리오로 만들

어 져서 싹 나오잖아요. 그 때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민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결과로 봤을 때는 마음이 참 아프고 이게 결국 아토피 때문

인 거예요. (중략) 그런데 아쉬운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너무 

좀 그런 애기 같지만 나는 한 달 빠져도 교육비 다 내고 보름을 빠져도 한 

달 거 다 내고 아무리 결석해도 내 것은 싹 다 내는데 그러면 선생님 입장

에서는 엄마 마음이 안보일까? 이 아이가 못 와가지고 이 아이는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끌어다가 더 기회를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섭섭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내 욕심인 거예요. 선생님은 자기에게 정해진 것이 있고 아이들은 물 흘러

가게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지 누가 빠졌다고 걔를 억지로 넣고 이런 거는 

아니었던 거예요.                          (민지 어머니, 2012. 01. 31)

첫 번째 사례의 정호 어머니는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자녀의 아토피가 심

해졌다고 한다.정호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자연치료법의 하

나인 야채스프라는 것을 시도하였다.야채스프는 아토피가 더 심해지는 호

전 반응을 일으켰다가 이후 아토피를 낫게 하는 장기간을 요하는 치료법이

라고 하였다.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어린이집에 보낼 수 없게 되어 한

달 동안 보내지 못하는 사실을 기관장에게 말하였다고 한다.그러나 유아교

육기관의 운영상 문제로 기관장과 유아교사들의 지지해 주지 않은 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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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다.

한편 두 번째 사례의 민지 어머니는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와 자녀를 지

지해 주지 않는 다고 생각하였다.민지 어머니는 자녀를 유아흥미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레지오 에밀리아 접근법이 시행되는 유치원에 보낸 부모

다.민지 어머니의 자녀는 아토피가 심한 상태이라 하였으며,아토피로 인한

가려움증으로 인해 밤마다 제대로 된 잠을 못 잔다고 하였다.이에 민지 어

머니의 자녀는 오전 등원 시간에 맞추어 유치원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었

으며,자유선택활동 시간에도 참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뿐만 아니라 민지

어머니의 자녀는 아토피를 치료하기 위해 유치원에 결석하는 날이 빈번하였

으며,아토피를 포함하여 비염과 천식을 앓고 있어 링겔을 맞으러 병원에

가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이것은 민지의 유치원 생활에 많

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위 사례에서 제시된 것처럼 민지는 등원 시간에

맞추어 나가지 못하는 것과 잦은 결석으로 인해 유아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으며,이에 대해 민지 어머니는 아쉬움을 토로하

였다.민지 어머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지만 자녀가 기관에

나갈 때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유아교사가 적절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자녀를 지지해 주길 바라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속상함을 내비췄다.

(2)아토피 관리 부탁을 거절하는 유아교육기관

-“자녀의 아토피 관련 부탁이 수용되지 않아요”

부모들은 유아교사에게 점심식사 시 자녀의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음식을

조절해서 제공할 것과 피부가 건조할 시 보습제를 발라줄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치료약을 시간에 맞추어 먹여줄 것을 부탁

하기도 하였다.이러한 요구를 하는 이유는 자녀의 아토피가 심해지지 않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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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의 요구를 수용해 주는

일부 부모들은 자녀를 기관에 보낼 시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다.그러나

일부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아토피 관련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으며,이는 자녀의 아토피 개선에 어려움을 가져다준다고 이야

기하였다.

보통의 어린이집은 아이 하나를 일일이 맞춰서 해줄 수 없다고 해요. 아토

피는 개인의 질병이라 생각을 해요. 아토피 치료 때문에 아이에게 야채스

프를 먹였어요.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보면 “감기약은 받아서 먹여 줄 순 

있지만 한약은 안된다 한약은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더

라고요. 어린이집에서까지 그걸 연계해 주면 다시 집으로 돌아 올 때 까지 

아토피가 심해지지 않고 유지가 되는데 집에서 아무리 잘해도 어린이집에 

가 있는 시간도 만만치 안잖아요. 어린이집에서 그런 부분을 배려 해 주지 

않으면 결국은 아토피가 좋아지지 않아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교사들이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토피는 이렇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냥 요즘 일반적으로 워낙 가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으니깐 이렇게 생각을 하

셔요. 그거를 예민하게 받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다 그런 거

지, 자기 몫이지 이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누구 한사람만을 특별하게 관

리를 해 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부탁을 했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다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승아 어머니, 2011. 10. 14)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자녀에 대한 아

토피 관련 부탁을 수용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그러나 부모들은 기관이 아

토피를 개인 문제로 인식하는 것과 아토피의 보편화로 인한 유아교사의 인

식 부족으로 인해 아토피 관련 부탁이 수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하지만

부모들은 자녀가 오랜 시간 동안 유아교육기관에 머물기 때문에 아토피 관

련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자녀의 아토피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

였다.특히,아토피가 심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아



- 68 -

토피 관련 부탁을 협조하지 않을 시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

다.

위의 사례에 나온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애초에 유아의 아토피 관련 부탁을

거절하였다면 아래의 사례에 제시된 유아교육기관에는 아토피 관련 부탁을

수용하였으나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곳이었다.이에 따라 부모들은 속상한

마음을 내비췄으며,이는 다음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선생님께 아이 아토피가 언제 올라올지 모르기 때문에 보습제를 발라달라

고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보습제를 딱 보니깐 선생님이 안 발라 주셨더라

고요. 아이 피부는 아토피가 더 올라와 있고요. 그냥 약이 그대로 오더라

고요.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될 텐데 참 속상하더라고요.

 (지훈 어머니, 2011. 09. 23)

아이 간식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에 보냈어요. 아이가 밀가루로 만든 빵은 

안 돼서 보리로 된 찐빵을 제가 보냈어요. 보리빵은 냉동 보관을 했던 거

고 아침에 제가 데워서 보내도 식어 버리니깐 어린이집 앞에서 선생님이 

맞이해 주실 때 이야기를 했어요. “정은이가 아토피 때문에 간식을 찐빵으

로 보낸다. 그런데 아침이 지나면 차가워지니깐 선생님이 점심 때 전자레

인지에 돌려서 줄 수 있냐”고 하니깐 “아 알았다” 선생님이 그랬어요. “오

후에 간식 어땠어? 따듯한거 먹었어?” 물어봤는데 정은이가 “아니, 차가운 

거 먹었어”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추울 때였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전화

를 했어요. 그런데 입구에서 맞이해준 선생님이 담임선생님께 전달을 못한 

거예요. 그래도 담임선생님은 간식을 주실 때 보시면 차갑고 딱딱한걸 알

텐데… 물어보니깐 선생님이 공개 수업 준비로 너무 바빠서 자기가 꺼내주

지 못하고 아이보고 꺼내서 먹으라고 했데요. 참 그것도 마음이 참 안 좋

더라고요. 다섯 살짜리 애가 지 간식을 혼자 꺼내 먹은 거잖아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들은 유아교사에게 보습제 바르는 것과

유기농 간식 제공 부탁을 하였으나 유아교사가 기억하지 못하고 들어주지

않아 서운한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69 -

특히,두 번째 사례의 정호 어머니는 자녀를 보냈던 유아교육기관에서 제

공 되어지는 일반적인 음식은 자녀의 아토피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생

각하였다.또한 이 시기에 자녀의 아토피를 위해 야채스프 치료법을 시행하

는 과정이었으며 이와 연계하여 아토피 치료목적으로 보리로 된 친환경 간

식을 기관에 보낸 것이었다.위의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 정호 어머니는

아토피 관련 부탁이 담임교사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으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유아교사의 아토피가 있는 자녀에 대한 관심과 신경 부족에 대해 서운

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한편,연구에 참여한 부모 중에는 자녀의 아토피 관리를 제대로 해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로 유아교사 한명이 다수 아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

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이는 하라 어머니와 정호 어머니의 사례를 통

해 알 수 있다.

아토피 있는 엄마들은 항상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원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하겠죠. 우리 아이는 이러이러한데 아토피가 있으

니깐 음식 관리해 주세요. 보습제 발라 주세요. 조심시켜 주세요. 얘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그걸 시키는 것만 딱 하는 원장님과 선생님이 있는 원

과 그것마저 안 하거나 소홀히 하는 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신경 쓰

려면 대단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반에 20명씩 있는 경우에

는 걔만 신경 쓸 수는 없거든요. 물론 신경을 쓰려고 애는 쓰겠죠. 그런데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죠.               (하라 어머니, 2011. 05. 27)

인원이 많은 어린이집은 인력 돌아 가는게 빡빡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선생님이 한반에서 해야 할 일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만을 위

해서 간식이라 던지 음식을 철저하게 조절해 주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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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부 부모 중에는 유아교사가 다수의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자녀의 아토피 관리 부탁을 유아교사에게 했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일단 소희가 못 먹는 거는 제안해 주시길 바랬어요. 긁을 때 수시로 보습

제를 발라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탁은 했어요. 그런데 열 여섯명

이 되는 아이를 보는 것도 힘든데 소희한테만 집중을 해서 긁는지 안 긁는

지 볼 수는 없는 거니깐 부탁은 했지만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두번 정도는 발라 줬어도 긁을 때마다 봐줄 수는 없는 거잖아

요.                                       (소희 어머니, 2011. 10. 05)

위에 제시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과 유아교사들에게

자녀의 아토피 개선과 치료 목적으로 여러 가지 부탁을 하는 것을 알 수 있

다.이러한 과정 중에서 부모들의 부탁을 거절하는 기관이 있었으며,부탁을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하지 않는 유아교사가 있었다.이는 아토피 증

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와 유아교육기관이 연계가 되지 않고 있음을 알려준

다.또한 부모와 기관의 연계 부족은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3)유아교사의 아토피 인식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선생님은 아토피에 대해 잘 몰라요”

부모들은 유아교사들이 아토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였다.

교사의 아토피 관련 지식 부족은 부모와 교사간에 소통을 막는 어려움을 가

져다주었다.이는 정호 어머니,승아 어머니,소희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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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을 보면 전염병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아세요. 전염병에 대해선 

때가 되면 유인물, 프린트, 전단지를 보내고 아이가 조금만 뭐가 나도 전

화 와서 “아이가 이런데 병원에 데리고 가시겠습니까?, 요즘 뭐가 유행 한

다고 합니다” 이런 저런 정보도 주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몸에 

안 좋은 음식 특히 아토피에 안 좋은 알레르기 물질들에 대해서는 모르세

요. 보통 아토피 있는 아이들이 유제품, 견과류 땅콩, 털 있는 과일 복숭아

가 안 좋잖아요.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없으시더라고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그냥 뭐 가려우면 약 발라주면 되죠. 그 정도 밖에 몰라요. 애가 음식을 

어떻게 가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안 좋은 상황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아이가 심리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것도 인정을 잘 안하시더라고요. “아토피뿐만 아니라 유아기에 아

이들은 다 마음이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한다” 라고 생각하세요.

                                          (승아 어머니, 2011. 10. 14)

제가 애 아토피 때문에 이야기를 하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이렇게만 

말씀 하셨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토피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 같지 않았

어요. 선생님이 이런 쪽에 많이 아시는 구나 느꼈던 적도 없어요. 다만 내

가 아이 음식 부분에서 주의사항이 있으니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만 전달하는게 다예요. 선생님이 아토피에 대해서 모르

시니깐 더 이상 우리 애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 없는 거 같아요. 

(소희 어머니, 2011. 10. 05)

첫 번째 사례의 정호 어머니는 유아교사들이 전염병에 대한 정보는 많이

알지만 아토피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은 거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또

한 두 번째 사례의 승아 어머니도 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지식이 낮은 수

준이라고 말했으며,유아교사가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의 상황을 이해하

고 인정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였다.마지막 사례의 소희 어머니도 아토피

관련 지식이 유아교사에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유아교사의 아토피에

대한 지식 부족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정보를 유아교사와 공유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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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다고 하였다.

한편,부모들은 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지식 부족은 아토피가 있는 자녀

에게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가져다준다고 이야기하였다.이는

승아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아토피 같은 경우는 먹기 싫은 거 먹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몸에 금방 두드

러기가 날 수 있어요. 애가 선생님이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고 했으니깐 

선생님 눈치 보느라 억지로 다 먹고 집에 와서는 우둘투둘 올라오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것을 이해해주는 선생님이 있는데 안 그런 선생님이 훨

씬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아이들한테는 다 먹으라고 했는데 너만 남기면 

안 되잖아 이러시면서 교육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 아토피

에 대해 몰라서 하는 소리죠.               (승아 어머니, 2011. 10. 15)

위 사례의 승아 어머니의 두 명의 자녀는 모두 아토피를 지니고 있었다.

승아 어머니는 자녀를 초등학교와 유아교육기관에 보내면서 초등학교 교사

및 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지식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고 하였다.

승아 어머니는 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지식 부족은 유아의 개별적 성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아토피 자녀에 대한 관리 부탁을 거절하는 요인

이라고 인식하였다.위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승아 어머니는 아토피 자녀

에게 맞는 적절한 지도가 실행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이는 유아교사의 아

토피 관련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위의 사례들을 통해 살펴본 거와 같이 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인식 부족

은 부모와 교사 간에 활발한 소통을 막고 있었으며,아토피 유아에 대한 적

절한 지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지식 부족

은 부모와 교사 간에 아토피 유아에 대한 지도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간의 활발한 상호

작용 없이 부모가 유아교사에게 아토피 관련 부탁만을 하게 되는 수준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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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이에 따라 유아교사의 아토피에 대한 인식 개선

이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4)수업 시 겪는 어려움 -“간지러워서 수업을 할 수 없어요”

부모들은 자녀가 아토피로 인한 간지러움으로 인해 유아교육기관의 수업

활동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하였다.이것은 아토피가 심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크게 느끼는 어려움이었다.이는 주원 아버지와 승아 어

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아토피 아이들을 신경 못쓰면서 조금 소

외되는 경향이 있죠. 선생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안 쓰면 자기가 간지러운 

고통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니깐… 옆 반 선생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도 아니고 담임선생님이 아토피 아이를 딱 놔버리면 그 아이는 누구도 돌

봐줄 줄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어요. 상처 

아닌 상처죠. 버림받은 상처가 되는 거죠. 주원이는 대부분 수업이 안들어

가요. 긁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자기가 간지러우면 긁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긁어도 선생님이 봐줄 수가 없으니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요.                                       (주원 아버지, 2011. 08. 18) 

아이가 아토피가 심해졌을 때 수업을 하기 힘든 상황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걔를 긁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너는 

빠져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얘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다 같이 하자” 이러니깐 또 안할 수도 없는 거죠. 보면 손톱이 

시뻘겋게 물들어서 와요. 그게 피예요. 선생님은 걔가 긁는게 신경 쓰여서 

그럴 때에는 참여를 안 하고 갔으면 하시더라고요. (중략) 수업시간에 아이

가 아토피 때문에 간지러워서 힘들어 할 때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해

를 해주고 마음을 알아 줬으면 하는 건데 너무 큰 바람인거죠. 내가 상대

적으로 봐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은 일일이 손이 가야 되는데 

누구 하나를 위해서 다른 하나를 안 볼 수 없는 나이잖아요. (중략) 그런데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아야 되는데 애가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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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선생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도와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선생님 선에서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받아 들여 지

니깐 애가 마음을 다쳤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승아 어머니, 2011. 10. 15)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면 주원 아버지는 자녀가 수업 시간에 아토피로 인

해 어려움을 겪을 시 다수의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유아교사에게 자녀가 소

외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그러나 주원 아버지는 유아교사가 아토피 자

녀를 도와주기 않을 경우 자녀가 큰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는다고 말하였

다.또한 주원 아버지의 자녀는 긁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지니고 있어 수업

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두 번째 사례의 승아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가 심해지거나 약해지는 시

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특히,아토피가 더 심해지는 시기일 경

우 자녀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수업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이야기하였

다.그러나 승아 어머니는 다수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봐야 하는 유아교사

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이야기하였다.승아 어머니는

유아교사들이 많은 유아들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자녀를 도와 줄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 하였다.하지만 한편

으로는 자녀에 대한 유아교사의 이해와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도 하였다.자녀가 아토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

할 경우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된다고 승아 어머니는 이야기하였다.

위 사례들을 살펴 본거와 같이 아토피가 심한 유아들의 경우에는 유아교

육기관에서 수업활동을 할 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나

아토피 증상을 지닌 유아들은 유아교사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

황에 처해 있으며,이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유아의 심리 및 정신적인 영역

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또한 유아들이 수업 활동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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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유아교사가 적절한 지도와 도움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유아에게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는 궁극적

으로 유아의 아토피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5)유아교육기관에서 먹는 음식으로 인한 어려움

① 유아교육기관의 먹거리 문화

-“사탕,과자는 안 좋은 음식이예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자녀가 먹는 음식을 중요

시 여겼다.이는 음식이 아토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 하는 것에서 비롯

되었다.또한 실제로 음식이 자녀의 아토피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

을 미쳤던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이었다.즉,부모들은 음식으로 인해 자녀

의 아토피가 좋아질 수도 있고 아토피가 악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그

런데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의 먹거리 문화가 자녀의 아토피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하였으며,이는 아토피를 지닌 유아들뿐만 아니라 아

닌 유아들의 건강도 해치는 요인이라고 말하였다.이는 정호 어머니와 소희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아침에 어떤 아이가 오면서 엄마가 줬다고 과자를 한 봉지를 사왔더라고

요. 아침 간식부터 과자, 쿠키, 비스켓 그런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맡고 있는 반 아이들도 조금씩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다 주

더라고요. 전 이런걸 아침부터 주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경영을 하시는 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이가 친구들하고 나누어먹으려고 가지고 온 건데 그거를 먹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한테는 그런 거 하나하나

가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아토피가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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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파는 과자는 상당히 아이들한테 안 좋은 것이고 아이들의 식습관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 그거를 아침 간식 때부터 준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

더라고요. 아이들이라는 특수한 환경과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에 대한 배려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옛날에 다녔던 어린이집은 애가 울면 달래는 식으로 사탕을 줬어요. 그걸 

하루에 한번 정도는 받아 봤네요. 주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그

런데 사실 소희도 애기니깐 친구가 먹는데 자기도 먹고 싶죠. 그러다 보니

깐 선생님도 그걸로 실갱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하다가 지치

시니깐 주시긴 하겠지만 가지고 오면 저는 안 좋죠. 그런게 아토피랑 연결

될 수 있는 거니깐요. 기관에서 운다고 사탕을 주기보다는 다른 방도를 찾

았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그 어린이집을 나가야죠.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

어요.                                     (소희 어머니, 2011. 10. 12)

첫 번째 사례의 정호 어머니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에서 근무했

던 경험이 있었던 어머니였다.위 사례에서 정호 어머니는 기관에 다니는

유아의 부모가 친구들과 나누어 먹으라고 과자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냈다고

하였다.이러한 명목 하에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아토피를 지닌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좋지 않은 식품을 간식으로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정호 어머니는 생각하였다.특히 유아교육기관에서 과

자와 같은 간식을 유아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주지만 아토피가 있는 유아에

게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이러한 먹거리 환경은 아

토피가 있는 유아들을 포함하여 일반 유아들에게도 좋지 못한 식습관을 형

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유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정호 어머

니는 이야기하였다.

두 번째 사례의 소희 어머니는 자녀가 현재 유치원 다니기 전 민간 어린

이집에 다녔다고 하였다.실제 소희 어머니의 자녀는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아토피가 심해진 경험을 하였으며,이로 인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 지

않았다고 했다.소희 어머니는 자녀가 아토피가 심해진 이유로 다양한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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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작용했다고 예측하고 있었다.그 중에 하나로 위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유아교육기관의 사탕을 주는 분위기가 한 몫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소희

어머니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아이를 달래기 위해 사탕을 줬다고 이야기하였

다.그러나 소희 어머니는 달래주기식으로 주는 사탕도 아토피와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탕을 제공하는 유아교육기관의 분위기를 부정적

으로 바라보았다.

② 유아교육기관의 생일파티 -“생일파티 … 아토피가 올라와요”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열리는 생일파티를 자녀의 아

토피가 심해지지는 않을지 걱정되게 만드는 날로 여기고 있었다.즉,생일

파티 시 먹게 되는 음식이 자녀의 아토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

기하였다.

특히 생일파티 때 과자를 먹게 되잖아요. 민정이가 과자를 먹으면 아토피

가 생기거든요. 그런 날엔 신경이 조금 쓰여요. 

(민정 어머니, 2011. 06. 12)

어린이집에서 생일 때 케익을 사오라고 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떡 

케익을 보냈어요. 올해는 다른 애가 생일이 같이 있다고 그 집에서 케익 

한다고 요구르트를 해오라고 하더라고요. 휴, 그런 날은 또 먹는 거야… 

과자, 케익… 아토피가 더 올라 오겠죠. 요구르트는 집에서도 안먹이는 건

데…                                      (지훈 어머니, 2011. 09. 30)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생일파티 시 먹게 되는 과자,케이크,튀김,

치킨 등과 같은 음식은 자녀의 아토피를 유발시킬 수 있는 식품이라고 하였

다.이에 평상시에 자녀에게 되도록 주지 않고 제한을 두는 음식들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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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생일파티 시 친구들이 음식을 먹는 상황에서 자녀만 먹지 못하게

할 경우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여겨 음식을 먹도록 할 수밖에 없다

고 하였다.하지만 부모들은 생일 파티 이후 자녀의 아토피가 심해지는 경

우를 겪게 된다고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생일파티 같이 유치원 행사가 있을 때 엄마들이 음식을 해오잖아요. 아

휴… 아이들이 좋아하는 튀김 음식, 팝콘, 치킨 이런 걸 해 와요. (중략) 

아이들이 다 먹는데 얘만 다 못 먹게는 못해요. 선생님이 “너는 먹으면 안 

돼” 이러면 아이가 또 상처를 받잖아요. 그렇게 먹고 집에 와서는 약을 먹

이거나 긁어 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보통 한 두달 가다가 조금 더 좋아

지다가… 평생 안고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승아 어머니, 2011. 10. 15)

생일잔치인데 아이들은 다 먹고 자기만 못 먹게 한다고 해봐요. 선생님이 

자기만 편애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미워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피부도 중

요하지만 그 상황에선 어쩔 수 없어요.      (지훈 어머니, 2011. 09. 30)

 

위와 같은 어려움으로 인해 일부 부모 중에는 유아교육기관의 자모회 시

생일파티 음식 중 아이들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뺄 것에 대해 학부모들

에게 제안 하였다고 하였다.그러나 아토피가 없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

에게 자신의 의견이 반영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다.

아토피가 아닌 애들이 많기 때문에 분위기가 나 혼자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치킨 그런 음식은 뺏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엄마들이 그거는 애들이 좋아하는 건데 보통 이럴 때, 생일 때 한번

인데 먹여도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엄마들은 그런 

말들이 마음에 와 닿지 않은 거예요. 뭐 유난스럽게 키우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엄마들이 유난스럽게 키운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 

집은 아토피니까 아토피 애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집 아이 하나를 위해서 이 음식을 뺄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거는 엄마들의 인식 문제예요.       (승아 어머니, 201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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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들에서 제시된 것처럼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의 생일 파티 시

먹게 되는 음식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이는 생일 파티에서 먹게

되는 음식들이 자녀의 아토피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또한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먹거리 관련 제안이 건강한 자녀를 양육하

는 부모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유아교육기관장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먹거리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

다.

(6)또래관계와 관련된 어려움 -“친구들과 잘 지내야 될텐데…”

부모들은 아토피 부위를 긁어서 자녀의 피부상태가 색소침착이 되거나 흉

터가 생긴 상태라고 하였다.이에 자녀들이 훼손된 피부 상태를 인지하고

있어 자신의 피부가 외부에 보여 지는 것을 꺼려한다고 말했다.이러한 모

습을 보고 부모들은 자녀가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관계 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거나 또래들에게 놀림당하지 않을지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소희의 경우 상처가 빨리 있다 보니깐 반팔 입는 거를 싫어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되게 싫어했어요. 예를 들어서 반팔이 팔꿈치 위쪽 정도에 오면 

팔 아래 까지 땡겨요. 그리고 안 내려오면 짜증내요. 이건 아파서 그런 거

지 이상한 거 아니라고 하면서 몇 개월 동안 계속 연습했어요. (중략) 아토

피는 긁다 보면 살이 시커매 지거든요. 소희도 살이 시커매요. 색깔이 회

복되진 않더라고요. 소희가 생각보다 낯도 가리고 소심한 편이예요. 아토

피가 더 심해지면 혹시나 아이들안에서 놀림 받진 않을까 걱정이 되요. 피

부가 깨끗하지 못해요. 까무잡잡한 것도 아니고 듬성듬성 얼룩덜룩한 그런 

피부 있죠. 여자 애라 걱정이 많이 되요.     (소희 어머니, 2011. 10. 05)

이번 여름이 됐잖아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긴팔을 입고 나가다가 날씨

가 더워서 반팔을 입히니깐 정호가 “뭐야! 반팔이잖아, 안 입어! 안 입어!” 

그러는 거예요. “왜 정호야, 더워, 이거 입어야지” 그러니깐 “싫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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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생각하다가 혹시 싶어서 “왜? 여기 

이거 때문에?”(팔 안쪽에 있는 아토피 부위를 가르키면서) 그러니깐 고개

를 끄덕이더라고요. 아이가 피부 때문에 그러는걸 보고 혹시라도 어린이집

에 갔을 때 친구들이랑 어울리는게 힘든 거는 아닌지 아토피 때문에 애들

이 뭐라고 할까? 한마디라도 할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신경 쓰이더

라고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위 사례에서 나온 소희 어머니와 정호 어머니의 자녀는 현재 또래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었다.이에 부모들은 아직 자녀들의 나이가 어리

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그러나 아토피로 인한 피부상태와 자녀의 위축

되는 모습은 자녀의 또래관계에 대해 부모들이 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만

들었다.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 중 자녀가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대답

한 부모는 승아 어머니와 주원 아버지였다.승아 어머니의 자녀는 얼굴에

아토피가 드러나 있고 진물이 나오는 상태였다.이에 승아 어머니는 깨끗하

지 못한 피부로 인해 자녀가 또래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있다며 속상한 마음

을 나타냈다.주원 아버지는 자녀 스스로가 아토피를 병으로 인지하여 외부

에 보여 지는 것을 창피하게 여긴다고 하였다.자녀와 친구들 모두가 아토

피를 병으로 인식하는 것은 또래관계 시 서로에게 부담감을 주는 요인이라

고 생각하였다.

아이 얼굴이 빨갛고 보라색이고 자주색이고 얼굴에 진물이 나니깐 아이들

이 “쟤, 얼굴봐! 이상해”, “걔가 만지진거는 지저분하다, 만지지마!” 이랬

던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피하니깐 소외감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전염병도 아닌데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승아 어머니, 201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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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아직 인지가 안 되니깐 아토피를 병으로 생각하거든요. 아이들 

스스로도 부끄럽고 창피해 해요. 보이니깐 창피한 거죠. 주변 아이들도 아

토피를 병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봐요. 병이긴 병이지 그런데 이제 마치 옮

는 피부병처럼… 아이들의 인식이 그러니깐 서로 서로 친구와 어울릴 때도 

부담스럽죠.                               (주원 아버지, 2011. 08. 13)

한편,민지 어머니는 자녀가 아토피가 심한 상태지만 또래관계에 큰 어려

움을 겪지 않는다고 하였다.민지 어머니는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피부 상태 외에도 자녀의 성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모였

다.이에 아토피가 전적으로 자녀의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였다.그러나 민지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 피부가 종종 친

구들의 놀림거리가 되고 있다고 하였으며,친구들의 놀림이 지속될 경우 자

녀에게 열등감이 생기는 시초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마음을 나타

냈다.

유치원에서 친한 친구가 하는 말들이 “너 아토피 옮는다 저리가라” 이런 

말을 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애가 빨갛게 가면 “아토피 옮는다 저리가

라” 막 이래요. 그러면 민지가 집에 와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거든

요. 그럼 저도 아무렇지 않게 대해요. “아토피가 옮는다고?” 하하하 막 웃

으면서요. “민지야 니가 안아 줘봐라, 옮는지 안옮는지 한번 보자고 해봐

라. 엄마 여기 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옮마? 안옮마? 안 옮겠지? 아토

피는 옮는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몇일 전에 민지 친구들 하

고 같이 만났어요. 해니가 진아 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우리 민지가 

오니깐 진아가 민지랑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깐 해니가 민지한테 

“난 민지가 싫다. 민지 아토피 옮으니깐 저리가라” 이러더라고요. 잘 지내

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민지가 갑자기 걔한테 가서 막 안더니 “니 한

번 아토피가 옮는지 안옮는지 한번 볼래?” 라고 했어요. (중략) 그런데 그

런 말들이 상처가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계속 반복해서 들

으면 열등감의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계속 들으면 아 내가 그런게 좀 있

나보다 남들한테 튀는 뭔가가 있나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민지 어머니, 2012.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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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참여한 부모들 중에서 아토피가 심하지 않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

모들은 자녀가 친구관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였다.그리고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의 아토피가 초등학교에 가

서도 지속 되거나 심해질 경우 친구관계에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걱

정하였다.실제로 승아 어머니의 첫째 자녀는 아토피가 영유아기부터 시작

하여 초등기까지 지속된 경우였다.승아 어머니는 자녀가 강하고 리더십이

있는 아이였으나 아토피 피부로 인해 또래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다고 하였다.

우리 아인 학년 대표를 할 만큼 적극적이고 매사에 리더십도 강한 아이였

어요. 무엇이든 도전하고 아이들을 몰고 다니는 아이였는데 5학년쯤 되니

까 드디어 아이들이 그걸 트집 잡고 왕따 이유로 삼더라고요. 그때 왕따를 

시킨 가장 큰 이유가 외모에 한창 예민해지는 사춘기를 맞는 아이들이 우

리 아이의 피부상태를 가지고 별별 모함을 다 했답니다. 온갖 설움을 다 

겪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토피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도 장애가 될 수 

없다고 강하게 키웠는데 그게 아이한테 걸림돌이 되기도 하더군요. 한 때 

아이가 우울해 하고 그랬었죠.      (승아 어머니, e-mail, 2011. 10. 18) 

위 사례에서 살펴본 거와 같이 유아가 아토피가 심할 경우 또래관계에 어

려움을 받으며,또래들에게 놀림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아토피가 심

해도 또래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은 유아의 연령과 유아의 성격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반면,아토피가 거의 없는 유아들은 또래

관계에 큰 어려움을 받지 않고 있었으며,이는 아토피가 거의 없을 경우 또

래관계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또한 영유아기부터 초등

기까지 아토피가 지속되고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은 아동의 사례를 통해

아토피가 초등기의 또래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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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토피 증상 영유아 부모가 원하는 지원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가 원하는 지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에게

바라는 요구와 유아교육기관에게 바라는 요구로 분류되었다.

1)국가와 의료기관에게 바라는 요구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가 국가와 의료기관에게 바라는 지원 요

구는 의료비 지원에 대한 요구,실생활에 유익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아토피 캠프 활성화,아토피 관련 부모 교육 강좌 활성화,가족을 위한 아토

피 심리 치료 지원,의료기관의 자세한 설명 및 부모에 대한 지지,아토피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 운영으로 나타났다.

(1)의료비 지원에 대한 요구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 치료에 대해 경제적 부담감을 느

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병원과 한의원에 지

출되는 비용과 이외의 자연치유법,보습제 사용,민간요법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인해 부담감을 느끼는 것이다.특히,부모들은 저소득층 부모의 경

우 자녀의 아토피를 제대로 치료해 줄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이에 부

모들은 국가에서 소득이 적은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의 아토피를 치료할 수

있도록 의료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병원에 갈 때 보조를 해 주면 좋죠.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죠. 그런 말

도 있어요. 없는 집 자식들이 아토피가 더 잘 걸린다고요. 이것도 소득 수

준을 비교해서 기초나 그런 집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민정 어머니, 2011.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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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검사받는 거에 혜택을 준 다던가… 뭔가 큰 비용을 들여서 검사를 해

야 하거나 아토피 진단이 확정이 되면 몇 프로 할인을 해줄 수 있고… 의

료 혜택이 괜찮은 거고요. 검사할 것들도 많아요. 또 병원에서 가는 사람

은 병원에서만 치료 한단 말이에요. 한의원에서 치료하면 한약도 먹여야지 

발라야지 씻어야지 비용이 더 커져요. 그런 부분에 대해 혜택을 준다면 정

말 좋을 거 같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아영 어머니, 2011. 06. 29)

한편,연구에 참여한 정현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가 어떤 것에 의해 반

응하는지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대학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다고 한다.그

러나 비용 부담으로 인해 자녀에게 아토피 관련 검사를 해주지 못했다고 하

였다.정현 어머니는 국가의 치료비용에 대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일단은 내 아이의 상태를 아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가 정말 가려야 할 것 

이 착착 나오잖아요. 그 정도만 알아도 좋죠. 그런데 대학 병원 가서 알아 

봤을 때 20만원이었어요. 아무리 봐도 그건 너무해요. 저 20만원 정말 깜

짝 놀랐어요. 서민들한테는 20만원이 아주 큰돈이에요. 엄마들 입장에서는 

뭐가 원인인지 알면 도움이 되요. 솔직히 그 검사를 하기 까지 엄마는 얼

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나 같은 경우는 애 검사 해줄까 말까 고민하다가 

너무 비싸 부담이 커서 안한 거예요.        (정현 어머니, 2011. 06. 04)

일부 부모 중에는 아토피 치료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닌 장기간 동안

진행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의료비용을 지원해 주길 바라고 있

었다.이는 소희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개인적으로 하기에 너무 비용이 비싸면 시도도 힘들거든요. 그게 일회성으

로 끝나는게 아니잖아요. 치료라는게 장기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

니깐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

토피 인구가 많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면 

되겠지만 과연 자격 조건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요. 거기서 소희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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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입원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던 지요.                       (소희 어머니, 2011. 10. 12)

위 사례에 나오는 소희 어머니는 세 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이다.소

희 어머니는 저소득층 가정은 아니었으나 세 자녀를 키우면서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토피 자녀로 인해 지출 되는

비용은 소희 어머니의 부담감을 더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위 사례를 살펴보면 소희 어머니는 아토피 치료가 오랜 시간에 걸쳐 진행되

기 때문에 국가적인 비용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그러나 소희 어머니는

국가에서 비용지원을 해주게 되도 자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포함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이에 병원에 입원할 경우 아토피 관련 의

료비용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 주길 원하였다 .

(2)실생활에 유익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아토피 캠프 활성화

소수의 부모들은 아토피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고 체험할 수 있는 아토피

캠프가 일부 지역에서 열리고 있다고 하였다.부모들은 아토피 캠프에 대해

모르는 부모도 있었고,들어본 경험만 있는 부모 또는 캠프에 참여를 한 부

모들도 있었다.이에 아토피 관련 캠프에 대한 인식이 부모들에게 다양하게

나타났다.먼저 부모들은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할 시 도움이 되

도록 부모와 자녀를 위한 아토피 캠프가 활성화되길 바라고 있었다.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아토피 캠프를 통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토

피 관련 정보들을 배울 수 있길 기대하였다.또한 검증된 전문가를 중심으

로 아토피 캠프가 실행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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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캠프가 꼭 몇 박 며칠이 아니고 하루라도 아이하고 같이 눈으로 보

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서 엄마들이 음식 하

는 것도 알 수 있게 해주고 아이 관리하는 것도 알려주면 도움이 되죠. 비

용은 그렇게 비싸지 않게 하고요.           (정현 어머니, 2011. 06. 04)

아토피 아이들은 생활 패턴이 보통 사람들이랑 틀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먹거리라 던지 환경부분에 있어서요. 엄마도 있지만 아이도 같이 가서 실

제로 합숙을 한다 던지 샤워하면서 어떻게 해줘야 하고 마시지를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알려주면 도움이 많이 될 거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까지 알고 있어요. (중략) 그런 장기 프로그램을 체

계적으로 만들어서 많은 엄마와 아이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 괜찮

을 거 같아요.                             (정수 어머니, 2012. 01. 22)

아토피 캠프를 하는 동안에 엄마들이 이런 식단 통해서 우리 아이를 바로 

키울 수 있구나 알 수 있도록 교육을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걸 하게 

되면 얼마나 안 좋은 것들을 쓰고 있었는지 눈도 생기고 그 동안 몰랐던 

지식들을 알게 되니깐 그게 교육 효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캠프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어중이떠중이들이 건들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만약에 나라에서 허가를 하거나 혹은 시에서 허가를 하면 정말 검증

된 전문가들이 했으면 좋겠죠. 그런게 많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

                                          (민지 어머니, 2012. 01. 31)

한편,소희 어머니는 아토피 캠프에 대해 인터넷으로 찾아본 경험이 있었

던 부모이다.그러나 소희 어머니는 아토피 캠프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다른 자녀의 양육,비용 부담,국가주체가 아닌 점,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 캠프 같은게 있긴 해요. 한번 정도는 해보고 싶긴 

해요. 좋다고 하니깐… 그런데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가 힘들

더라고요. 소희만 있는게 아니라 언니 오빠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놓고 

갈 수가 없어요. 가족이 다 참여하면 그것도 비용 문제가 생기니깐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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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 사실은 캠프에 참여 하는 것만 해도 비용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국가

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기업하고 협찬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더

라고요. (중략) 황토집 경험하고 2박 3일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황

토집은 제가 실생활에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도시에 나와서 사는

데… (중략)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찾아봐도 참여하는게 힘든 것 같아요.

                                          (소희 어머니, 2011. 10. 12)

한편,승아 어머니는 아토피 캠프에 참여했던 부모이다.승아 어머니는 아

토피 캠프 시 자녀에게 집에서 해줄 수 없는 부분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지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토피 캠프가 2박 3일 짧은 일정이니깐 캠프 기간에는 마음껏 스트레스

를 확 풀 수 있도록 집에서 못해주는 부분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쭉 앉혀 놓고 교육하면 그게 더 스트레스예요. 이미 엄마들은 아토피에 대

해 웬만한 건 다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 레크레이션 강사랑 신나게 놀고 

그런 거요. 엄마들도 그때 같이 가서 스트레스를 확 풀어낼 수 있는 거면 

훨씬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엄마도 아이도 풀어내야지 스트레스 해소가 되

는 구나 그러면 애도 좋아지는 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짜 

교육이지 않을까 싶어요.                   (승아 어머니, 2011. 10. 15) 

위 사례의 승아 어머니의 만 4세 자녀와 만 11세 자녀는 모두 아토피를

지니고 있었다.이에 승아 어머니는 두 명의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아토피 관련 정보를 습득한 부모이다.위 사례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승아 어머니는 아토피 캠프 시 강의식으로 진행되는 것 보다 부모

와 자녀가 함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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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토피 관련 부모 교육 강좌 활성화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

라고 생각하였다.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

하는 부모 대상으로 아토피 관련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질 바라는 것

으로 나타났다.

아이는 치료를 자기가 할 수 없잖아요. 아토피 치료의 결정적인 영향은 엄

마예요. 엄마가 생활환경부터 음식까지 다 만들어 줘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지역에 보면 병원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아토피

에 대한 정기적인 아토피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어

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특히,부모들은 다양한 아토피 치료법에 대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를 지역사회의 의료기관 및 보건

소 등을 통해 교육을 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소희 어머니와

정호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신뢰성 있는 치료방법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

금 너무 민간요법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맞는 것도 있긴 하지만 아닌 것

도 있어서 아토피가 심해지기도 했거든요. 그 부분을 국가에서 어느 정도

는 체계적으로 잡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건소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강좌라든지 그런 걸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소희 어머니, 2011. 10. 12)

지금은 아토피 치료에 대해서 병원 따로 민간요법 따로 대체의학 따로 한

의원 따로 다 장사 속에 하잖아요. 각자가 따로 따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 조사를 해서 맞고 안 맞고 그 기준을 잡아 줬으면 좋겠어요. 실

험을 해보던지 해서 지역으로나 아토피 센터나 알레르기 센터에서 부모들

에게 이런 속설이 있지만 이건 아니다 병원 치료법은 아니지만 대체 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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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렇게 해보니 효과가 있더라… 그런 어떤 체계적인 기준을 세워 줬

으면 좋겠어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위 사례의 소희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병원 치료,한의원

치료,민간요법,보습제 사용을 시행했던 부모다.소희 어머니는 다양한 치

료 방법을 사용하면서 자녀의 아토피가 악화되거나 개선이 보이지 않았던

경험을 하였다.이에 소희 어머니는 치료방법에 대한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있었으며,자녀의 아토피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

났다.이에 위 사례에서 보는 거와 같이 국가에서 치료방법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세워주길 바라였고,이와 관련된 정보를 보건소를 통해 교육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

위 두 번째 사례의 정호 어머니도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한 방법으로

병원 치료,한의원 치료,민간요법,보습제 사용을 했던 부모다.정호 어머니

는 자녀에게 시도 했던 다양한 아토피 치료법에 대해 큰 신뢰를 하지 않고

있었다.이는 다양한 치료법을 사용해도 자녀의 아토피가 낫지 않았기 때문

이다.이에 현재에는 대체요법 중에 하나인 야채스프 자연치유법으로 자녀

의 아토피를 치료해주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정호 어머니는 자녀에게 다양

한 치료방법을 시도하였으나 착오를 겪으면서 어려움을 느꼈다고 한다.이

에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호 어머니는 아토피 관련 치료방법에 대

한 체계적 기준이 세워지길 기대하였으며,이에 대한 내용을 지역사회의 의

료기관 및 센터를 통해 제공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

한편,일부 부모는 지역사회에서 열렸던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아토

피 관련 강좌에 대해 이야기해주었다.이는 정수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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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켜주는 거 정말 좋았어요. 엄마들 많았어요. 아토피 관련 부모교육 

하는데 보건소에서 했었거든요. 강북구에서 그걸 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강북구에서 아토피 부모교육이라고 크게 현수막을 걸

어놓고 부모들이 보고 올 수 있게 초청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깐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나라에서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더 구체화 하고 

보완해서 실제적으로 해당 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내가 요

구해서가 아니고 나라에서 해주는 것이 엄마들한테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정수 어머니, 2012. 01. 22)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수 어머니는 서울지역의 보건소에서 아토

피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아토피 관련 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

지고 있었다.정수 어머니는 아토피 관련 부모교육으로 인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였다.이에 아토피 관련 교육 내용을 더 보완해서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부모들에게 국가적으로 혜택을 주길 바라고 있었다.

(4)가족을 위한 아토피 심리 치료 지원

부모들은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아토피가 있는

자녀와 어머니 또는 다른 가족들 모두가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고 하였다.

이에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가족들을 위한 심리 치료 지원이 이

루어지길 바라고 있었다.이는 정호 어머니와 하라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아토피 아이랑 엄마한테 심리 치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토피라는

게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질환일 뿐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느끼는 아이들

의 심리적인 상처도 엄청나데요. 항상 “너 왜 긁었니? 긁지마!” 부모가 이

러니깐 아이가 “나는 긁으면 안 되는데… 긁어서 말을 안들었다…” 그런 

좌절감이 있어요. 그리고 욕구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먹고 싶은데 못 먹

잖아요. 또 엄마가 “먹지마! 안 돼!” 강압적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아토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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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아이들을 치료를 할 때 아토피 질환 치료도 있지만 놀이치료를 통

해서 아이들의 심리를 많이 풀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치료를 잘 

해야 하는 부모도 심리치료를 같이 가줘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마

가 항상 마음을 다 잡고 하지 않으면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아토피 치료를 하려면 의식주를 다 바꿔야 되요. 그

리고 아토피 아이를 고치는데 착오가 너무 많아요. 정말 엄마 개인에게 맡

기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약해지고 엄마가 스트레스

를 받아서 도중에 멈춰 버리면 결국엔 고스란히 아이가 감당할 방법밖엔 

안 되겠더라고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아토피가 심하면 가족치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

요. 아빠는 어떻게 해줘야 되고 엄마는 어떻게 해줘야 되고 그리고 형제들

은 아토피 아이한테 심적으로 물적으로 행동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되

는지요. 그래서 서로가 스트레스를 덜 받도록 가족 차원으로 교육이 필요

하고 생각해요. 다른 형제들이 “엄마는 왜 쟤한테는 잘해주고 나한테는 화

내는 거야?” 이러는데 물론 아토피가 얼마나 심각한지 곁에서 보면 알긴 

하겠지만 짜증으로 돌아보는 엄마의 반응 때문에 상처를 받거든요. 다른 

형제들도 치료해 줄 필요가 있죠. 거의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이 필요 할 것 같아요. 

(하라 어머니, 2011. 06. 17)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면 정호 어머니는 자녀가 간지러움을 참아야 되는

것과 음식을 먹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좌절감과 욕구불만이 많다고 이야기

했다.또한 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도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심리적 좌절감을 겪는 다고 이야기하였다.이에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심리적 지원을 요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사례의 하라 어머니는 세 자녀를 양육하며,아토피가 있는 자녀

와 아토피가 없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이다.하라 어머니는 세 자녀를 양육

하면서 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더 배려하게 된다고 하였다.이에 하라 어머

니의 둘째 자녀는 엄마가 아토피를 지닌 동생을 더 예뻐한다고 생각하고 있

다고 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라 어머니의 둘째 자녀는 밤마다 소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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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려운 이상 현상을 경험하였다고 한다.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라

어머니는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태도로 인해 아토피가 없는 자

녀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이에 따라 부모들은 아토피

가 없는 자녀들을 대상으로도 심리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아토피 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 지원되길 바라고 있었다.

(5)의료기관의 자세한 설명 및 부모에 대한 지지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갈 시 의료진의 자녀의

상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스테로이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필요로 하였

다.이는 하라 어머니와 소희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스테로이제제니깐 의사로서는 “이거 바르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쉽게 “일

주일 바르면 개선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정말 일주일 바르면 개선되니깐 

그 의사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엄마들은 그걸 바르면 

증상이 멈추면서 안 일어날 줄 알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깐… 거기에 

대한 의사들의 소견은 분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중략) 저도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깐 의사한테만 의존하

게 되는데 좀 자세하고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그중에 우

리 아이는 어떤 경우고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을 하

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학적인 소견과 양심

대로 진찰을 하고 처방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

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깐 심리적으로 안심이 안 되더라고요.   (하라 어머니, 2011. 06. 17)

연고 받아서 쓰는 것도 다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부위에는 몇 

프로 쓰고 어느 부위에는 몇 프로 쓰고 그런게 있어요. 일본은 조금 더 체

계화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테로이제에 거부감을 굉장히 느껴서 안썼

는데 일본에서는 그게 최고의 치료제라고 한데요. 그걸 쓰면 부작용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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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잘 쓰면 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정보가 있는데 접하기가 쉽지는 않

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도 자세히 알려주지는 않거든요. 다만 연고 처방만 

하고 그냥 “이거 쓰세요” 그걸로 끝이기 때문이에요. 받아 오긴 해요. 사

실 찜찜하긴 한데 조금씩 얇게 펴서 발라주거든요. 아토피 전문 병원이  

아니고 소아과 피부과에서는 특별하게 자세한 처방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토피 연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

려주면 좋을 거 같아요. 저도 주워듣기만 했지 정확하게 듣지 않았기 때문

에 제가 알아서 쓰고 있는 거거든요.        (소희 어머니, 2011. 10. 12)

위 사례의 하라 어머니는 아토피 치료를 위해 자녀를 병원에 데리고 갈

시 의료진의 스테로이드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과 자녀의 상태에 대한 설명

부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이에 하라 어머니는 의

료진이 스테로이드의 지속시기에 대한 것과 자녀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자

세히 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위 사례의 소희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하면서 스테로이드 부작

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약을 사용하지 않았던 적이 있다고 하였다.이

후 한방,민간요법,보습제 사용 등 다양한 치료방법을 시도 하였는데 현재

에는 다시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고 하였다.이는 TV에서 스테로이드에 대

한 프로그램을 접하고 난 이후 부터였다.이에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희 어머니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였으며,스테로이드

를 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아토피에 좋은 약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그러나

병원에서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으며,약 처방에 그친다고 말했다.이에

소희 어머니는 병원에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방법과 부작용에 대한 정보

를 알려 주길 원하고 있었다.

한편,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찾게 될 시 의료

진의 지지해 주지 않는 태도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이에 부모들은 의료기관이 부모들을 심리적으로 지지해 주는 곳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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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고 있었다.이는 하라 어머니와 정호 어머니의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

다.

자세한 설명 그리고 소망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의사들은 정확한 진

단과 바른말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겠지만 엄마들은 그 소

망 하나 붙들고 힘들어도 이길 수 있거든요.

(하라 어머니, 2011. 06. 17)

기본적으로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에 일반병원에서는 아토피 자녀를 가진 

부모의 마음도 봐주셔야 하는데 안 그래요. 아토피라는게 생활 전반에 걸

쳐있는 질병인데 우리가 벌레가 탁 물리면 약 발라서 좋아지는 것처럼 일

반적으로 그냥 피부병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이건 피부질환

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약 처방 해주고 좋아지려면 평상시에 건조하지 않게 

관리를 잘해줘라 이런식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위 사례들에서 살펴본 거와 같이 스테로이드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과 자

녀의 상태에 대한 설명 부족 또는 의료진의 처방만 내리는 태도는 부모들이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치료하고 양육할 시 심리적인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이에 의료기관에서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6)아토피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 운영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

낼 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즉,유아교사의 인식부족,자녀의 아

토피 관리의 미흡,또래관계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

로 나타났다.이러한 이유로 인해 아토피 자녀를 키우는 주변의 부모들 중에

는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부모들은 이야기하였다.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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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현재의 상황에서는 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이 있

는 것도 부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지원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들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좋겠

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선생님들이 아토피에 대해 잘 모르고 아

토피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은 거예요. 요즘은 누구나 다 긁고 잠도 못자고 

그런다고 생각해요. 아토피의 가장 큰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거

든요. 그런 곳이 있으면 아이를 이해해 줄 테니깐 일단 엄마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상처를 덜 받겠죠.

(승아 어머니, 2011. 10. 15)

연구에 참여한 부모 중에는 아토피 자녀를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

이 아닌 놀이 학교에 보내는 부모가 있었다.그 이유는 일반 유아교육기관에

서는 자녀의 아토피가 관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

다.

동네 유치원 있죠. 그런데는 애들이 섞여가지고 아토피 관리가 안 되는 거예

요. 음식도 좋지 않고요. 그런 것 때문에 놀이학교 이런 곳을 선호하는 거예

요.                                         (아영 어머니, 2011. 06. 29)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한 부모들은 아토피가

약하거나 중간 정도의 자녀를 양육하는 일부 부모에게서 나타났으며,현재 아

토피가 심한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들에게서는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부

모들은 아토피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은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운영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특수화된 유치원이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의사 선생님이라 던지 전문의

가 한명 상주해서 심한 아이들은 그때그때 불러서 치료할 수 있으면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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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또 엄마들이랑 상담을 해서 가정에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알려 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되면 좋을 거 같아요.      (정수 어머니, 2012. 01. 22)

부모들은 아토피를 지닌 영유아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으

로 유아교육기관의 환경이 구성되어지길 바라고 있었다.또한 아토피가 있

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돌봐줄 수 있도록 적절한 인원으로 교사들을 배정해

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아토피는 환경적인 문제랑 많이 연결이 되니깐요. 그리고 일반 유치

원의 모든 시설들에서는 환경호르몬도 많이 나오고 친환경 자제를 사용 안 

하잖아요. 국가에서 친환경 자체나 물품들로 설립을 해서 만들면 경쟁률은 

심하겠지만 특히 아토피 엄마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승아 어머니, 2011. 10. 15)

특히나 엄마들도 어릴 때는 환경호르몬이 안 좋다는 걸 다 아니깐 벽지 같

은 걸 하더라도 좋은 걸로… 친환경 벽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현민 어머니, 2011. 09. 25)

아이들을 돌봐 줄 수 있는 담임선생님이 두 세분 더 있어야 되겠죠. 아토

피 있는 아이들은 안 좋을 때 피가 많이 나니깐 그 애를 케어하고 돌볼 수 

있는 선생님이 있어야 돼요. 아토피 아이들은 선생님 한명이 못 봐요. 아

토피 있는 아이가 몇 명 된다고 하면 선생님 혼자는 케어 하기 힘들어지

죠. 그러니깐 선생님을 충분히 지원을 해 줘야 해요. 

(주원 아버지, 2011. 08. 18)

또한 부모들은 아토피 자녀의 상황을 고려한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아토피

룰 지닌 영유아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지길 바라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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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문제도 가능하면 밖에서 활용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하면 아토피 

아이들한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밖에서 뛰어 놀 수 있게 해야지 면역력

이 좋아져서 이겨낼 수 있어요.             (소희 어머니, 2011. 10. 12)

프로그램 자체도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

요.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진짜 가려워 지거든요. 아토피는 마음에 조

금 걸리는게 있으면 긁기부터 시작해요. 정신적인 문제가 강하다는게 바로 

그런 거예요. 프로그램을 짤 때에도 아이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걸

로 했으면 좋겠어요.                       (승아 어머니, 2011. 10. 15)

애들이 가렵고 따갑고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그런데 결코 탓하거나 위축될 

필요 없다 그냥 감기 걸려서 몸이 불편한거라면 코막힌거 처럼 좀 불편한 

것 뿐이지 그거는 질병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을 꺼니깐… 그런 정신적인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 자신감을 키워주는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 

                                          (현민 어머니, 2011. 09. 25)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들은 아토피가 있는 영유아들을 위한 유

아교육기관에서는 아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활동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교육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지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부모들은 아

토피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키워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구성

되어지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부모들은 아토피 자녀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국가가 주체가

되어 유아교육기관을 지원해 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동이면 구성동에 어린이집이 많으니깐 그 중에 한 군대를 지정을 해서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환경을 고쳐 주고 식단도 조정해 주면은 굉장히 좋

죠. 그 곳에서는 되도록 아토피 아이들만 받을 수 있도록 해서요.

                                          (주원 아버지, 2011. 08. 18)

지금 원비도 부담스러운데 그런데는 더하지 않을까요? 설립한다고 하면 국

공립 차원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음식적인 부분에서 돈이 많이 나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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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고 학습용품도 친환경을 사용해야 되니깐 비용이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정부에서 지원을 받고 개인이 얼마를 부담하고 그 비용이 저한테 큰 부담

이 되지 않는 다면 보내고 싶어요.          (소희 어머니, 2011. 10. 12)

일반 유치원에서 하면 비용문제가 발생하니깐 기관에서 운영상 감당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요즘 아토피 아이들이 많으니깐 국가가 지원해서 각 지역 

마다 하나씩 시나 동이나 구 단위라도 그런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승아 어머니, 2011. 10. 15)

국가에서 시에 하나씩 구에 하나씩 설립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가 너

무 멀리 있고 갈 수 없는 곳이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만약에 김포면 김포

시에 하나 이렇게요. 그러면 보낼 의향이 있어요.

(정현 어머니, 2011. 06. 04)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들은 아토피 영유아들을 위한 유아교육

기관이 가깝지 않으면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하였다.이에 따라 근접할

수 있도록 각 지역 마다 세워지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부모들은

개인이 운영할 경우 비용의 문제로 인해 운영이 힘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하였으며,원비에 대한 부담감을 국가의 지원을 통해 줄여주길 바라는 것

으로 나타났다.

2)유아교육기관에게 바라는 요구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들이 유아교육기관에게 바라는 지원 요구

는 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인식 교육,유아들을 위한 아토피 관련 교육,자

녀의 아토피 관리를 위한 가정과 기관의 협조 체계,친환경 간식 및 급식

제공,아토피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모임 형성으로 나타났다.



- 99 -

(1)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인식 교육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부모들은 유아교사들이 아토피에 대한 인식 부족

으로 인해 아토피 증상이 있는 유아들을 이해하고 교육하는데 한계가 있다

고 생각하였다.이에 따라 부모들은 유아교사들에게 아토피 관련 교육을 실

시하여 유아교사들이 아토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부모들은 아토피에 대한 교사의 인식 개선이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였다.

교사에게 간접 경험이라도 사례나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해 주면 훨씬 교사

들 마음이 아토피 아이들에게 열리겠죠.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아이가 그

럴 수밖에 없구나 이해하고 받아 줄 수 있는 역량이 되는데 교육 없이 아

이들 상황을 모르면 힘든 것뿐이 안 되니깐요.

(주원 아버지, 2011. 08. 18)

선생님이 “아휴, 요즘은 아토피가 많아요. 걔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아이

들도 긁고 다 힘들어 해요” 이러세요. 많기 때문에 더 잘 알아야 하는데 

애들이 “다 그런데 뭐” 선생님이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의학

적 문제도 영유아들을 돌보고 교육하려면 교사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

요. 아토피가 일단은 원인적으로 왜, 어떤 것 때문에 발생이 되고, 어떤 환

경일 때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당연히 알아야 된

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 정신이랑 관련이 있으니깐요.

                                          (승아 어머니, 2011. 10. 15) 

유치원에서도 그런 교육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깐 선생님

이나 원장선생님을 상대로 교육이 이루어 져서 마인드가 아토피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요. 만약에 어떤 아이가 그림을 그려 준다하면서 친

구들한테 볼펜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다니잖아요. 그때 선생님은 “얘는 아

토피가 있어서 그거 하면 안 돼"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적절

하게 "어, 민지는 손바닥에 하면 예쁘겠다”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민지 어머니, 2012. 0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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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례에 나오는 하라 어머니는 국가의 아토피에 대한 관심 부족과

정보 및 지식 부족으로 인해 유아교사들에게 교육을 못한다고 생각하였다.

아래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라 어머니는 아토피가 만성적 특성이 있

어 장기간 지속될 수 있기에 아토피 증상을 지닌 유아들에 대해 적절한 대

처를 하도록 유아교사들의 아토피 관련 교육이 실시 되야 한다고 이야기했

다.또한 하라 어머니는 부모와 교사간의 아토피 관련 정보 교류와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해 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지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

다.

아토피가 지금 작은 질병이 아니잖아요. 아이들 만성질환이나 마찬가지잖

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교육기관에서 아토피 부분이 교육 영역

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문화가정 이해교육 하잖아요. 그런 것처

럼 아토피도 특수아동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서 교사들이 먼저 알고 있으

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으니깐 부담이 덜 할 거고요. 교사와 부모 서로

가 정보도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엄마들하고 이야기 할 때 말이 통

할 거 아니에요. 엄마들이 그냥 “우리 아이 이러니깐 이런 거 조심해 주세

요” 하는 거랑 “아 그렇죠. 아토피가 이런 증상도 있다면서요” 이렇게 교

사가 말해 준다면 엄마도 선생님이랑 전화할 때 “아, 이 선생님이 내 아이

를 이해하고 있구나,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

잖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선적으로 선생님들에게 

최선의 교육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라 어머니, 2011. 06. 17)

정호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 관련 부탁을 유아교사에게 하였으나 연계가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다.아래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호 어머니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가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아토피 관련 교

육을 실시하여 부모와 교사간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정호 어머

니는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현대 상황에 맞는 유아의 건강에 대해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고 생각하였다.이에 정호 어머니는 현대에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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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생긴 아토피 질환에 대한 실제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유아교사들을 대상

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길 원하였다.

선생님들이 알레르기성 질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게 교육을 해서 부모랑 

같이 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질병

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이는 집에만 있을 수 없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유

치원에 가야하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선생님이 아토피에 대해 인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선생님들께서 유아기에 뭐, 유아기에 환경, 유아기의 건강 이런 과목들을 

공부하시잖아요. 그럴 때 유아들에 대한 교육이 예전에 했던 이론을 가지

고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대에는 너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

니깐 아이들의 신체적인 것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아토피도 현대에 들

어와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 같아

요. 그런 걸 공부할 때 현대의 아이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대

한 이미 협정된 이론과 현대 현실에서의 실제적인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했

으면 좋겠어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승아 어머니의 자녀는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면서 아토피로 인해 또래관계

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으며,수업활동 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

다.또한 승아 어머니는 유아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낼 시 음식 및 아토피 관

리 미흡으로 인한 어려움도 겪었다.승아 어머니는 유아교육기관에서 겪는

어려움은 유아교사의 인식 부족으로 오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하였다.또한

유아교육기관에서 겪는 아토피 자녀의 어려움은 자녀의 심리적인 영역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이러한 배경은 승아 어머니가 유아교사

의 인식 개선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아래

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아 어머니는 아토피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유아교사들이 아토피가 있는 유아에게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없다고 이

야기하였다.이에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아토피 관련 교육이 실시되길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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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사람이 거기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면 대처하는게 다르잖아요. 그저 

막연하게 아토피는 간지럽대 그 정도만 알고 있는 것이지 자세히 모르잖아

요. 그냥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그냥 언론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만 알고 

있지 자세히는 모르기 때문에 아토피 아이들을 도와 줄 수 없는 것 같아

요. 아토피가 정신적인 문제로 연결되니깐 아이들이 상처받고…

(승아 어머니, 2011. 10. 15)

위 사례들을 살펴 본 거와 같이 부모들은 아토피 관련 정보 교류 및 활발

한 의사소통,아토피 증상이 있는 유아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부모와 교사

간의 연계 및 협력 등을 위해 유아교사들의 아토피 관련 지식 교육을 필요

로 하였다.이는 유아교사들이 부모와 아토피 증상을 지닌 유아들에게 직간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유아들을 위한 아토피 관련 교육

① 아토피 유아와 일반 유아들을 위한 아토피 관련 이해 교육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일반 유아들에게 아토피 증상이 있는 유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민정 어머

니와,하라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아토피 아이들이 아토피라는 질병 때문에 기관에 다니면서 관계적 부분에

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깐 아토피가 아닌 애들이 아토피 애

들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정 어머니, 2011.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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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서 아토피 아이들을 이해시키는 일이라도 실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해요. 나와 내 아픈 친구가 어떻게 틀린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

로 그런 애들을 만났을 때, 같이 생활할 때 에티켓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 줄 필요가 있어요.             (하라 어머니, 2011. 05. 27)

특히,부모들은 아토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아토피 증상이 있는 유아와

일반 유아들에게 지도해 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승아 어머니와

주원 아버지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아이들의 인식 문제예요. 아이들이 뭐 이걸 전염병처럼 생각하거든요. 모

르니깐요. “지저분해서 만지기 싫다, 옮을 것이다” 이렇게요. 예를 들면 수

영을 하러 가면 물속에 들어가길 꺼려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아이가 

수영장 갔는데 내가 들어가면 어떤 애가 안 들어간다는 둥 그래요. 아이는 

상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깐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알려 줘야 된다

고 생각해요.                              (승아 어머니, 2011. 10. 15)

아이들이 아토피를 질병의 하나로 생각해요. 전염병처럼요. 환경적인 차원

의 그런 건데 수두나 뭐 걸린 것처럼 “아토피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토피 아이들이 힘들어 하는 이유가 그거죠. 아토피가 전염병인 것처럼 

질병에 걸린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아토피 애도 스스로 피하게 되는 거

죠. 가리고 숨기고 그런게 있죠. 그러니깐 아이들한테도 질병이긴 한데 전

염병이 아니라는 개념을 심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피부에 보이니깐 아이

들은 옮긴다고 생각해요. 그런게 아닌데 도요.

(주원 아버지, 2011. 08. 18)

위 사례의 승아 어머니의 자녀는 아토피가 얼굴에 드러나 있는 상태이다.

이로 인해 자녀가 또래들에게 놀림의 대상이 된다고 승아 어머니는 이야기

하였다.또한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아 어머니는 유아교육기관의

아이들이 자녀의 아토피를 전염병이라고 인식한다고 하였으며,이에 또래들

이 자녀를 기피한다고 이야기하였다.따라서 승아 어머니는 아토피가 없는

유아들을 대상으로 아토피 관련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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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원 아버지는 자녀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자녀 역시 아토피를 전염병으로 인식한다고 하였다.이로 인해 아토피가 있

는 자녀 스스로 또래들을 기피하게 된다고 하였다.이에 따라 아토피가 있

는 유아와 일반 유아들을 대상으로 아토피에 대해 올바른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한편,부모들 중에는 유아들에게 다양한 교수방법을 이용하여 아토피 관

련 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이는 민정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아토피에 관련된 연극이나 아동극이나 이런 걸로 아이들한테 해주면 자연

스럽게 받아들이고 좋을 것 같아요.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토피랑 연결해

서 동화 구연 같은 것도 해줄 수 있고요. 이런 걸 일반 아이들과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이랑 같이 보여주는 거죠. 아토피는 이상한 것이 아니다 전염

병 같은게 아니다 나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알려 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

터 하면 효과가 높을 것 같아요.            (민정 어머니, 2011. 06. 12)

위 사례의 민정 어머니는 유아교육을 전공한 어머니였다.이에 민정 어머

니는 극이나 동화를 통해 유아들에게 아토피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려줄 것

을 제안하였다.영유아기부터 아이들에게 아토피가 전염병이 아니라는 것과

아토피는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줄 때 아토피에 대한 이해도가 높

아 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하라 어머니는 아토피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국가 주체 하에 개발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였다.이는 아래에 제시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

우리가 다문화 가정의 아이 하나가 오면 다문화 가정을 이해시키는 프로그

램을 하잖아요. 아토피는 안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해요. 그러니깐 원이나 기관,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고질병이라는 말이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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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는 아토피, 천식, 비염을 많은 

아이들이 앓고 있다면 교사들도 이해해야 되고 기관도 이해해야 되고 친구

들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너는 아토피라 긁는 구나” 우리 주변

에서 그냥 흘려듣는 그런 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받는 이해말고요. 그런 

주관적인 이해 말고요. 객관적으로요. 아토피가 음식으로 있는 애들은 친

구가 우유를 고마워서 줬는데 못 먹는다고 하면 서운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미리 교육시키고 이해시키면 “아 쟤는 아토피가 있어서 내가 좋

은 마음으로 줘도 먹을 수 없구나” 미리 이해할 수 있죠. “어 너는 왜 내

가 줬는데 안 받아?” 선의를 베풀었는데 생기는 오해를 막을 수 있겠죠.   

                                          (하라 어머니, 2011. 06. 17)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라 어머니는 다문화 가정의 프로그램처럼

아토피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하라 어머니는

기관과 교사 또는 친구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오랫동안 많은 아이들이 앓

고 있는 아토피에 대해 이해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이에 따라 하라

어머니는 아토피로 인해 오는 여러 가지 오해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고 말하였다.

② 아토피 관련 먹거리 교육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자녀들이 먹는 음식이 아토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에 일부라고 생각하였다.이에 따라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

에서 유아들을 대상으로 아토피와 연계된 먹거리 교육을 시켜 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정호 어머니와 지훈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

다.

왜 아이들 보면 화제 예방교육, 무슨 교육하잖아요. 그럴 때 먹거리 교육

도 몸에 좋은 것, 안 좋은 것으로만 교육하지 말고 이제 알레르기, 아토피

와 연계를 시켜서 아이들에게 콜라, 치킨, 초콜릿 그런 것을 먹으면 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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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 걸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또래의 유아들은 어린이집 선생님이 말하는 

것은 완전법이잖아요. 아무리 엄마가 “뭐 하면 안 돼” 해도 어린이집 선생

님한테 “선생님 이말 좀 같이 해 주세요” 하면 효과가 두 세배되더라고요.

                                          (정호 어머니, 2011. 07. 07)

요즘 아이들이 아토피가 많잖아요. 아토피가 심하지 않은 아이도 후에 심

하게 될 수 있어요. 안 걸린 아이도 후에 걸릴 수 있고요. 조심을 해야 되

죠. 그렇기 때문에 걸린 아이 안 걸린 아이 같이 교육해야 되요. 미리 예

방 차원에서 음식을 조심해서 먹으라고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요.                                       (지훈 어머니, 2011. 09. 30)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

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아토피 증상을 지닌 유아들과 아토피 증상이 없는 유

아들을 대상으로 아토피와 연관하여 음식교육을 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

났다.아토피와 관련된 먹거리 교육을 통해 유아들이 음식으로 오는 아토피

를 예방할 수 있길 바라고 있었다.

(3)자녀의 아토피 관리를 위한 가정과 기관의 협조 체계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에 대한 예방과 개선을 위해 아토피와 관련된 부

탁을 유아교사에게 할 시 유아교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이는 지훈 어머니,아영 어머니,하라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집에서는 실컷 먹고 싶은 것 안 먹이고 조절해서 갔는데 어린이집에서 다 

줘버리면 “선생님은 주는데 엄마는 왜 안줘”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원에 

가서 아토피가 올라오는 음식을 먹어버리면 아토피가 안 고쳐져요. 할 적

에는 기관이랑 엄마랑 합심을 해서 아이에게 이해를 시키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훈 어머니, 2011. 0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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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해주는 것처럼 안 되는 음식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

어요. 아토피가 심해지지 않게요. 그리고 제가 하는 것처럼 알맞게 주시길 

바래요. 먹으면 안 될 음식들은 단호하게 주지 않고요. 

(아영 어머니, 2011. 06. 29)

아이들은 자는 시간, 엄마랑 있는 시간, 어린이집에 있는 시간 크게 세 가

지로 나뉘잖아요. 그러면 1/3은 어린이집에 있고 세끼 중에 한끼는 어린이

집에서 먹고 간식을 주면 거기서 더 많이 먹거든요. 그러면은 식생활과 생

활습관은 어린이집에서 다 형성된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방치를 하거

나 신경을 쓰지 않거나 아니면 더 악화되는 환경에 노출 된다면 아이들이 

엄마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토피 지수가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엄마들은 더 혼란스럽죠. 나는 한다고는 하는데 전혀 개선 안 되

고 어디서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죠.         (하라 어머니, 2011. 06. 17)

위 사례에서 살펴본 거와 같이 하라 어머니는 자녀의 아토피 개선을 위해

부모와 기관이 협력되지 않은 경우 자녀의 아토피가 심해질 수 있다고 인식

하고 있었다.또한 협력이 안 될시 부모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녀의

아토피가 심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

다고 이야기하였다.이에 따라 하라 어머니는 부모와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

다 생각하였다.

(4)친환경 간식 및 급식 제공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음식이 자녀의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인식하였다.즉,조미료가 들어간 음식,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음식 등은 아토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였다.실제

아토피 증상이 심한 자녀를 양육하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음식 알

레르기가 있다고 이야기하였다.부모들은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고 개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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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요인이 음식이라고 여겼다.이러한 배경 아래 연구에 참여한 부모

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친환경 간식과 급식을 제공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

다른데서 단가를 낮추더라도 먹거리를 할 수만 있으면 국산에 친환경 제품

으로 간식이나 급식을 해주면 좋겠어요.     (민지 어머니, 2012. 01. 31)

옛날 우리나라 토속적인 음식만 먹어도 아토피는 개선 될 거라고 봐요. 원

에서 먹이는 간식이 거의 요구르트예요. 제가 집에서도 안 먹이는게 요구

르트예요. 그런 걸 먹으면 아토피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안 

먹이는데… (중략) 애들 반찬도 나물이고, 간식도 고구마 쪄주고 감자 쪄주

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음료수라도 차라리 요구르트 말고 보리차를 끓여

서 먹이던가…                             (지훈 어머니, 2011. 09. 30)

또한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를 심하게 만드는 음식을 피하는 것도 아토

피를 예방하는 것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있었다.이에 부모들은 자녀의 아

토피에 직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음식들 빼고 식단을 구성하여 제

공해 주길 원하고 있었다.

아이가 먹으면 안 될 음식을 파악을 해서 식단을 짤 때도 애들이 피해야 

될 걸 빼고 짜줬으면 좋겠어요.             (정현 어머니, 2011. 06. 04)

기본적으로 등푸른생선이라던지 우유라던지 계란이던지 아토피 아이들이나 

알레르기 아이들한테 안 좋다는 음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식단에서 

조절이 되면 좋죠. 그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기관에 다니기가 편

하겠죠. 꼭 구별해서 걔네들만 따로 식단을 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아

이들한테 영향을 주는 식단은 신경을 쓰면 완벽하진 않겠지만 아토피에 훨

씬 좋죠.                                  (주원 아버지, 2011. 08. 18)

한편,일부 부모 중에는 유아교육기관에서 급식 배식을 할 시 아토피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을 빼주는 것만으로도 자녀의 아토피가 심해지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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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수 있다고 하였다.이는 승아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선생님이 아이의 아토피에 안 좋은 음식을 잘 파악해서 배식해줄 때 조절

해주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아토피는 한번 가렵기 시작해서 긁기 시작하면 

그게 처음에는 조금 가려웠던 건데 긁어가지고 상처가 나면 이차감염 생기

고 이게 점점점점 더 심해져요. 일단 애들이 긁게 되면 진물 나면서 이차

감염 오고 또 항생제 써야 돼요. 그러니까는 음식 조절이 잘 되서 그런 일

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승아 어머니, 2011. 10. 15)

위 사례의 승아 어머니의 자녀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음식 조절이 되지 않

아 아토피 증상이 심해졌던 경험이 있었다.승아 어머니는 현재 유아교육기

관 상황에서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위하여 식단 구성까지는 바랄 수는

없는 것 같다고 하였다.이에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승아 어머니는

유아교사가 급식 제공시 자녀의 아토피에 좋지 않은 음식을 잘 파악하여 조

절해 주는 것만으로도 자녀의 아토피 악화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

기하였다.

(5)아토피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모임 형성

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은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 간에 서로의 양

육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모임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었다.이는 소희 어

머니와 승아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소희 같은 애를 키우는 엄마가 있으면 아무래도 공감대가 형성이 되니깐 

힘들 때 이야기 하면 힘이 나죠. 사실 지금은 유치원 엄마들이랑 이야기를 

해도 “소희 아토피 있어” 아주 가볍게 이야기하는 정도예요. 내가 아토피 

대해 이야기를 해도 크게 공감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같은 입

장이다 보면 서로 이해하면서 위로 하면서 정보도 얻고 그러다 보면 많이 

힘이 되죠.                                (소희 어머니, 2011.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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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 엄마들 모임 같은 것도 필요해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일단은 엄마

가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요. 진짜 안 키워 본 사람은 몰라요. 매일매일 눈

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애가 너무 힘들어 하니까 엄마 마음이 너무 아

파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마음이 좀 정화가 되잖아요. 

엄마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아이들을 더 편안히 봐줄 수

가 있는데 엄마가 쌓일 대로 쌓이면 힘들고… 그게 쌓여있는 상태에서는 

아이한테 영향이 가거든요. 아토피 엄마들의 모임이 있으면 공감대가 많이 

있으니까 같이 만나서 이야기 하고 서로 나누다보면 해소가 될 수 있죠.

(승아 어머니, 2011. 10. 15)

첫 번째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희 어머니는 아토피 자녀를 둔 부모

모임이 있을 시 부모들 간의 공감대 형성으로 인해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

다.또한 두 번째 사례의 승아 어머니도 아토피 자녀를 둔 부모들의 모임을

통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시 서로가 공감이 될 수 있고 스트레스도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이에 부모들은 아토피 자녀를 키우는 부

모들의 모임 형성이 필요하고 인식하였다.

한편,부모들은 현재 인터넷상에서 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들을 위한 모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주었다.그러나 연구

에 참여한 대부분의 부모들은 인터넷 모임에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

다.또한 인터넷을 잘하지 않는 일부 부모들의 경우는 온라인 모임에 참여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쉽게 동참할 수 없는 모임이라고 여겼다.부모들은

지역사회와 유아교육기관에서도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들을 위한

모임이 형성 되어 지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토피를 고치려고 꼭 의료기관을 찾지 않더라도 서로 동병상련이라도 마

음만이라도 터놓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위안

과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정보도 교환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망도 얻을 

수 있잖아요. 뭐 인터넷으로 그런 모임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인터넷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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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안 해서 피부로 안 와닿네요. 그런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린이

집이면 어린이집, 학교를 다닌 다면 학교에서 모임을 가질 수 있겠죠. 그

런 걸 어린이집에서 주도적으로 해주던지 주민 센터에서 해주던지 그런 매

개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어요.

(하라 어머니, 2011. 06. 17)

유치원에서도 아토피 엄마들이 있을 거예요. 거창한 모임이 아니더라도 두  

세명이라도 모일 수 있게 유치원에서 연결해 줘서 마음을 좀 알아줄 수 있

는 모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민정 어머니, 2011. 06. 12)

한편,일부 부모 중에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의 부

모뿐만 아니라 일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도 포함한 모임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였다.이는 하라 어머니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 학부모 모임 있습니다. 한번 나와 주세요. 그러면 쉽게 가잖

아요. 그게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왠지 가야될 것만 같고요. 정기적으로 학

부모 모임을 할때 아토피가 없는 엄마들에게도 아토피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고 아토피 엄마들이 사례 발표도 하면 “아토피 있는 엄마들은 저런 어려

움이 있구나”, “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저런 어려움이 있는 엄마들

이 있구나” 이렇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장도 되지 않을 까요.

(하라 어머니, 2011. 06. 17)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라 어머니는 유아교육기관의 학부모 모임

통해 아토피 증상이 없는 영유아 부모에게도 아토피와 관련된 정보와 아토

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의 양육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

였다.하라 어머니는 이러한 모임을 통해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의 부모

와 아토피 증상이 없는 자녀의 부모 간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 112 -

Ⅴ.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가 경험하는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과 지원 요구를 심층면담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본 연구결

과를 연구문제에 따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아토피 증상 영유아 부모의 어려움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의 어려움은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과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분류되었다.

1)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

일상생활 속에서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자녀와

부모가 함께 잠을 못자는 고통,부모의 심리적 고통,치료 과정에서 겪는 어

려움,사람들의 시선과 말로 오는 아픔,외부 활동에 대한 어려움,아토피

자녀와 아닌 자녀를 함께 양육하는 어려움 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들은 가려움으로 인하여 밤마다 잠을 제

대로 잘 수 없어 부모들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Lapidus와

Kerr(2001)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동은 가려움증으로 인해 수면부족 문

제를 겪게 된다고 하였는데,연구에 참여한 부모들의 영유아기 자녀들도 아

토피로 인한 가려움 때문에 밤에 잠을 못자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아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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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가 있는 영유아들은 평소보다 잠자는 시간대에 가려움을 심하게 느끼고

있었다(김정원,1993).이에 따라 밤마다 자녀가 아토피 부위를 긁지 않도록

간지러움을 최소화 해주기 위해 부모들이 노력을 하고 있었으나 밤마다 자

녀를 돌보는 것은 부모에게 수면 부족과 체력의 한계를 가져다주고 있었다.

부모의 수면부족과 체력의 한계는 부모와 자녀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

으며,부모에게 다른 질병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육체적 어

려움은 자녀의 아토피가 심하거나 장기간 동안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노력했던 부모들에게서 크게 나타났다.이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수면 및 휴식 부족으로 인해 신체적인 고통을 겪는다

고 보고한 선행연구들(나혜경,2006;유일영,김동희,2004;유일형,김동희,

2006;장은영,정승원,이자형,2006)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또

한 아토피 피부염을 지닌 아동의 가족들이 수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

고한 Chamlin,Cella와 Frieden(2005)의 연구와 유사한 맥락이다.Stores외

(1998)는 아토피 피부염 아동의 수면부족 문제는 아동의 성장에 심각한 영

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이에 따라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들의 간지러움

을 최소화하고 수면을 도울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부모들에게 교

육해야할 것이다(유일영,김동희,2006).한편,박민수(2011)는 아토피 영유아

부모들이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양육 도우미를 사용할 것을 권고

하고 있으며,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따라서 자

녀 양육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모들이 수면과 휴식 부족으로

인해 체력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녀 양육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국가 지원 체계가 확립되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둘째,아토피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들은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다.즉,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가 자신으로 인해 생겼다고 생각하며 죄

책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임신 전 자신이 먹은 음식으로 인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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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의 아토피가 생긴 것이라고 인식을 하기도 하였다.또한 자녀의 아토피가

부모로 인해 생겼다고 생각하는 주변사람들의 인식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뿐만 아니라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의 지속시기와 아토피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이는 어머니들이 자신이 음식을 아무거나 먹고 제대로 관리

해주지 못해 자녀의 아토피가 생겼다는 죄책감과 아토피 예후에 대한 불확

실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한 나혜경(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

한 맥락이다.어머니의 심리적 불안정은 영유아의 아토피 증상에 상당히 부

정적인 영향을 준다(정휘정,오칠환,조숙행,1990).이에 따라 부모들의 죄

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걱정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시켜주는 지원체계

가 구성되어져 아토피를 지닌 영유아 부모가 자신감을 가지고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셋째,자녀의 아토피 치료 과정에서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병원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다.즉,부모들은 병원에서 처방

하는 스테로이드 약을 자녀에게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고,이

는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한 걱정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것은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한 염려

로 인해 약을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게 된다는 선행연구들(김민주,최미혜,

2011;장은영,정승원,이자형,2006)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다.또

한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스테로이드 약을 사용

하였으나 자녀의 아토피가 치료되지 않아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이은소

(1999)는 스테로이드 연고는 피부질환 치료에 흔히 사용되는데 장기적으로

사용할 시 부작용으로 인해 연고 사용에 걸림돌이 된다고 하였다.이에 따

라 의학계에서는 스테로이드 약에 대한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또한 부작용 위험이 적은 아토피 치료제 개발 대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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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한 무서움과 약의 한계로 인해 자녀의 아토

피 치료를 위한 방안으로 한의원에 데리고 가는 부모들도 있었다.그러나

한의원 치료를 하여도 자녀의 아토피가 쉽게 낫지 않거나 심해지는 경험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부모들은 한방요법을 멈추고 다른 치료방

법을 찾거나 다른 한의원을 찾거나 다시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으로 나타났

다.이는 중증 아토피 피부염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맞는

치료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는 다고 보고한 장은영,정승원,이자형(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의 경험담과 인

터넷 정보를 통해 민간요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자녀에게 알로

에,목초액,오소리 기름,뱀딸기풀,민들레 등을 이용한 민간요법을 시도하

고 있었다.그러나 민간요법 역시 자녀의 아토피 개선에 큰 효과를 가져다

주지 않거나 아토피를 더 악화시켰으며,이에 따라 부모들은 민간요법을 멈

추고 자녀에게 맞는 다른 치료방법을 찾아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정효

(2008)는 민간요법은 종류가 다양하며 잘못된 적용으로 인해 부작용 위험이

커 조심스럽게 접근되어야 한다고 하였다.또한 민간요법은 지속적으로 실

행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보고 하였다.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

아 부모들이 민간요법을 시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치료법들이 실패로 돌아

갔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며,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녀의 아토피를 낫

게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또

한 민간요법 시도 후 아토피가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고 악화 될 시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 민간요법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위에 제시된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 치료

를 위해 의학,한방,민간요법 등 다양한 치료방법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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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여러 가지 아토피 관련 치료방법을 시도하면서 자녀의 아토피가 낫지

않는 것으로 인해 부모들은 자녀 양육 시 혼란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을 것

이라고 보여 진다.

한편,아토피가 있는 자녀의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여 약이나 보습제를 아

토피 치료제로 속여 파는 장사꾼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부모들은 인터넷을 통해 스테로이드 성분이 첨가된 보습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모들은 아토피 관련 제품에 대해 의심을 하지만 자녀의

아토피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증 광고 및 제품

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 인해 제품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으로 보여 진

다.이렇게 아토피 관련 제품의 제조자들이 스테로이드 성분을 넣어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제품 제조에 관한 법적인 규제가 미약하여 생긴 것이

라고 생각되어진다.이에 따라 아토피 관련 제품 제조 시 체계적이고 철저

한 법적 규제 확립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또한 부모들이 아토피 관련 제

품 홈페이지의 과대광고에 속지 않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을 시사한다.

넷째,부모들은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안쓰럽게 여기는 주변 사람들

의 시선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으며,무심코 하는 이웃

들의 말로 인해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중증 아토

피 피부염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이 주위의 말과 시선으로 인하여 마음

의 상처를 받는다는 장은영,정승원,이자형(2006)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한

다.특히,부모들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로 인해 자녀가 상처 받을 것에

대해 우려 하였으며,자녀가 자신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존재로 생각할

것에 대해 걱정스러운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이러한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말들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시 위축되게 만드는 것이며,자녀의 아토피

발병이 부모 탓이라고 느끼게 하여 부모에게 죄책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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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람들이 자녀를 정상인이 아닌 존재로 구별하는 것 같아 부모의 스트

레스를 높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자녀와 함께하는 외부활동에 대하여 부모들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즉,부모들은 자녀와 놀러가는 일,이웃집에 가는 일,친지방문,가

족여행을 가는 것에 대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모들이 외부

활동에 대하여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녀의 음식 조절에 대한 어려움과 음

식 및 환경에 의한 자녀의 아토피 악화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결

과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들이 휴가와 여행 또는 친

척집 방문에 큰 제약을 받는 다고 보고한 장은영,정승원,이자형(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

여섯째,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

녀와 아토피 증상이 없는 자녀를 함께 양육 할 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즉,아토피가 있는 자녀로 인하여 아토피 치료를 위한 음식조절이나 음식제

한을 할 시 부모와 아토피가 없는 자녀 간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

났다.또한 부모들은 아토피 증상을 지닌 자녀와 아토피 증상이 없는 자녀

가 함께 놀이를 하면서 갈등이 일어날 경우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더

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로 인해 아토피 증상이 없는 자녀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이것은 아토피 피부염 환아를 둔 형제,자매

는 일상생활에서 음식이나 가정환경에 대한 제한으로 인해 불만이 있고(유

일영,김동희,2006),어머니들은 아토피 피부염이 없는 다른 자녀와 관계가

나빠진다고 보고한 장은영,정승원,이자형(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

다.부모의 차별적인 태도는 아토피를 지닌 자녀와 없는 자녀 모두에게 부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부모들에게 아토피 자녀와 다른 형제들을 올바

르게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을 부모교육의 내용으로 제공해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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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아토피 증상을 지닌 영유아 부모들이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는 과정

에서 겪는 어려움은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지 못함으로 인한 어려움,

아토피 관리 부탁을 거절하는 유아교육기관,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인식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수업 시 겪는 어려움,유아교육기관에서 먹는 음식으

로 인한 어려움,또래관계와 관련된 어려움 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아토피 치료를 위하여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지 못할 경우 기

관장과 유아교사들이 지지해 주지 않는 태도를 보일 시 부모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들은 아토피가 심할

경우 아토피 치료를 위하여 유아교육기관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였

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관장과 유아교사들이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부모

를 지지해 주지 않을 경우 부모들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자녀가 유아교육기관에 빠짐으로 인해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여 아

쉬운 마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부모들은 자녀가 유아교육기

관에 나갈 시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유아교사의 지지를 바라

고 있었으나 지지를 받지 못해 아쉬움과 속상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박

지원(1985)이 사회적 지지는 가족,친구,이웃,기타 사람에 의해 제공되는 여

러 형태의 도움과 원조를 의미한다고 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유아교육기관에

서는 유아교사가 부모와 영유아에게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지원자이다.이

에 따라 유아교육기관의 기관장과 유아교사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유아가

아토피 치료를 위해 기관에 나오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이해하고,

부모가 편안하게 자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지하는 태도를 취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된다.기관장과 유아교사가 지지하는 태도를 보일 시 부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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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줄 뿐만 아니라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줄여주게 되

어 유아의 발달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Cochran와 Brassard(1979)는 유아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에 대한 다양한

기능 중에는 유아가 학습을 하고 자극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있다고 하였다.이는 유아교사는 아토피 유아가 치료를 받은 후 유아

교육기관에 나올 시 교육적으로 자극을 주고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지지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함을 시사한다.이를 위해 기관장 및 유아

교사의 아토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둘째,자녀의 아토피 개선 및 치료를 위한 부탁을 유아교육기관에서 수용

하지 않을 경우에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즉,아토피 관

련 부탁을 기관 및 유아교사가 처음부터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녀의 아토피

개선에 지장을 받아 부모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또한 아토피 관련

부탁을 유아교사가 수용 했으나 기억하지 못하고 들어주지 않을 시 서운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한편,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유아교사에게 아토피 관련 부탁이 수용되지 않는 이유를 아토피 관리를 개

인의 문제로 여기고,아토피의 보편화로 인한 인식부족과 다수의 영유아들

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 때문이라고 인식하였다.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들

이 우선적으로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아토피 증상을

지닌 영유아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아토피

는 생활 전반에 걸쳐 주의를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요구 되는데(김정

은,2011),가정에서는 아토피 자녀를 부모들이 교육하고 돌봐 줄 수 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유아교육기관에서 생활하는 아토피 영유아들의 교육과 관리

는 유아교사가 담당해야한다.유아교사들은 부모와 교사간의 협력을 통해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영유아들이 건강한 인성을 형성하고 아토피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할 책임이 있다(박미혜,2006).즉,현 유아교육 현장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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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는 아토피가 있는 영유아의 질병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의 협조 체계가 강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부모와 유아교

사의 협력 체계가 형성이 될 때 영유아들의 아토피가 재발 되거나 심해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며,영유아들의 아토피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셋째,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유아교사의 아토

피 관련 지식 부족은 부모와 교사 간에 아토피 자녀에 대한 활발한 의사소

통을 막는 것이라고 인식하였다.즉,부모들은 유아교사와 이야기를 할 시

유아교사에게 아토피 관련 지식이 없다고 느끼고 있었으며,이에 자녀의 아

토피에 관한 이야기를 유아교사와 공유하기보다 일방적으로 아토피 관련 부

탁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지식 부족은 아

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하

고 있었으며,아토피 증상을 지닌 영유아들에게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없도

록 하였다.이는 유아교사들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하여 피상적인 이해를 할

뿐 아토피 피부염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르며,부모의 요구에 따른 식이요법

과 환경청결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다는 박미혜(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이에 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넷째,부모들은 자녀가 아토피로 인한 간지러움으로 인해 유아교육기관의

수업활동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그러나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

유아들은 아토피로 인해 고통을 당하지만 다수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담당해

야하는 유아교사에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

라 부모들은 자녀가 고통을 받아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을 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이것은 아토피 증상이 있

는 유아들이 아토피로 인한 간지러움으로 인해 학습에 방해를 받는다는 사

실을 알려주는 결과이다.또한 아토피 증상을 지닌 유아들이 간지러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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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도움을 주지 않을 경우 스트레스의 증가로 인해 아토피가 더 악화될

수 있으며,이는 영유아의 정서적인 부분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의미한다.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들이 아토피 증상이 있는 유아가 적

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을 의미하지만 유아들의 간지러움이 높

아질 경우 유아교사에게 의존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한 반을 이끌어야가

야 하는 유아교사에게 부담감 줄 수 있다(송효현,2010).이에 따라 유아교

사들이 아토피 영유아가 힘들어 할 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체적

이고 체계적인 지원방법을 모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또한 유아

교사는 수업 활동 시 유아가 아토피로 인해 간지러워 할 경우 수업 활동을

재촉하기보다 유아의 상황을 이해하고 기다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

다.

다섯째,아토피 증상을 지닌 자녀가 유아교육기관에서 먹는 음식으로 인

하여 아토피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부모들이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모들은 친구가 가져 왔다는 명목하게 과자와 같은 식품을 유아

들에게 제공하거나 영유아를 달래기 위해 사탕을 주는 유아교육기관의 먹거

리 문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이것은 자녀의 아토피에 부정적인 영향

을 주는 것이라고 부모들은 인식하고 있었다.사탕,초콜릿,스낵류는 열량

이 높고 다른 영양소를 공급해 줄 수 없으며 다량의 설탕과 소금을 함유하

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들에게 간식으로 제공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식품이

다(조경자,이현숙,2006).이러한 식품은 기본적으로 아토피 증상이 있는 유

아와 일반 유아 모두의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다.특히,유아기는 식습관,기

호음식 등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전혜인,2006)유아교육기관에서는

과자 및 사탕 또는 튀김이나 인스턴트와 같은 식품을 제공하기보다 아토피

증상을 지닌 유아와 일반 유아의 건강에 유익한 식품을 제공해야할 것이다.

또한 영유아들을 달래기 위해 사탕을 제공하기보다 영유아들이 정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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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영유아들의 상태를 주위 깊게 관

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한편,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의

생일파티를 자녀의 아토피가 심해질 수 있는 가장 두려운 날로 인식하고 있

었다.생일파티 시 먹게 되는 케이크,튀김,과자와 같은 음식은 아토피가

있는 영유아들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 부모들은 친

구들이 음식을 다 먹는 상황에서 자녀만 먹지 못할 경우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여겨 음식을 먹이고 있었으나 음식을 먹고 난 이후 자녀의 아토

피가 더 심해지는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일부 부모 중에는

자모회에서 생일 파티 시 유아들이 먹게 되는 안 좋은 음식들을 뺄 것에 대

해 학부모들에게 제안을 하였으나 건강한 유아를 양육하는 다수의 부모들에

게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육기관의 먹거리 환경이 개선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데,이를 위해 기관장과 유아교사들을 대상으로 아토피를 지닌 유아와 일반

유아의 건강 및 식품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일반 부모들을 대상으로 올바

른 식생활습관에 대해 인식할 수 있도록 먹거리와 관련된 부모 교육프로그

램이 개발되고 이를 적용해야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부모들은 아토피로 인한 피부 손상과 아토피 부위가 노출 되는

것을 꺼려하는 자녀의 모습을 보고 자녀가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에게 놀림

을 당하거나 또래관계 시 위축되지 않을지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다.이

는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이 또래와 외부관계에 배

척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으며,이로 인해 자녀가 상처를 입지 않을 지

두려움을 가진다고 보고한 나혜경(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한편,아토피가 심하거나 아토피가 얼굴에 노출 되어 있는 영유아들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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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교육기관에서 또래들에게 놀림과 따돌림을 당하여 부모들이 안타까운 마

음을 가지고 있었다.또한 아토피가 있는 영유아 중에는 친구들과 잘 어울

려 특별히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도 했으나 친구들에게 빈번히 외

모에 대한 놀림을 받아 부모가 걱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아토피가 거

의 없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자녀가 특별히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

지 않는다고 하였다.이는 아토피 피부염이 심할수록 친구 수의 감소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양수진 외(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또한

유아의 또래관계와 사회적 능력이 아토피 피부염 유무에 따라 차이가 없다

는 조복희 외(2008)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하다.황인애와 배지희(2007)는 유

아의 외모적 특성이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는데,아토피 증

상이 있는 영유아들은 아토피로 인한 깨끗하지 못한 피부 상태로 인해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아토피 유아가 겪는 또래관

계에 대한 어려움은 아토피 피부염을 지닌 유아에게 고립감을 줄 수 있다

(Chamlin,Cella,& Frieden,2005).또한 아토피를 지닌 유아에게 또래관계

시 위축되게 하며,낮은 자아존중감과 열등감을 심어줄 수 있다.이것은 아

토피 영유아가 삶을 영위해 나갈 때 중요한 요인인 사회적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이에 따라 유아교사는 아토피 유아와 일

반 유아들의 상호 관계에 관심을 갖고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일부 부모 중에는 자녀가 영유아기부터 초등기까지 아토피가 지속되었다

고 하였는데,초등학교에 다니면서 자녀의 깨끗하지 못한 피부상태를 또래

들이 보고 따돌림을 시켰다고 하였다.이러한 연구결과는 영유아기부터 시

작된 아토피가 초등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며,초등기에도 또

래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영유아기 때부터

아토피에 대한 예방 및 치료에 관심을 기울여야하며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

성을 위한 교육적 중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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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토피 증상 영유아 부모가 원하는 지원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가 부모가 원하는 지원은 국가와 의료기관에게

바라는 요구와 유아교육기관에게 바라는 요구로 분류되었다.

1)국가와 의료기관에게 바라는 요구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국가와 의료기관에게 바라

는 지원 요구는 의료비 지원에 대한 요구,실생활에 유익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아토피 캠프 활성화,아토피 관련 부모 교육 강좌 활성화,가족

을 위한 아토피 심리 치료 지원,의료기관의 자세한 설명 및 부모에 대한지

지,아토피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 운영 등으로 나타났다.

첫째,자녀의 아토피 치료에 대한 의료비용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하여 부

모들은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길 원하였다.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병원과 한의원에 가거나 자연치유,보습제 사용 등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이에 지출되는 금액이 많기에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한편,부모 중에는 자녀의 아토피 원인을 파

악하기 위한 검사 비용 지불의 어려움으로 아토피 관련 검사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며,아토피의 만성질환 특성으로 인해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

감이 부모들에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어머니들이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자녀의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지니고 있다는 선행연

구들(유일영,김동희,2006;유일영,김동희,2004;Warschburger,Buchholz,

& Petermann,2004)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현재 지자체에서는

아토피 및 천식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층 부모들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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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다(강진구,2011;박종운,2012;박종일,2010;이주

민,2011;허귀용,2012).이러한 정책 지원들은 일부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현황이어서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부모들은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부모들이 아토피 치료에 관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아토피 관련 검사 및 의료비용 지원이 각 지역마다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확대 지원되어야할 필요가 있다.또한 아토피

관련 검사 시 부모들에게 의료보험 해택을 적용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부모들은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할 시 도움을 받을 수 있

도록 아토피 캠프가 활성화되길 바라고 있었다.아토피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토피 캠프를 통해 음식관리와 자녀의 습관 형성 및 아토피 관리 등 실생

활과 연결시킬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 받길 원하고 있었다.또한 아토피 캠

프를 실행 할 시 검증된 전문가를 통해 아토피 관련 정보를 얻길 바라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다른 자녀의 양육과 비용 부담,국가주체로 캠프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실생활과 연결 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아토피 캠프에 참여하지

않았던 부모도 있었다.아토피 캠프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던 부모 중에는

캠프 시 강의식 위주로 진행되는 교육 보다는 자녀 양육에 지쳐있는 부모와

아토피 치료로 스트레스가 높은 자녀를 위해 집에서 해줄 없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길 바라고 있었다.아동과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토피 캠프를 실시하

고 성과에 대해 보고한 최라현,남은우(2009)는 아토피 캠프가 아토피 가정

의 생활 개선 및 정신적인 부분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다.이는 아토피 캠

프가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에 따라 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교육내용

과 요구하는 바를 고려하여 아토피 캠프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행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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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또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아토피 관련 프로그램의 구성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지역사회의 보건

소와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아토피 관련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

었다.한편,부모들은 다양한 아토피 치료 방법으로 인해 자녀 양육을 하면

서 혼란을 겪고 있었다.이에 따라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

모들은 국가나 지역사회의 기관이 연구를 시행하여 다양한 치료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세우고 부모들에게 교육해 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들이 체계화된 기준을 통해 치료방법에서 오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자 하는 기대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현재 일부 지역의

보건소에서 아토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아토피 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신현근,2011;진용준,2011;황기연,2012).이러한 아토피 관

련 부모교육이 각 지역마다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며,부모들에게 다양한

치료방법에 관하여 올바른 기준을 세워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보여 진

다.또한 아토피가 단기간에 치료되는 질병이 아닌 장기간 동안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기에 단기간의 교육으로 그치기보다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넷째,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토피 가정을 위해 심리

치료를 지원해 주길 원했으며,심리 치료 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즉,부모들은 아

토피 자녀를 양육할 시 부담감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아토피 영유아들은 아토피로 인한 간지러움과 식이제한으로 인해 좌절

감을 느끼고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또한 다른 형제들은 부

모의 아토피 자녀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부모들은 가족의 정신 건강과 관련된 지원을 필요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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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심리

치료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아토피 가정이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또한 심리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가족원들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생활관련 교육도 제공

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다섯째,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갈 시 의료진이

자녀의 상태와 스테로이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주길 원하였으며,부모

를 지지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즉,부모들은 의료진에게 자녀의 상

황과 스테로이드 약에 대한 설명 및 사용방법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있었으

며,의료진이 약 처방만 내리고 부모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며 지지해

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다.이는 치료진을 만나도 부모에게 자녀의 상태

나 예후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는 경우가 없고,일률적으로 약이나

연고를 처방할 뿐 약 복용과 연고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은 경우가 거

의 없다고 보고한 나혜경(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다.또한 아토피

피부염을 지닌 자녀의 어머니들이 스테로이드 사용 시 나타나는 부작용에

관한 설명과 사용 여부에 대해 조언을 원하고 있다는 유일영,김동희(2004)

의 연구결과와 맥락이 유사하다.이는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아토피 증상을

지닌 영유아 부모에게 스테로이드에 대한 부작용 및 사용방법 또는 아토피

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을 충분히 설명하여 부모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

야함을 의미한다.또한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여섯째,아토피 증상을 지닌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자녀를 믿고 맡

길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이 설립되어지길 바라고 있었다.즉,부모들은 친환

경적으로 유아교육기관 환경이 구성되길 바라고 있었으며,아토피가 있는

영유아들을 교육하고 관리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교사가 배정되길 바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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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또한 아토피가 있는 영유아의 특성을 파악하여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

되고,국가가 주체가 되어 유아교육기관이 운영되어지길 바라는 것으로 나

타났다.이러한 부모들의 요구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교사의 아토피에 대

한 인식부족과 아토피 유아에게 적합하지 않는 환경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으로서 제시된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설립은 자녀의 아토피의 정도

가 약하거나 중간 정도를 키우는 일부 부모들보다 아토피가 심한 자녀를 양

육하는 부모들의 주장이 크게 나타났던 대안이었다.이에 따라 국가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유치원을 선정하여 아토피 유아에게 적합한 환경과 교육을

제공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즉,산에 근접한 병설 유치원을 선정하여

한 반을 구성하고 아토피가 있는 유아에게 적합한 생활습관형성,음식교육,

친환경 급식 제공,적절한 활동을 구성하여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이는 유

아들의 아토피가 치료되고 예방될 수 있는 목적 하에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초등학생이 된 이후 학교 적응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이를 위해

유아교사는 의료진과 영양사와 연계체계를 확립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된다.유아교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아토피에 관한 정보를 얻

어 아토피 증상이 있는 유아들의 수준에 맞게 적절한 교육과 지도를 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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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아교육기관에게 바라는 요구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가 유아교육기관에게 바라는 지원 요구는

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인식 교육,유아들을 위한 아토피 관련 교육,자녀

의 아토피 관리를 위한 가정과 기관의 협력 체계,친환경 간식 및 급식 제

공,아토피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모임 형성 등으로 나타났다.

첫째,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유아교사들을 대

상으로 아토피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유아교사들이 아토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지식 습득에 대

한 지원 요구는 부모들이 가장 많이 요구한 부분이었다.즉,부모들은 아토

피가 장기간 동안 지속될 수 있으므로 아토피 유아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해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아토피 관련 교육을 필요로 하였다.또한 부

모와 교사간의 정보교류 및 소통을 위해서 또는 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오랜 시간 동안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사의 아토피 관련 인식 교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뿐만 아니라 아토피 증상이 있는 유아들의 특수

한 상황을 고려하여 올바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아교사를 대상으

로 아토피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었다.여러 선행연구에서는 유

아교사들이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아토피 관련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김정은,2011;박미혜,2006;송효현,2010)

보고하였는데,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의 부모들도 유아교사들이 아토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교사는 유아건강과 관련

하여 유아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고 부모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의

사소통을 해야 하며,필요할 시 건강 전문가와 연결시켜 줘야하는 책임이

있다(조경자,이현자,2006).따라서 부모들이 요구한 바와 같이 유아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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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적절한 아토피 관련 교사교육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즉,교사

양성교육기관에서는 예비유아교사들에 아토피 유아에 대한 이해 교육과 지

도방법을 습득하게 하여 현장에서 보다 바람직한 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할 것이다(송효현,2010).또한 현장교사들을 대상으로 아토피 관련

지식을 습득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수의 기회를 제공해야할 것이다.예

비유아교사와 현장교사들을 위한 아토피 관련 교사교육이 실행 될 시 부모

와의 소통 문제,부모와 기관의 협력 문제,아토피 유아에 대한 지도방법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에서 아토피 증상이 있는 유아와 일반 유아

들을 위해 아토피 관련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즉,아토피 증

상을 지닌 유아의 특성,아토피 관리방법,일반 유아가 아토피 증상을 지닌

유아에게 지켜야할 에티켓 등과 관련된 내용들을 유아들에게 교육해 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부모들은 아토피 유아와 일반 유아들이 아토

피를 전염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기관에서 아토피에 대한 올

바른 개념을 유아들에게 정확히 심어주길 바라고 있었다.또한 부모들은 다

양한 교수법을 통하여 유아들에게 아토피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었으며,아토피 관련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프로그램처럼 국가적으로 개

발 및 실행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한편,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토피가 있는 유아와 일

반 유아들에게 아토피와 관련하여 음식 교육을 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는 음식이 유아들의 아토피를 악화시키거나 예방 또는 개선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토피와 관련하여 음식교육에 대

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이러한 연구결과는 아토피 관련 유

아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함을 시사한다.즉,아토피를 지닌 유아가 아

토피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대처하고 아토피를 이겨낼 수 있도록 교육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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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구성해야한다.또한 아토피를 지닌 유아뿐만 아니라 일반 유아들도

교육 대상으로 포함시켜 아토피에 대한 이해 및 예방차원으로 접근하여 아

토피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그리고 아토피 관련 교육내용으로

아토피 관련 이해 교육,또래관계,아토피 관련 음식교육에 대한 것을 고려

할 수 있다.이러한 아토피 관련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야기 나누기,동극,동화,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수 방법을 적합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더 나아가 정부가 개입하여 아토피 관련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시킬 시 유아들에게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셋째,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은 부모와 유아교사

간의 협력 체계가 강화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모들은 예방 및 치

료 차원으로 실시되는 자녀의 아토피 관련 부탁을 유아교사가 협조하여 실

행해 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또한 부모들은 부모와

유아교사간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녀의 아토피 개선을 위해 노

력을 하는 과정에서 부모에게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여기고

있었다.

넷째,아토피 증상을 지닌 영유아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의 간식과 급식

을 친환경 음식으로 구성하여 자녀에게 제공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즉,부

모들은 유아교육기관의 음식이 친환경적으로 개선된다면 자녀의 아토피를

예방할 수 있고,자녀의 아토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

였다.또한 부모들은 현 유아교육기관에서 자녀의 아토피에 직접적으로 영

향을 미치는 음식들을 뺀 이후 식단구성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

났다.그 외에도 부모들은 자녀의 아토피가 악화되지 않도록 아토피에 안

좋은 음식을 잘 파악하여 배식 시 조절해 주길 바라고 있었다.김혜경(2009)

은 친환경 식품이 아동들의 아토피 피부염을 호전시켰다고 보고하였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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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슬비(2011)는 친환경 급식과 영양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 보다 친

환경 급식과 영양교육을 실시 한 학교가 초등학생의 아토피 피부염과 식품

알레기 유병률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다.이는 친환경 식품이 아동의 아

토피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연구결과이다.이에 따라 유아교

육기관에서 아토피를 지닌 유아의 아토피 개선 및 일반 유아들의 건강을 위

해 친환경 급식 제공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즉,유기농

재료를 사용하고 조미료를 줄인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유아에게 제공되

어져야 한다.또한 유아의 아토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음식을 빼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음식을 추가하여 식단구성이 이루어져야할 필요도 있

다.아토피 증상이 있는 유아를 위한 식단을 구성 할 시 유아교육기관에서

는 의료진과 영양사와 연계하여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다섯째,아토피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 간에 양육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모임이 형성되어지길 부모들이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모들은 자

녀 양육에 대한 부모들 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스

트레스가 해소 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또한 부모들은 유아교육기관,학교,

지역사회에서도 아토피 자녀를 둔 부모 모임이 형성되길 바라고 있었다.뿐

만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에서 아토피 증상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와

일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을 포함하여 아토피 증상을 지닌 영유아 부모

의 양육 경험을 공유하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유아교육기관이 아

토피를 지닌 영유아 부모들이 모임을 형성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매개체

가 되어야 함을 시사한다.또한 아토피를 지닌 영유아 부모와 아닌 부모들

간에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즉,유아교

육기관에서는 사회적지지 즉,정보적지지,정서적지지를 부모들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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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되었다.본 연구에서의 제한점을 토대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

언을 하고자한다.

첫째,본 연구는 일부의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 인원의 부모들을 연구 참

여자로 선정하였다.따라서 지역을 확대하여 연구를 수행해야할 필요가 있

다.또한 생활수준 및 자녀의 아토피 정도 등 부모들의 배경 특성을 고려하

여 어려움과 요구에 대해 알아본다면 각 가정의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모색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본 연구에서는 아토피 증상이 있는 영유아 부모들이 자녀를 유아교

육기관에 보낼 시 겪는 어려움과 요구에 관해서만 살펴보았다.후속연구에

서는 유아교사들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아토피 유아를 교육할 시 겪는

경험들에 대해 알아본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셋째,본 연구결과 통해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아토피가

있는 유아와 일반 유아들을 위한 지도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이에 따

라 아토피 관련 부모교육 프로그램과 아토피 관련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개

발되어 이를 적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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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ents'experiencesofdifficultiesanddemandsof

youngchildrenwithatopysymptom

Yoon,Joo-Hee

Dept.ofEarlyChildhoodEducation

ThegraduateschoolofSungshinWomen'sUniversity

Thisstudyintendedtoanalyzedifficultiesandsupportingdemandsfor

theparentsofyoungchildrenwithatopysymptom forchildren'sraising

indepth.Throughtheanalysis,difficultiesofparentsofyoungchildren

with atopy symptoms should be understood and implications for

supportingmeasuresshouldbeprovided.

Theresearchquestionsofthisstudyareasfollows.

1.Whatarethedifficultiesofparentsofyoungchildrenwithatopy

symptom?

2.Whatarethesupportsthatparentsofyoungchildrenwithatopy

symptom want?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 for12 parents ofyoung

childrenwithatopysymptom inSeoul,Gyeonggi,Gangwon,Busanand

Jejufrom May27,2011toJan.31,2012.1parentofyoungchildrenwith

atopysymptom wasconductedby1individualinterview andtheother

11parentswereconducted by 2∼3individualinterviewsrespectively.

Basedontheinterview transcriptsandfieldnotescollectedduringthe

studyingperiod,thecontentwasreadrepeatedlyandthematerialswere

analyzedbyclassificationandcategorization.

Theresultsofthisstudycanbearrangedbyresearchquestionsas

follows.

Thefirst,difficultiesofparentsofyoungchildrenwithatopysymptom

wereshownbydifficultiesexperiencedinlifeanddifficultiesexperienced

whensendingchildrentoearlychildhoodeducationinstitution.

Parentsexperienceddifficultiesastheycouldn'tsleepwelleverynight

for relieving children's tickle physically.And,they psychologically

sufferedpainbecauseoftheguiltforchildren'satopy,uncertainperiod

ofatopy and worrying ofatopy recurrence.During thetreatmentof

children'satopy,parentsfeltfearbecauseofthesideeffectsofsteroid

prescribedinhospitalanddifficultiesbecausechildren'satopydidn'tbe

improvedeven thoughparentsuseddrug.Inaddition,children'satopy

wasnotimprovedsimplyorwasworsenedinspiteoforientaltreatment.

sotheyexperienceddifficultiesandsufferedfrom paincausedbyfraud

relatedtoprivatetherapyandatopyproducts.Parentswhoraisedyoung



childrenwithatopywoundedbypeople'ssightandcarelessmentionfor

their children and feltdifficulties when felt restriction for external

activities and raising child with atopy and anotherchild withoutit

together.

Parents ofyoung children with atopy symptom feltpsychological

difficultieswhentheycouldn'tsendchildrentoearlychildhoodeducation

institutionforatopytreatmentanddirectorandearlychildhoodteachers

didn'tsupportparents and children.In addition,they feltdifficulties

whenearlychildhoodeducationinstitutionandearlychildhoodteachers

didn'trespondtothedemandsfortreatingatopy.Insufficiencyofearly

childhoodteachers'awarenessrelatedtoatopyprevented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teachers and properguidance forchildren with

atopy symptom,sodifficultiesaregiven toparents.Parents'children

withatopysymptom experienceddifficultiesduringtheclasses,because

oftheticklebyatopy.But,theydidn'treceiveproperhelpfrom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negative effects were given to their atopy

becauseoftheeatingfoodofearlychildhoodeducationinstitutionand

foodtheyateduringthebirthdayparty.Inrelationtocorrelationwith

peers,parentsworriedaboutchildren'srelationshipwithpeersbecauseof

the skin condition by atopy and some children actually experienced

difficultiesinpeerrelations.

The second,the supports parents of young children with atopy

symptom wantedweredemandsfornationandmedicalinstitutionand

demandsforearlychildhoodeducationinstitution.

Parentswantedtoreceivenationalsupportssoastoreducetreatment



costrelated to atopy.Also,they expected thatatopy camp can be

vitalizedsoastobehelpfulforactuallifeandcanrelievestressand

hopedthatcountryestablishsystematicstandardforpreventingparents'

confusion caused by various atopy treatments and educate parents

through themedicalinstitution and health center.In addition,parents

whoraisedchildrenwithatopyneededpsychologicalsupportsfortheir

familiesanddemandstodoctorsforsufficientexplanationforchildren's

conditionandsteroidandemotionalsupportsforparents.Also,parents

hoped that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 they can assign their

childrenwithatopywithbeliefisestablished.

Parents of young children with atopy symptom hoped thatearly

childhoodteacherscanbeeducatedby awarenessrelatedtoatopy for

exchangeofinformationrelatedtoatopy,activecommunication,proper

educationforchildrenwithatopy,relationbetweenparentsandteachers,

etc.Also,theywantedthatunderstandingeducationrelatedtoatopyfor

childrenwithatopyforgeneralyoungchildrenandfoodeducationrelated

to atopy can be fulfilled and cooperative system of families and

institutions can be formed for children's atopy management.Also,

parents wanted that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 provides

eco-friendlysnackandfeedingserviceanddietforyoungchildrenwith

atopyisorganized.Inaddition,theyneededmeetingforparentsofyoung

children with atopy symptom andearly childhoodeducation institution

organizesmeetingforparentsofchildrenwithat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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